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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inistry focus paper addresses the decline of spirituality and 
communality that undermines the Communion of Saints. This research aims to 
rediscover the essence of biblical small group ministry through fellowships full of 
agape and koinonia that were found in the first-century church despite the 
persecution, hedonism, and heresy during the era. 
The former part of the research examines the ecclesiology and the history 
of the church to study how the church has formed a holy and pure community in 
the midst of a secular world. It finds that a person’s transformation and spiritual 
growth are best developed through true repentance and small group fellowship.  
The latter part of the research emphasizes that contemporary application of 
lectio divina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nistry of the church. Personal lectio 
divina and communal lectio divina serve as two pillars supporting true Christian 
life. Personal devotion and communal devotion work synergistically to empower 
both the individual and the church. As such, personal worship has to be restored 
in order for the communal worship to gain the momentum it needs. Pulpit sermon 
and on lay leader training play crucial roles in realizing such devotional 
communities. 
iii
From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church renewal and 
reformation begin with genuine devotion, proclamation, repentance, and communion. 
Restoring family-like community that frees individuals is made possible through 
unfeigned empathy and truthful sharing.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uggests practical means through which 
individual and communities can apply the Word. It also urges for the restoration 
of small group and family worship, and highlights the need for contemporary 
practice of biblical discipline through opening up of one’s vulnerability and 
confession of sins. Moreover, this research proposes practical means for application 
of all principles described in this study in lay leader training, which determines 
effectiveness of small group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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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 후 한국사회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엄청난 사고였
지만 학생들, 교사들, 승객들 300여 명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다. 대여섯 가지의 초동
조치 중 하나만 작동했더라도 결코 그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귀
한 생명이 영원히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최근 한국교회가 이 같은 형국이다. 현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총체적으로 부실하
다. 곳곳에 균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과 성화의 본질은 점차 흐려지고 비본
질적인 프로그램들의 과부하가 심각하다. 세속사회도 세계적 불황, 경제 전쟁, 가상화
폐와 같은 실체 없는 한탕주의, 향락과 레저문화의 소용돌이에 거세게 빨려들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조만간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의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세계
적 경련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1)
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당장에라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과 향락이
거리마다 홍수를 이루고 있다. 자살, 우울증, 동성애, 사행성 도박과 투기, 게임과 미
디어 중독, 인터넷의 역기능, 도덕성의 해이, 이혼 가정의 증가, 불륜 등 정신질환과
인격파괴를 보여주는 세기말적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2)
1)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90-91.
2)“2015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4월 7일 자.
online: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25
혼인대비 이혼율이 30퍼센트를 넘었다. 2015년 혼인은 302,800건, 이혼은 109,200건이었다.
한편 OECD 국가 중 10년간 자살률 1위가 한국이다. 20대 이상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최근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변화,” 국가지표체계,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2016년 9월
30일 인용 online: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
2현실이 이와 같은데,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진리의 등
대가 꺼져있기 때문이다.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노아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
제 한국교회는 종교적 형식주의로 한껏 부푼 거품이 터져 몰락하기 직전이다. 내적
개혁과 갱신으로 생존을 다투어야 하는 절박한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언제나 내부로부터의 자정의 노력을 요구한다. 성경은 이
것을 ‘회개’라 말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성장이 멈추었다. 2000년대 들어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10대에서 40대까지의 교인 수가 급감했다.3)
목회자들의 도덕성과 청빈의식의 추락이 심각하다. 어디에도 기독교에 거는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4) 최윤식은 이대로 가면 2050∼2060년경 한국의 기독
교 인구는 3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주일학교는 30∼40만 명까지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한다.5)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은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한국교회에도
교회와 신앙의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혼의 증가, 출산의 기피, 주일학교의 몰락, 세속화, 인구절
벽, 기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아니다. 근본적인 위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을 밀어내고 있다. 복음의 실종으로 신앙과 삶이 괴
리되고 영성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궤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필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캔자스 시(Kansas
City)를 중심으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들을 체험하고 탐방하였다. 2010년부터는 싱가
3) Luis Bush,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 우리의 고민(서울: 국민일보사, 2015), 17-18. 영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어린이 인구의 5퍼센트만이 주일학교에 나가고 있으며, 2007년까지
30년 동안 교회 출석인구는 1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현격히 줄었다. 북미의 기독교 인구는 지
난 20년 동안 62퍼센트에서 53퍼센트로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주일학교 출석 학생 수가 1/3 이상 줄어들었다.
4)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35.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의 풍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끝났고, 찬란했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잊을 만큼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5) Ibid., 63-91. 2014~2015년 이후 향후 20년간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올 것
이며 ‘세계적 경련 현상(World-spasm)’이 4~5차례 올 것으로 예측한다.
3포르 현지인들의 교회와 연합하여 한인 선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인교회와
싱가포르의 Bartley Christian Church에서 한인사역(Korean Ministry) 담당 목사를 겸
직하면서 5년 동안 7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6) 미국에서는 릭 웨렌(Rick
Warren)의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의 크리스탈
교회(Crystal Church), 존 맥아더(John Macarthur)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 캔자스 시(Kansas City)에서 매년 개최되는 청년들의 기도훈련
인 One-thing Conference 등에 참여했다. 2015년에는 한국의 분당에 있는 우리들교회
의 초청으로 2년 3개월 동안 전임사역을 하였다. 우리들교회는 개척 13년 만에 출석
성도 11,000여 명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룬 가정교회 중심의 목회현장이었다.7) 이처럼
근본주의, 복음주의, 은사주의, 가정교회 소그룹 목회를 두루 경험하면서 동시에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이민교회들의 장점과 약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대를 돌파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적으로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 소그룹 사역은 점차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유명무실해지거나 답보상태에 있다. 무
언가 어딘가 한계에 부딪쳐 막혀있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여성 소그룹보다 남성 소
그룹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통’이 실제의 소그룹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대적인 도전과 유혹 그리고 미혹도 상상할 수 없이 거세다.
이 논문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시대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소그룹 목회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또 청년, 청소년층의
급속한 이탈과 가정의 해체가 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폭풍의 시대
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소그룹 사역의 성경적 본질과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다.
성경, 교회사, 세계사, 사상사를 살펴보면 구속사와 세속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공동체의 능력과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6) 필자는 2006-2010년까지 California L.A 소재 이민교회의 부목사로, 2010 4월부터 2015년 3
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은현교회의 담임목사와 현지인교회인 Bartley Christian Church
의 Korean Ministry 담당 목사를 겸직했다. online:http://churchtheway.com/ Bartley Christian
Church의 한인미니스트리 주소는 http://www.bartley.org.sg/ministries_detail.aspx?id=29 이다.
7) 우리들교회 홈페이지. Online:http://home.woori.cc/.
4복음의 본질을 보존하면서도 각각의 시대와 환경에 맞도록 개인과 공동체를 상보적으
로 세워나갈 수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제시
하는 ‘아가페’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리더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역의 핵심
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바나바, 바울, 고넬
료,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세속사회와 이단의 도전 그리
고 내적인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순결한 교회를 보존했다. 특히 신약시대는
사도들, 목사, 장로, 교사들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루었다.
각각의 가정과 소그룹은 교회의 최소단위이자 모판이다. 성도의 친밀한 교통과 사랑
의 공동체라는 핵심적인 DNA를 전달해 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
도의 교통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보존할 수 있는 성경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제
시한다. 영적 확대 가족으로서의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말씀과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
서 총체적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본질과 방법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논문의 전반부는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교회론, 교회사, 참된 회심, 소그룹
운동을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원부터 살핀
다. 그다음 최근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셀 그룹, 가정교회, 두날개비전
프로세스를 비교 연구하고 평가함으로써 전인적 구원, 성화, 성장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본질과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논문의 후반부는 필자가 경험한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소그룹 사역을 바탕으로
현재 소그룹들이 직면하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
다. 최근 황금기를 이루고 있는 Q.T 운동을 소그룹에 접목하여 개인 묵상과 소그룹
모임이 영적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과 사례와 자료를 제시한다.
회개, 신앙, 중생, 성화를 위한 불변의 기초는 성경이며 그 토양은 공동체다. 성
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사도적 지도력이 발휘되고 제자의 영성을 가진 리
더를 배출해야 한다. 소그룹에서 전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
5화시키고 성숙하게 양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론을 기초로 공동의 말씀 묵상, 성화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사역, 사도적 설교, 소그룹을 세우기 위한 리더 양육체계를 연
구, 비교, 검토한다. 특히 개인의 말씀 묵상과 목사의 설교가 공동체의 구원, 성화, 양
육에 치열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
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양육될 수 있는 성경적, 실제적 모델을 도출해 본다.
제 4 절 연구 개요
2장에서는 교회론을 살핀다. 교회의 정체, 본질, 원리, 핵심 가치를 점검할 것이
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공신체(公信體)로써 교회의 사역과 개혁주
의의 관점에서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간략하게 교회사를 개괄한다. 역사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교회와 소그룹의 공통점과 특징을 살핀다. 거룩함, 하나 됨, 순결함, 통일됨을 훼손시
키고 약하게 했던 요인이 무엇인지 살핀다. 교회들이 어떻게 세속화와 핍박에 응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무엇이 개혁과 갱신 그리고 부흥의 모판이 되었는지 조망한다.
4장에서는 회개, 중생, 그리고 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참된 회심
(conversion)을 연구한다. ‘회개’와 ‘회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피고 복음전파를 통해
한 사람의 참된 회심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고찰한다. 현대교
회가 잃어버린 보석 가운데 하나인 회개, 중생, 성화의 의미를 반추하여 현대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갱신의 모판이라 할 수 있는 소그룹 목회를 고
찰한다. 개인주의, 세속화, 비인간화, 비인격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로서 소그룹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한다.
6장에서는 필자가 체험하고 연구하고 사역했던 소그룹들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현재의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하고 실제적인 소그룹들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구원, 성화, 양육의 기초로서 매일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함께 공동
체와 함께 세워가는 성독(lectio divina)의 의미와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성경적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적인 소그룹 공동체를
6세우는 원리와 방법을 살핀다. 최근 소그룹 목회의 모델이 되는 휴스턴 서울교회,
Singapore Bartley Christian Church, 부산의 풍성한 교회, 서울의 우리들교회, 서울은
현교회의 소그룹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친밀하고 견고한 소그룹’을 중수할 수 있는
모델과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목사의 설교를 전 교회와 소그룹에서 반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공동의 묵상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방안과 리더
양육체계를 살핀다.
8장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성경적 권징과 치리를 회복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고찰한다. 특별히 순결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사활이 걸린 요
소인 진솔한 나눔, 자기 개방, 죄 고백의 원리와 실제를 성경적, 신학적, 실제적인 관
점에서 고찰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9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가정교회 소그룹 모델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초대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
가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핵심요소, 근거, 방법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10장을 통해서 본 논문의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7제 2 장
교회론
교회 안에 회심, 구원, 성화를 위한 전인적 소그룹을 세우려면 성경적 교회론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 됨을 통해서 전인격적 구
원과 성화가 성취되기 때문이다(엡 1:10).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 조직과 기관을 이루
고 한 몸을 이루듯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인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의 DNA를
품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다. 그다음이 영적 가족들이 모인
소그룹이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 교회에 매력을 느끼는 이
유는 교회만이 가진 아름다움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수룩한 세상 방식을 흉내 내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올바
른 일이 아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는 교회는 오래가지도 멀리 가지도 못한다. 3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에 2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구원, 성
화, 양육을 위한 교회만의 아름다움과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지 간략히 검토한다.
제 1 절 영광스러운 공동체
오토 웨버(Otto Weber)는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기 때문
에 한 사람의 교인도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
8떤 한 사람이 자기를 앞세울 수도 없다.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이
다. 그러나 이 연합체는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루어진다.8)
웨버(Weber)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
한다. 말씀 없이 교회도 없다(잠 29:18, 사 8:20, 요 1:1, 행 20:32, 롬 10:17). 교회는 사도
들과 선지자들의 교훈 위에 세워졌다(마 16:18, 엡 2:20). 존 칼빈(John Calvin)은 교리와
성례를 “교회의 영혼”이라고 했다.9) 교회의 모든 봉사는 말씀의 봉사라 할 수 있다.
둘째,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다. 연합체는 공동체를 뛰어넘는 의미다. 연합체는 공
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연결된 성전이기 때문이다(고전 6:19).
셋째,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의존되고 종속된다. 하나님께서 세
우셨고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행 20:28).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
회를 논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나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매력도 발산할 수 없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됨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런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사명 선언문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했다.10)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우면 그 한 사람이 한 가정과 소그룹을 섬긴다.
이것이 교회가 온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의 본질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다.11) 교회를 대치할 기구는 세상에 없다(마 16:18).
하나님의 초월성에 의존되고 관계된 유일한 기관(institute)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
령 안에서 하나 됨을 힘쓸 때 거듭남, 회개, 변화가 일어난다(엡 4:3). 말씀과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히 4:12, 마 5:13-14).
그러나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전투적 교회’(ekklesia militans)다.12) 사람의
8)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Der evangelishe Erzieher), 김영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95), 54.
9) “개혁교회의 표지: 칼빈과 16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학술원, 2007년 5
월 11일 자. 2018년 6월 인용. Online:http://www.kirs.kr/index.php?document_srl=890.
10) Bill Donahue,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9), 12.
11) Ibid., 최홍석, 교회론, 9.
12) 최홍석, 교회론: 자기 피로 사신교회 (서울: 솔로몬, 1998), 94.
9연약함, 죄, 허물이 동반된다(롬 8:17, 골 1:24). 그러므로 불완전한 교회가 세상을 변
화시키려면 먼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마 6:12, 갈 6:2).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듯이 서로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함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
루며 성숙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요 17:3).
이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을 위해 효과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순
전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2 절 교회 분열과 쇠퇴 원인
초대 교부들은 ‘사도적 교회’를 강조했다.13)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혼합주의에서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사도들에게 직접 계승된 교회와 그들이 전한 복음
을 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로 가면서 교황제도와 사제권에 대한 해석이 도를 넘었다. 제도적 교
회, 정치와 권력이 말씀의 지위를 교회의 권세 아래 강등시키는 변이가 일어났다. 결
국에는 격렬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가톨릭에 대한 지나친 반동의
성향이 교회론보다 신론과 구원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여
러 교파와 교단으로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분파주의적 현상이 교회론과
공동체성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14)
17~18세기에는 계몽주의 사고와 합리주의 사조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이 범
람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해체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분
13) 개혁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말하지만 사도성을 교회의 속성으로 채택하지는 않는다. 가톨릭
은 여전히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사도성을 강조한다.
14) Louis Berkhof,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하권; 서울: 크리스
천다이제스트, 2000), 809. 가톨릭은 신론과 성경 계시론에 앞서 교회론을 논의한다. 교회가 성
경을 산출하는 기관이므로 성경론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라 한다. 가톨릭은 신자의 어머니
(Mater Fidelium)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 개혁신학은 무형교회와 제도적 유형 교회의 균형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단지 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10
열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개인주의, 세속주의, 교회 성장학이 가세하면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
적 마케팅기법,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을 동원한 번영신학과 성장주의가 밀려 들어왔
다. 학교식 학습프로그램과 무분별한 상업적 이벤트들이 유입되었다. 교회의 순결성이
훼손되면서 세속문화와 혼합되면서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세속문화의 유입으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말씀의 권위와 친밀한
공동체성이다. 삶과 실천,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말씀 묵상과 삶의 실천이 빠르
게 지식적인 학습방식으로 대체되었다. 교회의 학교화, 신학의 지성화가 진행되었다.
경쟁적 성장주의가 범람하고 신앙이 신학으로 대체되었다. 말씀이 희귀한 말의 종교
가 되어 갔다. 화석화된 ‘신학’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양식이 되었다. 결국 경건(piety)
과 삶(life)은 없어지고, 신학(theology)과 종교 생활(living)이 만연하게 되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WCC(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에큐메니컬
(ecumenical) 운동이다. WCC는 교회일치운동을 주장하면서 초교파적 연합을 주장했
다. 전통적 교회론의 측면에서 이것은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
movement)이라 할 수 없다. 내적 교회의 순결을 간과한 무분별한 일치 운동은 가톨
릭과 동방정교가 그러했듯이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교회>세상’이라는 전통적 교회론을 뒤집어 ‘하나님>세상>교회’
라는 새로운 변형을 만들었다. 급기야 ‘세상>교회>하나님’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교회
론까지 수용하게 되었다. 결국, ‘세상을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가 아닌 세
상 속에서 찾게 되었다.15) 교회의 사역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세상이 되었다. ‘세상의 샬롬’이 교회의 최
고의 가치가 되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의 샬롬
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 본말이 전도된 거짓 평화주의는 모든 신학을 혼
합했다. 예수 없이도 구원을 얻는다는 타 종교의 구원론까지 수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종교 다원주의를 태동시켰다. 무분별한 일치가 교회의 사도성과 순결성을 파괴
15) WCC, 세계를 위한 교회(The Church for Others and The Church for The World), 박근




직제와 예전 중심의 계급적 사제주의, 이성적 합리주의, 종교 다원주의, 개인주의
와 세속주의는 혼란하고 혼탁한 교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한국교회까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17)
그러므로 거짓 그 자체보다 거짓과 진리가 교묘하게 혼합된 형태가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거짓은 쉽게 드러난다. 그러나 교묘히 혼합되고
포장된 미혹은 신앙과 삶을 야금야금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이다.18)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양적 성장만 부추기는 것은 부흥
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다. 사탄의 기만이다. 개별적 칭의만 강조하
면서 이루어야 할 공동체적 구원과 성화를 상실한 교회는 그 정체성과 순수성을 잃어
버린 교회다. 반기독교적(anti-Christianity) 기복주의 우상숭배라 할 수 있다. 인본주
의적 신학과 무분별한 교회성장론은 교회의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경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와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신앙이 신학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신앙을 섬기는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19)
제 3 절 성경적 교회
1. 교회의 어원
교회의 어원으로 히브리어의 ‘카할’(kahal)과 ‘에다’(edhah)가 있다.20) ‘카할’은 주
로 종교적인 목적이 부여된 모임으로 여자들과 어린이도 포함된다(렘 44:15, 스 10:1
16) WCC, 세계를 위한 교회, 32-36. 최근에는 각 종교의 의식을 행하면서 타 종교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제단에 절까지 하는 무분별한 혼합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
이 목적이 되니 타 종교의 구원론까지 포용하면서 기독교의 심장인 구원론까지 변형시켰다.
결국, 극단적인 신학적 변이현상으로서 ‘은닉된 신(Deus Absconditus)’ 개념이 나왔다. 세상
속에 “은닉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17) Ibid., 113.
18) Rick Joyner, 악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Delivered from Evil), 김주성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9), 16.
19) 최홍석, 교회론, 8-9. J. I. Paker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장 관심이 크게 집중된 신학의 두
분야가 교회론과 성경 해석학이라 한다.
20) 개역 성경은 ‘총회’ 혹은 ‘회중’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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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XX에서는 ‘쉬나고게’(synagoge) 혹은 ‘엑클레시아’(ekklesia)로 번역되었다. ‘엑
클레시아’로 번역된 곳은 주로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였다(출 35:1;
레 8:3; 민 10:7; 16:3; 왕상 12:21).22) ‘에다’는 ‘지정된 장소에 모인 무리’를 의미한
다.23) 일반적 모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24) 대부분 회막 앞에 모인 백성을 의미했다.25)
신약시대로 오면서 ‘카할’은 ‘교회(ekklesia)’로 ‘에다’는 ‘회당(synagoge)’으로 점차 구
분되어 갔다.26) 어원적으로 보면 교회는 ‘언약 관계로 모인 공동체’로 정의된다.27) 교
회의 본질이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2. 교회의 칭호들
대상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대표적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고후 6:16)”, “그리스도의 몸(엡 1:22,23)”, “성령
의 전(고전 3:16)”이다. 그 외에 “진리의 기둥과 터(고전 3:11)”, “그리스도의 신부(마
25:6, 계 19:7, 엡 5:24,25)”,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21) 최홍석., 교회론, 9. 시 9:10; 10:4; 23:1-3.
22) 김길성, 개혁교회론 (서울: 총신대학교, 2002), 5.
23) Berkhof, 조직신학, 811.
24)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Christian Theology), 하권. (서울: 크리스챤 다이
제스트, 2000), 223. 두 가지가 같은 문맥에서 나타나는 인용절들(예를 들면, 출 12:3ff.; 16:1ff.;
민 14:1ff.; 20:1ff.; 왕상 12:1ff.)에서 ‘에다’가 전체로서의 의식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명백하고
영구적인 용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반면에 ‘카할’은 계약으로부터 유래하는 집회, 즉 시
내산 공동체와 또한, 신명기 적인 의미에서 현재적인 형태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의식
적인 표현이다.
25) Ibid., 222. 같은 맥락에서 G. Vos는 edhah가 신약교회와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
임’을 의미 한다고 주장 한다(Geerhardus Vos, 하나님 나라(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97.
26) Berkhof, 조직신학, 812. Berkhof은 LXX에서 edhah가 결코 ekklesia로는 번역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신명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고 말한다. H. Bavinck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쉬나고게(synagoge)란 헬라어 단어로 번역
되며, 후자의 단어는 에클레시아(ekklesia)로 번역된다.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 행해졌던 이
구별은 기독교인들이 둘째 단어를 더 선호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인들이 그 의미를 구별시킴으로 인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갖게 되었다” (H.
Bavinck,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502-3.
27) Ibid., 811. 에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미수기, 여호수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
명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카할은 역대
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풍부하게 사용 된다…성경의 후기에 속한 책들에 따르면 카
할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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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4:26, 히 12:22)”, “부르심을 입은 자들(롬 1:6, 8:28)”, “증인(눅 24:48, 요 15:27)”등
이 있다.28)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신비를 포함한다.
칭호와 관련된 가장 으뜸 되는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신
론과 관련되어 초월적이며 종속적이며 의존적이다. 둘째, 백성, 몸, 하늘의 예루살렘이
라는 표현에서 공동체성이 강조된다. 셋째, 새 예루살렘, 진리, 신부와 관련하여 순결
성과 거룩성이 강조된다.
구약에서는 “내 백성”으로 언급된다.29) 신약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
(벧전 2:9-10).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과 언약’에 연결된다.30) 백성
의 개념은 “나라”와 연결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교회
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보편적, 우주적으로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다(마 28:18-20, 계 19:11,14). 세상의 법, 제도, 윤리가 아닌 하
나님의 법과 질서로 운행되는 기관이다. 이 점에서 교회는 만물 가운데 있으면서 만
물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기독론적인 측면과 연결된다.31) 하나님의 백성은 필
연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에드문드 클라우디(Edmund Clowne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니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롬 9:6) 주의 종이 택하신 자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사 49:6). …하나님의 백
성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32)
그리스도가 자기 몸과 피로 교회를 사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행 20:28).
28) 김길성, 개혁교회론, 9.
29)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구약에만 199회 사용된다(베들레헴 3.53 개
역성경 검색).
30) ‘에클레시아’ 외에 “하나님의 백성”개념에 등치 되는 신약적 표현들은 “성도(시 16:3)”, “택
하심을 입은 자들”,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벧전 1:2)”, “부르심을 받은 자들(롬 8:28)”,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롬 8:28)”과 같은 표현이 있다.
31) 최홍석, 교회론, 45-46.
32) Edmund Clowney, 교회론(The Church),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4),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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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성 곧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다.33) 그리스도
와 관련되어 차별이 없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로 확장된다(행 15:9; 롬 3:22; 롬
10:12).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다(마 16:18
).34)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 밖의 경계로 넘어갈 때 다른 복음, 다
른 믿음, 거짓 교회가 된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경륜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며 구현되
는지 보여준다. 다양한 외적 표현과 다면적인 내적 본질이 몸과 영혼, 그리고 머리와
지체로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
의 사역은 교회의 신비다. 오직 성령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공급된
다(갈 5:22-23, 롬 8:9-11). 수직적이며 수평적 교통이 동시에 성취된다. 성령으로 아
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전 12:3). 바울은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한
다’고 말한다(고전 3:16, 고전 12:3). 이 점에서 바울은 ‘지성소’와 ‘성소’를 포괄하는
성전의 본체를 언급한다. 거기에 ‘있다’ 는 뜻을 지닌 ‘에이미’(eimi)의 복수형이 결합
하여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단일하고도 통일된 유기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연합체요 유기체인 교회를 말한다.35)
3. 다양성과 다면성
신약에서 ekklesia의 가장 빈번한 용례는 ‘지역교회’를 지칭했다(행 11:26).36) 가
정에 있는 교회(고전 16:19; 롬 16:5; 골 4:15), 비교적 넓은 지역(행 9:31), 모든 유형
교회(고전 10:32, 11:22) 그리고 천상과 지상의 모든 신자로 구성된 포괄적 공동체를
의미한다(엡 1:22, 히 12:23).37)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
33) 최홍석, 교회론, 45. 몸의 개념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내적인 관계
가 중시된다. 둘째,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셋째, 교회의 한계성과 보편
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34) Ibid., 43.
35) 성서교재(주), 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서울: 제자원, 2004), 235.
36)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VI 교회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5), 19. 예배의 목적
이든 아니든 어떤 일정한 지역과 장소에 모인 일단의 신자들의 모임을 지칭하였다. 어떤 성구
들은 그들이 집회하였다는 추가적 관념까지 포함하기도 하고(행 5:11, 11:26; 고전 11:18, 14:19,
28, 35).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롬 16:4; 고전 16:1; 갈 1:2; 살전 2:14).
37) 엡 1:22.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라” 히 12: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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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8) “유기체(organism)로서의 교회”와 “조직체(institution)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39) 유형의 교회는 시대, 상황,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형
교회로서 시대, 공간, 문화를 초월한다.
4. 교회의 속성
다수의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은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의 네 가지
를 참 교회의 속성으로 제한하였다.40) 개혁교회는 “사도성”을 제외하고 무오류성
(infallibilitas)과 불가폐성(indefectibilitas)을 더하였다. 가톨릭이 말하는 계보적 사도성
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사도적 말씀’의 기초를 강조하여 신경과 신
조를 세웠다. 그러므로 ‘사도적’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41)
교회의 속성은 종속적이며 의존적이다. 속성과 관련하여 교회의 일치와 하나 됨
은 가톨릭이 말하는 외형과 조직의 일치가 아니다. 내적 속성들의 일치를 뜻한다. 에
베소서 4장 3절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하나 됨을 ‘힘써 보존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
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한 하나 됨이다. 이 같은 하나 됨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된 의인의 영들과…” 보편적 무형교회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교회를 말한다
(엡 3:10, 21, 5:23-25, 27, 32; 골 1:18, 24). 영어 Church, 스코틀랜드어 Kerk, 독일어 Kirche는
‘주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의 κυριακη 에서 파생된 것이다(최홍석, 교회론, 19 페이지 참조.)
3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하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921. 가견적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기능적이며 외형적 측면의 교회이다. 불가견적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역사ž 시간ž 공간을 초월하여 선택된 신자의 총수(Total number)를 의
미한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교회의 다른 표현인데 이런 구분은 처
음 Augustine에게서 나타나고 루터가 최초로 발표했으나 칼빈이 구체화 하였다. 최근에는 ‘유
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39) 유기체로서 교회는 성령의 교통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집단(Coetus fidelium)으로서 세속과
대항하며,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이른바 성도들의 어머니(Mater Fidelium)로서 성도들을 거듭
나게 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유형적 교회를 말한다.
40) 최홍석, 교회론, 119. 대부분의 로마교 신학자들은 4개의 표지로 제한하였고, 그것은 콘스
탄티노플 신조 속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① 통일성(unitas), ② 거룩성(sanctitas), ③ 보편
성(catholicitas), ④ 사도성(apostolicitas).
41) Ibid., 119-127. 개신교가 바로 주장하였으니 장소나 인물의 계승이 아니라 교리의 계승
(successio doctrinae)이 참된 교회를 지목할만한 속성이다.…보편적으로 개신교회는 사도성을
교회의 속성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즉 사도란 표현이 함축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오늘의 교회 역시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
는 존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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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제 4 절 교회의 표지
성경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잠 29:18, 사 8:20, 요 1:1, 행 20:32, 롬 10:17).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이 부패의 길로 나아간 결정적 원인을 성경의 권위가 격하된
것에서 찾았다.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권, 유전적 전통, 예배와 예전, 제도적 계급구조
등의 다른 권위들이 놓이자 교회의 속성들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들은 참 교회의 표지를 올바른 말씀의 선포, 순수한 성례의 시행, 그리고 성경적 권징
의 성실한 시행으로 보았다.42)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의 교훈 위에
세워졌다(엡 2:20). 말씀을 통해 중생하게 된다(벧전 1:23). 신앙이 세워진다(롬 10:14).
거룩함이 성취된다(요 15:3).43)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무는 말씀의 봉사(diakonia)를
기초로 한다. ‘말씀의 공급’과 ‘종의 섬김’을 따르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말씀의 표지 안에 두 가지가 더 표현된다. 순수한 성례의 시행과 성
경적 권징이다.44)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도 결국 하나라 할 수
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 속에 다른 것,
즉 성례의 순수한 시행과 성경적인 권징의 시행이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빙크는 “말씀의 순수한 봉사는 교회 권징의 적용을 포
함한다”고 한 바 있다.45)
그러므로 교회가 거짓과 오류에 빠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것과 혼합할 때이다. 교리와 예전이 바른 해석을 따르지 않거나 그것을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 상위에 두기 때문이다.
42) 김효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옛신앙 2013), 52-53.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5-6
항, 30장 교회의 권징을 보라.
43) Ibid., 129.
44) Ibid., 루터파는 권징의 시행을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았다.
45) 최홍석, 교회론, 129. 원문은 Bavinck, H. Gereformeerde Dogmatiek3 vol. IV (Kampen:
Kok, 1918),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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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당한 성례의 거행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세례와 성찬이 문제가 된다.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함께 회심자의 믿음을 검증한 후 세례를 베풀어
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지 교리공부를 수료하거나 목사의 학습 문
답에 동의하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정당한 성례는 참된 신자
와 그의 자녀에게만 시행되어야 한다(마 28:19, 행 2:42, 고전 11:23-30). 이와 관련하
여 4장에서 참된 회심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셋째,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다. 신실한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 유지와 정당한 성
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요소다(고전 5:1-5, 14:33, 계 2:14-15, 20). 오늘날 교회가 안
고 있는 많은 문제는 신실한 권징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불의와 거짓, 교만과 위
선, 말씀과 성례를 더럽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해도 공의로운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
최홍석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기독교 윤리의 부재를 통탄하기 전에 신실한 권
징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말한다.46) 구약의 선
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초대교회와 종교 개혁기의 루터와 칼빈은 신실하게
권징을 시행했다. 그러므로 신실한 권징의 유무는 올바른 말씀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선명한 지표가 된다. 교회의 권세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서 교회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치리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강제가 아니라 설복
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기 위해서 반드시 신실한 권징이
회복되어야 한다.
신실한 권징의 시행되려면 ‘자기 개방과 죄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죄에 대한 고백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권징이 시행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루터교, 장로교, 가톨릭 모두 그들의 신조에 공적인 죄의 고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죄 고백이 사라졌다. 성령이 교
회에 임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생명 얻는 회개(행 11:18)”다. 회개는 공적 혹은 사
적 죄의 고백을 동반한다. 오늘날 참된 회개라는 왕관의 보석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
적 원인이 죄 고백과 신실한 권징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초대교부시대의 클레멘
트1서와 디다케, 그리고 터툴리안의 문헌에는 공적 죄 고백과 엄정한 치리가 기록되
46) 최홍석, 교회론,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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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47)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도 신실한 고백과 치리가 시행되었다.48)
루터는 말씀이 회중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몇몇 신자들에게도 직
분적인 관계에서 역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직분자 앞에서 고백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달리
개혁파는 물론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고백을 요구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그 대신 가정방문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 자연스럽게 성찬식을 준비하
면서, 또는 매 주일 회중에 의해서 죄의 공적인 고백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어떻게 순결한 교회의 보존을 위해 공적 죄 고백과 권징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
에 대한 성경적 근거, 중요성, 치리의 실제에 관하여는 본 논문의 8장에서 심도 있게
고찰할 것이다. 우선 본 장에서는 구원, 성화, 양육을 위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려
면 죄 고백과 신실한 권징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참된 회개, 성례의
신실한 시행,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이 세
가지 표지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 5 절 요약과 소결론
교회론 고찰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밝혀준다. 본 장에서 고찰한 교회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교회는 언약공동체다. 오직 말씀과 관련하여 본질과
정체성이 결정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가
는 기관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신론적이고 구원론적이며 의존적이다. 메시아적 관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의 전이라는 두 지평이 만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정된다. 그리스도 밖의 교회는 없다. 교회의 목표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
됨’이다. 교회의 하나 됨의 본질은 외면적, 제도적 일치가 아니라 내적 속성들의 일치
다. 교회의 하나 됨이 교회의 속성들을 보존하고 성취한다. 사도적 전통이란 선지자와
사도의 글 곧 정경에 근거한 전통이다. 참된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참된 말씀의 선포
47) 윤병운,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서울: 예전, 2001), 107-113.
48) 최홍석, 교회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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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봉사는 ‘말씀의 봉사’와 ‘종의 섬김’이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는 정당한 성례의 거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보증된다. 교회의 속성
들을 보존하려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위해
서 공적, 사적 고백과 신실한 치리가 필요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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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순전한 공신체(共信體)에 대한 교회사적 조망
조지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은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라고 하였
다.49) 과거는 현재의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순
전한 공신체(共信體)에 대한 교회사적 조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교회사를 조망하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었던 공동체들이 어떠했는지 규명해 본다.
제 1 절 교회관의 왜곡
속사도 교부들과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를 “성
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 곧 ‘믿는 자들의 교통’에서 찾았다.50)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의 가혹한 핍박을 250년 동안 견디면서 내적으로는 이단의 도전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의 교통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이단의 미혹을 돌
파하고 로마를 기독교화했다. 사도, 속사도, 교부들을 중심으로 결속하면서 세상과 구
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했기 때문이다.51)
49) 박승주, 희망의 좋은 말 (서울: GRIMBOOK, 2013), 13.
50) 최홍석, 교회론, 64. 성도의 교통에 대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nline: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56269. Communio sanctorum은 그리스도
교 신학에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사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신약
성서〉의 교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인간적 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는 교리와 이들의 목표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상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교
리이다.
51) Ibid., 헤르마스(Hermas)는 “교회가 하나의 탑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석(一石)이 된다.”
고 했다.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들 간에 굳은 사랑의 결속을 말하는 것이었
으나 교황중심의 제도적 일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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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후 급속한 확장과
교회의 정치력이 막강해지면서 예전, 외적 결속, 교회 정치제도를 중시하는 권력형 교
회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핍박과 미혹에서 참 교회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할 때 키프
리안(Thascius Caecilius Cyprianus)을 중심으로 사도적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게 된
것이 교황 중심의 정치제도로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상에까지 넘어가게 된다. 보편적 가톨릭교회와 외적 교통을 유지하
는 교회만을 참된 교회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52) 이러한 제도적 일치와 외적 통일성
의 강조는 교황의 권세가 세속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서게 하였고 중세로 가면서 완전
히 변질되고 말았다.53)
그러나 사도들이 강조한 성도의 교통은 제도적 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
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통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확장되는 것
을 의미한다(요 17:3-4, 10, 17, 19, 22, 23, 26). 결국, 변질된 교회관과 성경해석에 대
한 반성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표지와 속성이 무엇인
지 다시 정립하였다. 그들은 사도성을 사도들이 전한 순전한 말씀의 전수로 보았다.
“Sola Fide, Sola Scriptura, Sola Gratia”는 사도적 복음 곧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돌
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핍박에서 벗어난 4세기 로마교회는 어거스틴(Augustine)과 도나투스파와의 격렬
한 이단 논쟁에 휩싸였다. 배교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도나투스파는 교회의 순
52) A. Kenneth Curtis, J Stephen Lang & Randy Petersen, 교회사 100대 사건(The 100
Important Events In Christian H istory),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40-41. 키리
안은 A.D 251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라는 선언서를 낭독했다. “교회
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기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교회 밖은 어둠과 혼란뿐이며, 교회를 떠나서는 성례, 성직, 심
지어 성경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 기독교적인 삶을 산
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주교는 베드로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교에게 복종해야 한다.”
53) Ibid. 몬타너스(Montanism), 노바시안(Novatianism), 도나투스파(Donatism)와 같은 이단
종파들의 발생하자 조직적 통일성의 경향에 대해 반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앙윤리의 엄정주
의와 함께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성결’을 참 교회의 표지로 주장하면서 외적 통일성과 유형적
일치에 집착했다. Augustine에게서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강한 기조가 발견된다. 도
나투스파에 대한 심한 반동의 경향 때문에 사도직의 전통을 계승한 교회만을 참된 교회로 인
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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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강조하면서 배교한 성직자로부터 받은 성례를 무효라 하였다. 그들은 보편교회
와 연합을 거부하면서 분리해 나갔다.54)
이 논쟁으로 어거스틴(Augustine)은 순수체가 아닌 혼성체로서의 교회(Corpus
Permixtum)의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55)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으며 교회의 완전
성과 거룩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서 찾았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은 신자
들 개개인의 거룩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존되며 그의 거
룩함이 교회에 전가된다는 것이다.56) 이 논쟁으로 어거스틴은 교회의 최종 권위가 어
떤 지도자의 가르침이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57)
제 2 절 중세 가톨릭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시행했다. 6세기 가톨릭교회는 7가지 성례로
확장시킨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사제중심주의가 깊이 뿌리박히도록 하였다.58) 가
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상이 보편화되고 예전과 성례 중심의 구원관이 중
심이 되었다. 구원이 제도와 조직의 틀에 갇히게 된 것이다. 가톨릭은 교회론의 변형
과 함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등 개념으로 만들었다. 한 목자인 교황과 하나의 가
톨릭교회만을 참 교회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59)
54) 김의환, 김의환 전집,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0),
94-101.
55) Ibid., 종말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할 수 없다.
56) Ibid.
57) Ibid.
58) 김의환, 김의환 전집① 기독교회사, 61.
59) Wayne Grudem,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하권 (서울: 은성출판사, 2004), 46. “성
경적 근본주의에 관한 미국 가톨릭감독 특별위원회'의 모임에서 발간한 자료는 가톨릭교회가
교회의 일치와 구원에 관한 키프리안의 교회관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지금까지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여 구원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한 포용적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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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톨릭의 교회관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맞서 싸웠다. 가톨릭의 변질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였다. 후스(Hus), 멜랑톤(Melanchthon), 즈윙글리(Zwingli), 뮌처
(Muntzer), 위클립(Wyclif)과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 권위에 대한 회복과 가톨릭의 그
릇된 성경해석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로부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60)”는 강령이 생겨났다. 오직 성경으로, 언제나 성경 안에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
는 일이 순결한 교회를 보존하는 길이라 하였다.
오늘날도 가톨릭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나치게 교리적 칭의 구
원론에 집착하여 실천적 회개와 성화를 상실하고 있다. ‘4 영리’와 같은 간단한 전도
와 영접기도 한 번으로 영생을 획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신앙생활을 전통적
성경공부와 교리학습으로 대체하고 있다. 성화론적 구원론을 무시한 채 적당히 면죄
부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를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는 사제 주의적 경향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신 사제주의는
목사의 일방적 선포와 지도에 개인의 구원을 의존하게 만든다. 교인들 스스로 경건을
삶의 체계로 세우고 자립신앙에 의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에 해이하다. 자신의 구
원을 성경과 성령과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확신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루터와 칼빈도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를 “성도의 교통”61)으로 보았다. 성
60)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Deodore Beza가 한 말이다 (이환봉,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학술원, 2007년 3월 14일 자.
Online:http://www.kirs.kr/index.php?document_srl=886&mid=column
61) 최홍석, 교회론, 77-78. “루터가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성도의 ‘객관적 교통’으로서 직
분, 말씀, 성례와 같은 제도에서 더 두었다면 칼빈은 성령에 의한 성도들의 ‘주관적 교통’에서
더 무게를 두었다.…이와 같은 속성 이해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발전된다. 루터파에 의하
면 선택된 자들이 교회의 모임 밖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지만 반면에 개혁파에 의하면 그리
하나님나라 = 가톨릭교회 = 제도적 유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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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통의 정도와 강도에 의존된다.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결론이다(신 6:4-5, 마 22:37).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도나투스파의 완전주의적 배타성과 키프리안의 형
식주의적 외적 일치의 두 극단을 극복해야 한다.62)
제 3 절 알미니안주의, 재세례파, 자유주의
16-17세기 알미니안(Remonstrants)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강하게 반발했다. 선
택과 유기라는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거부하고 자유의지의 기여를 주장했다. 개인의
성화를 더 강조하면서 성도의 타락과 구원폐기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칼빈주의와 알
미니안 주의의 격렬한 논쟁과 팽팽한 긴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칼빈주의 장로
교가 대세인 한국교회는 성화론적 측면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가 성화와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의무와 적극적 결단을 강조한 부분에
대하여 개혁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상보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6세기 재세례파는 가톨릭의 세례와 유아세례의 무효를 주장했다. 성령에 의해서
만 인도되는 자치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급진적 보수주의를 표명했다. 성(聖), 속(俗)
이원론의 강한 전제로 구약성경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다.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며
정치참여를 거부했다. 재세례파는 개혁 그 이상의 교회를 추구했다.63)
18세기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급격히 번성했
다. 성경의 초월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부분들만 인정했다. 초
월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경을 해부하면서 근본 교리들을 빠르게 해체하였다. 기독교
는 도덕 종교가 되었고 교회는 세속단체와 같이 개인적 필요와 인간의 취사선택으로
모이는 결사(結社)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권징, 형벌, 심판, 지옥에 관한 교리들이
스도께서 교회라는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다.…구원의 가능성
은 유형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주관적 교통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과 성례라는 수단에 묶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62) 최홍석, 교회론. 80. 도나투스파는 극단적 완전주의 혹은 이상주의로 볼 수 있다.
63) A. Kenneth Curtis, J Stephen Lang & Randy Petersen, 교회사 100대 사건, 161. 재침례
파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신비주의적 계시를 주장함으로 구교와 신교 모두에게서 배척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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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자 서구의 교회들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급속히 교회를 떠
났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과 사이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인본주의적인 진리
와 비진리의 혼합이 교회에 치명적인 맹독이었음을 교훈해 주었다.
제 4 절 청교도와 경건주의
영국교회의 개혁 운동이었던 청교도 운동은 교리와 생활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
서 찾았다. 삶의 동기, 방향, 목적을 성경에서 찾았다. 초대교회적인 신앙의 회복과 열
정적 삶을 강조하면서 비성경적 예배의식을 제거하고 말씀 강해를 예배의 중심에 두
었다. 가톨릭의 제복과 의식을 반대하고 성자의 축일, 신부의 사죄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 안의 십자가상 설치, 성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는 일, 주일을 성수하지
못 하는 일들을 개혁했다. 그들은 성경을 최종 최고의 권위에 두는 칼빈주의를 따랐
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균형을 강조했다. 산상수훈을 실
천하는 삶과 높은 기독교적 이상을 추구하면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힘썼다. 물질과
시간의 낭비를 혐오하고 세속적 오락을 멀리했다. 회중에 의해 선출한 장로가 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교회의 독립과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했다. 청교도의 신앙과 삶이
미국문화의 저변과 교회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개혁교회의 엄정한 신앙고백
주의와 신조와 교리에 집착한 교조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과도한 논쟁을 일으켰기 때
문이다. 철학적 논리와 사변적 설교, 형식에 치중된 예배와 성례에 대한 논쟁으로 교
파들이 속속 분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혁명과 함께 이성적 합리주의까지 발달
하면서 교회의 형식화와 신앙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을 흔
드는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신앙의 초점과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분투했던 것이 경
건주의다.
초기 경건주의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요한 아른트(John Arndt)에 의해 시
작된다. 아른트는 “다른 사람들을 박식하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들을 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충실한 하나님의 종”64)이라 하였다. 요한 아른트의 경건주의 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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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패너(P. J. Spener)에 의해 꽃을 피운다. 슈패너는 언제나 교리보다 생활을 강조했
다. 그들은 작은 소그룹과 함께 공동의 경건을 힘쓰며 온전한 회개와 역동적 믿음을
강조했다.
슈패너의 소그룹은 일주일에 두 번 그의 서재에 모였다. 말씀 나눔과 삶의 회개
와 성화를 힘썼다. 이 모임을 “경건한 모임(collegia pietatis)”이라 했다.65)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상호 권면했다. 월요일에는 주일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되풀이하고 주일의 메시지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나누었다. 수
요모임은 성경 구절에 관한 토론과 기도에 할애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사람이 신앙
과 삶을 교정하며 교리와 삶이 일치하도록 힘썼다.66)
슈패너의 제자였던 프랑케(August H. Francke)는 할레대학을 중심으로 경건운동
을 전개했다. 소그룹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로 일하는 동
시에 자신의 집을 소그룹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였다. 프랑케는 무엇보다 “거듭남”의
교리를 중요시했다. 거듭남이란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워져서 그
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67)이라고 했다. 이들 중에 10세 때부터 프랑케
에게 교육받았던 진젠도르프(L. V. Zinzendorf)가 있었다. 슈패너와 프랑케의 가르침
을 받은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경건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경건과 선교에 감동한 웨슬리(John Wesley)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다. 웨슬리는 감
리교 안에서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배운 ‘속회들’(classes)을 접
목하였다.68)
청교도, 경건주의, 모라비안 경건운동은 현대교회의 소그룹 운동과 19세기 선교
64) Howard A. Snyder, The Signs of the Spirit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9), 37.
김양재, “THINK란,” 제4회 THINK 목욕탕목회 세미나, 워크북 (2015): 134. 개신대대학원대
학교 구병옥의 “목회자 세미나 기념논문”에서 재인용.
65) Snyder, The Signs of the Spirit, 37.
66) 김의환, 김의환 전집, 개혁교회사, 334. 경건주의는 교리를 너무 경시함으로써 자유주의에
허를 찔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건주의가 쉽게 무너진 또 하나의 원인으로 Francke와
Zinzendorf 이후 이 운동을 개선하고 보완할 만한 지도자를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67) 김양재, 제4회 THINK 목욕탕목회 세미나, 136.
68) “속회는 무엇인가요,” 크리스천타임즈, 2008년 3월 14일 자, 기획특집면. Online: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01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정이 있었다.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전, 허드슨 테
일러보다 무려 150년 전에 220여 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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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경건주의의 요람이었던 할레대학은 프랑케 이후 현
세 도피적 성향과 교리에 대한 과도한 반동성향으로 교리 자체를 경시하게 되었다.
이 지나친 반동성향은 결국 할레대학이 급속히 자유주의 신학의 요람이 되게 하였
다.69)
제 5 절 요약과 평가
지금까지 교회사 고찰을 통해 교회의 거룩성, 통일성, 순결성을 훼손하게 된 원
인을 살펴보았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는지 교훈을 얻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신다. 인본주의적 신학, 인간의 수단, 방법, 야
망, 권력이 스며들 때 성령은 그런 공동체를 떠나고 촛대를 옮긴다(살전 5:19, 계 2:5).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삶의 순결함을 상실한 공동체를 미워하신다.
성령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보존하는 길은 겸손한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
적 성화를 세워가는 것이다. 본 장의 역사적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대교회
는 성도의 교통을 교회의 본질로 보았다. 제도적 외형적 일치의 지나친 강조가 교회
관의 변형과 왜곡을 초래했다. 종교개혁은 변질된 교회론과 성경해석에 대한 반성으
로 일어났다. 교회의 거룩성과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근거한다. “개혁
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주의 모토는 성화론적 측면의 본질을 의미
하는 것이다. 알미니안 신학의 성화론적 측면은 칭의론적 구원론의 편향성을 보완해
주었다. 배타적 완전주의, 이성주의와 과학적 합리론, 키프리안의 형식주의 이 모두가
극복되어야 할 도전들이다. 교회와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는 청교도, 모라
비안 경건운동, 감리교 운동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공동체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기초
한 삶과 신앙의 일치를 실천하려 했던 겸손한 지도자와 전인적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
했다는 점이다. 경건한 공동체는 말씀을 실천하는 헌신 된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
69) 김의환, 김의환 전집, 기독교회사, 339. “Albrecht Ritsch은 할레대학이 자유주의화 된 원인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경건주의의 현세 도피적 성향이 중세 수도원적 한계를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in the
Conversion)”70)를 보고서로 남겼다. 그는 성령에 의한 공동체적 회심을 경험한 후 회
심이 기독교의 위대하고 본질적인 교리 중 하나라고 기술했다.71)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회심과 변화와 성장이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공
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때
교회가 역동하게 된다. 개인의 온전한 회심과 성화 그리고 영적 성숙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역이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부흥의 발화점이요
복음전파의 뇌관이 되기 때문이다(고 1:28, 요 4:29). 개혁과 부흥 그리고 공동체적 회
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촉발되곤 하였다.72) 바울,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에반 로버
츠, 조나단 에드워드, D. L. 무디, 길선주, 최봉석, 김익두 같은 전도자들의 회심이 그
러했다.73)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중병으로 죽어가던 연약한
70) Jonathan Edward, 놀라운 회심 이야기(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in the
Conversion), 정부홍 역 (서울: 서울기독문서선교회, 2002).
71) Jonathan Edward,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선집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68. 회심을 교
리라 표현한 것은 구원과 성화 전반을 다루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72) Kenneth Curtis, Stephen Lang & Randy Petersen, 교회사 100대 사건, 219.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760년 진젠돌프가
사망하기까지 모라비안 교도들은 226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견했다. 18세기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회심은 집회 가운데 두 사람이 공개적 회개와 회심을 고백하게 된 계기로 회중 전체
가 놀라운 회심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73) Rick. Joyner,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The Power ot Change the World), 김주성 역
(서울: 순전한나드, 2006), 204. 웨일즈 부흥의 에반 로버츠, 제시 팬 루이스는 아주사 부흥으로
이어지고 20세기 오순절 은사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아주사 부흥운동이 오순절교회 탄생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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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인의 회심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한다.74) 작은 불꽃 하나가 지역, 나라, 대륙을
휩쓰는 부흥의 불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75)
교회가 외적 성장에 초점을 돌리게 되자 한 영혼에 관한 관심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캐치프레이즈는 요란하다. 그러나 실제로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관심은 낡은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루이스(C.S. Lewis)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The Screwtape Letters)에서 현대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는 사단이 교회를 조롱하는 역발상 화법으로 이렇게 말한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바로 교회다!”76) 대형화, 물량화, 조직화와 함께 개인
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
회는 그를 회심자로 인정해 버린다. 회심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취
급되고 있다. 헬름(P. Helm)은 이렇게 말한다.
왜 회심이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자신의 목표를 상실해 버릴 위험, 즉 회심이란 단지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
이다. 공무원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단지 눈가림만 하
는 식의 전시행정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안일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회심이 교세를 확장할 수 있다든지, 교회의
평판이나 영향력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에만 급급하게 된다.77)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과 가족이 되는 숭고한 고백이 단순히
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양대 부흥 운동의 결과로 1900년 이전까지 보다 1900년 이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74) J. Edward, 놀라운 회심 이야기, 26-29.
75) Ibid., 125. 웨일즈 공국의 부흥이 미국 서부의 아주사로 아주사 부흥이 북미와 세계 전역
으로 확대된 오순절 은사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프랭크 바틀맨은 S. B. Shaw가 쓴 “웨일즈
대부흥”을 읽고 사역에 헌신했다. 바틀맨과 함께 사역했던 Joseph Smale는 웨일즈에서 돌아오
자마자 함께 사역했다. 아주사의 부흥에 참여했던 A. G. Grarr는 다시 노스캐롤라이나에 오순
절 선교회를 탄생시키며 부흥을 이끌었고 스스로 인도와 중국 선교사가 되어 불을 옮김으로
최초의 오순절 선교사가 되었다(p 144).
76) C. S. Lewis, 스크루테이프의 편지(The Screwtape Letters), 김선형 역 (서울: 홍성사,
2007), 21.
77) Paul Helm,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서다(Word&Spirit in Conversion), 손성은 역 (서울:
SFC,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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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학습과 교회의 회원이 되는 통과 의례로 대치되고 있다. 루이스(C.S. Lewis)와 헬
름(P. Helm)의 말대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효과적인 대상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대형화, 학교화가 교회를 회심의
사각지대와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기만적 회심의 더 큰 해악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누룩처럼 번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
린 현대판 사데교회와 라오디게아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다. 현대적 바리새인들이 양
산되고 비판과 분열이 난무한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으로
변하여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게 된다(마 5:13).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회심이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고찰
할 것이다. 회심을 검증하기 위한 표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누가가 ‘그 한 사람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구원의 열정과 아가
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제 1 절 회심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회심(conversion)은 한 인간의 출생에 비견되는 강력한 내적체험이다
(요 3:3). 어떤 사람이 911 테러 때와 같이 무너지는 세계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이다. 일생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기독교의 회심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
님과 충돌하는 강력한 경험이다(사 6:5, 눅 20:18). 그러므로 온전한 회심은 총체적으
로 과격한 변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게 된다(살전 4:3).78) 인본주의
가치관이 전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계시적 심미안이 열리게 된다(고후 10:5).
엄밀히 말해서 부흥이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회심자가 늘어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갈망
이 빠진 회심이 과연 참된 회심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회개에 따른
78) Kenneth Curtis, Stephen Lang & Randy Peterson, 교회사의 100대 사건, 226. 웨슬레의
전기를 집필한 바실 밀러와 교회사 집필가인 케네스 커티스는 조지 휫필드와 요한 웨슬레의
부흥 운동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비교적 순조롭게 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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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함과 감격 그리고 거룩함의 열망과 동기를 주지 못하는 손쉬운 회심을 점검해 보
아야 한다. 성공, 번영, 긍정의 힘과 혼합되어 땅에서의 행복만을 목적 삼는 우상 종
교들과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무엇인지 정확하
게 이해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1. 용어
일반적으로 회심을 거듭남과 같이 단회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회심은 훨
씬 더 포괄적이다. 기독교적으로는 “우상이나 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79)
을 뜻한다. 구약의 ‘슈브’(Shubh)는 “돌아온다”는 뜻이다(시 51:13, 사 1:27). 변화의 상
태와 변화되지 않은 상태 모두를 포함한다(시 51:13).80) 일시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충분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께 확고히 다가가는 것이다(슥
1:4).81)
신약 성경에는 ‘에피스트레포’(epistrepho)라는 동사가 36회 사용된다.82)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17:3-4에는 ‘돌이켜 회개하다’는 뜻으로 사용되
었다. 명사형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방인들의 개종을 뜻하는 단어로 단 1회 사용
되었다.8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죄 또는 회개와 관련된 용어는 ‘하마르티아’(hamartia),
‘메타노에오’(metanoeo), ‘메타멜로마이’(metamelomai), ‘에피스트레포’(epistrepho)등이
있다. 회개와 관련된 단어가 신구약을 통틀어 60여 가지나 된다.84)
보스(G. Vos)는 과녁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하마르티아’가 일반적이며 ‘메타
멜로마이’는 슬퍼하고 뉘우치는 감정적 요소를 표현한다고 한다. ‘메타노에오’는 자신
79) 채천석, 세상을 바꾼 17인의 회심 사건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6), 8.
80) Ibid., 207.
81) Ibid., 다른 본문에서는 “영혼을 소성케 하다”(시 19:7). “회개한 백성”(사 1:27), “돌이켜 고
침을 받다”(사 6:10). “방향을 전환하다”(왕상 19:27). “죄로부터 돌아서다”(왕상 8:35). “하나님
께로 돌아가는 것”(호 6:1). “회복하는 것”(출 4:7)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82)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ed., James Hasting. Vol. 4.(Edinburgh T. & T.
Clark, 1987). epistrepho는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을 행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
83) 본 논문의 번역은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을 기준으로 하였다(H. Newton Malony and
Samuel Wouthard, Handbook of Religious, 91).
84) Brian S Rosner et al., IVP 성경신학사전(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서울:
IVP, 2004), 105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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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모든 것을 취소하는 지적 태도에 강조점이 있고 ‘에피스트레
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된다고 한다.85)
바르트(K. Barth)는 ‘메타노에오’라는 용어가 본래의 새것을 향하여 철저하게 계
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포괄적인 운동을 묘사한다고 하였다.86) 칼빈은 회심이라는
말보다 회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87) 헬름(P. Helm)은 ‘죄의 확신’, ‘믿음’,
‘참된 회개’(註:지속적 변화)라는 세 요소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88) 피스
(R. Peace)는 metanoeo(회개)는 epistrepho(회심)보다 좁은 의미의 용어로 ‘메타노에
오’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을 강조하고 ‘에피스트레포’는 현재로부터 앞
을 내다보며 신앙으로 돌아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하였다.89) ‘에피스트레
포’가 ‘피스튜오’(pisteuo)와 짝을 이루어 동전의 양면처럼 쌍을 이루는 단어라 하였다
(행 11:21).90)
그러므로 회심은 단회적인 중생과 성화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교파와 교
단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요소, 논리적 서차, 범주에 견해차가 있으나91) 본 장에서는
중생과 회개, 신앙과 성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으로 볼 것이다.92) 필자는 회개- 신
85) Vos, 하나님 나라, 112-113.
86) Karl Barth, Church Dogmatics. trans. G. W. Bomiley et al...4, vol 4(Edinburg: T&T.
Clark, 1936-1962) 567.
8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제3권 (서울: 세종문화사, 1977), 213. 칼빈이 말하는 회개란, 하
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참되이 전향하는 것이다. 전향은 그분을 참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88) Helm, 회심, 177.
68)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Paul & The
Twelve), 김태곤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431.
90) Ibid., 433.
91) Berkhof, 조직신학, 하권, 660-667.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인간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
으로 구원이 실현되는 과정을 정의한다. 루터파는 소명, 조명, 회심, 중생, 칭의, 신비적 연합,
갱신, 보전을 로마가톨릭은 충족은혜, 주입은혜, 협력은혜의 3대 계단을 말한다. 협력은혜는 선
을 계속 이루어나가야지 선을 이루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둔다. 알미니안은 소명, 회개와 신앙, 칭의, 중생, 성화, 견인의 순서다.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박형룡은 구원의 단계를 소명→중생→회심→신앙→칭의→수양→성화→성도의 견
인→영화의 9가지로 말한다. 구원의 서정은 순서적인 단계가 아니라 논리적 서차이다.
92) 장종철, 회심의 성서신학적 이해, 239. 칼빈에 있어서 회개는 평생의 과정이지만 루터는
참회와 믿음의 순서를 말하면서 결코 믿음과 회개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요한
웨슬리는 회심이 중생에 선행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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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화라는 전통적 용어 대신에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하도록 ‘죄의 깨달음’, ‘믿음으
로 돌아섬’, ‘성령 안에서의 변화’ 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다.
2. 기독교 회심의 특징
기독교의 회심은 타 종교의 ‘개종’과 구별된다. 기독교만의 독보적 중생의 의미가
담긴 ‘기독교적인 체험’이다.93) 힌두교의 명상이나 신비적 주술에 의한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이 아니다. 철학적 깨달음이거나 뉴에이지의 절대정신과의 합일도 아니다.94) 그
것은 전적 타자인 성령에 의하여 개인의 반응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인
격적 만남이다.95)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이성을 통해 지, 정, 의에 의한 전인적 이해
와 체험으로 확증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롬 10:17, 고후 1:35).
성경은 회심의 객관적 기준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세례증서를 주듯 회심증
서를 줄 수 없다. 체험, 간증, 회중 앞에서의 공적 고백과 선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것으로 회심을 확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심이 개인의 영혼과 인격의 심연에서 일
어나는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경험, 강도, 시간, 순서에 있어서 같은 패턴으로 반
복되는 것도 아니다. 성령에 의한 내적 창조의 탄생이기에 성경은 “오직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한다(딤후 2:19). 그것은 자신의 영과 성령에서 서로 확증되는 것
이다(롬 8:3, 고후 13:5).96) 그러므로 본 장은 경험적 측면보다 성경 계시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헬름(Helm)은 회심에 있어 세 가지 전제
93) 장종철, 회심의 성서신학적 이해, 211. 고대 희랍어에서 “에피스트렙포”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었다. 이 용어를 종교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만 발견된다. P. Helm은 이
러한 차이가 의학적 사형선고를 받는 두려움과 어두움 속을 걷는 두려움이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인 것과 같다고 말한다.
94) A, J, Heschel, 예언자들(The Prophets), 상권, 이현주 역(서울: 종로서적, 2004), 470-527.
타 종교에서 말하는 무아경과 예언자의 영감이 다른 근거는 첫째 예언자의 영감은 무아경의
이론과 달리 자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무아경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인 것과는 달리 영감은 예언자의 의지에 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무아경은 언어나 다른 수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험이나 예언자의 영감은 선
명한 언어 곧 말로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아경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아경이 그 자
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영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정념)을 전달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95) Helm, 회심, 14-22.




첫째,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엡 2:8-9).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두 쌍방 간에 체결되나 모든 조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기 때문이
다. 인간은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이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출생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
으로 수동적이다(요 3:5).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보존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롬 11:36).
둘째, 말씀과 성령이 결합한다(요 3:8, 벧전 1:25, 고후 4:6-7). 회심의 메시지는
말씀이다. 말씀이 마술처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빈손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자연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계시적 진리가 중생한 이성에 의해 전인적으로
수용된다. 이 과정에 성령의 효과적 역사가 필연적이다. 말씀만으로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며(고전 12:3, 행 28:26). 말씀 없이 신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롬 10:17). 말씀과
성령이 함께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일으킨다(요 3:8, 고전 12:3, 딤후 2:25).
이러한 회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98) 그것은 다른 신비주의 종교들에서 일
어나는 체험과 다르다. 말씀이 믿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것, 마음 깊은 곳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죄에 대해 확신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불가항력적 변화와 같은 것이다.99)
셋째, 회심에 율법과 복음이 모두 사용된다. 율법은 진단하고 복음은 치료한다(롬
3:20). 율법은 드러난 행동과 숨겨진 의도까지 투사한다. 거울같이 죄를 드러낸다. 복
음이 죄를 치유하고 구원의 길을 비춘다(요 17:6). 결국에는 율법과 복음 모두가 그리
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한다(롬 1:16, 고전 1:18). 율법과 복음이
지속적인 회개, 믿음의 강화 그리고 삶의 변화에 관여한다.
97) Helm, 회심, 14-22.
98) Edward, 놀라운 회심 이야기, 67. 회심자들의 고백은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죄를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했
다. Edward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
99) Ibid., 50-70. 회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의 아픔, 그리스도에 대한 사
랑. 믿음으로 인한 평안. 성경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같은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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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심의 3요소
<표 1> 신학자들이 말하는 회심의 3요소
피스(Peace)는 회심의 요소를 ‘깨달음’, ‘돌아섬’, ‘전인적 변화’라고 말한다. 헬름
(Helm)은 ‘죄의 깨달음’, ‘그리스도를 믿음’, ‘회개’라 한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믿음의 성장’, ‘삶의 변화’라는 세 가지 요소다. 이
세 요소는 로마서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로마서 1-8장은 죄의 결과와 심판(1:18-3:20),
믿음으로 얻는 의(3:21-5:21),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5:23-8:31)를 말한다. 이 세 요
소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다.103) 필자는 이것들을 종합하여 ‘죄의 깨달음’, ‘믿
음으로 돌아섬’, ‘성령 안에서의 전인적 변화’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고찰할 것
이다.104)
1. 죄의 깨달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롬 3:20). 세례요한과 베드로의 설교를
100)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Paul & The
Twelve), 김태곤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40.
101) Helm, 회심, 5.
102) 장종철, 회심의 성서신학적 이해, 208.
103)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
노라(빌 1:6).
104) Helm은 회개를 성화의 관점에서 “참된 회개”라 표현하기를 선호한다. Peace는 깨달음과
회개를 구분한다. Peace는 깨달음이 한편으로 죄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의에 대하여 두
방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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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람들이 보인 첫 반응이 ‘마음에 찔림’이었다. 죄의 깨달음과 관련된 용어들은
사고의 극적인 전환을 묘사한다. 도덕적 수준보다 더 깊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관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죄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경험이다. 회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적
대적 경향성을 말한다(시 51:3-5, 욥 42:6). 하나님께 대한 적의뿐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무관심도 포함된다.105) 죄의 뿌리는 물리적 더러움이 아니다. 존재와 내면의 중
심에 자리 잡은 부패한 생각과 가치관이다(마 15:11, 롬 3:13-18). 누구도 볼 수 없는
내면의 사고와 감정까지 들어간다. 그러므로 죄의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파
산상태를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다(마 10:28, 롬 7:24, 히 9:27).106)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 없고 고치기 원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행동, 습관, 생각이 하나님께 어긋나는 것이
었으며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죄의 깨달음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도덕적 후회’ 곧 ‘유사회개’다. 회개로 위장된
자책감을 회개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후회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깨달음’
과 상당히 다르다.107) 그러므로 율법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강한 죄책감과 인간적 감
정과 도덕적 실패로 인한 후회에서 오는 율법적 후회, 율법적 자책감은 구별되어야
한다. 예수를 만났던 부자 청년의 경우 마음에 근심했으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
다(마 19:22). 가룟 유다도 후회하며 실수를 돌이키려 하였으나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
다. 은전을 돌려주는 행동까지 수반되었다. 그러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같이 자책감과 도덕적 후회로 말미암은 유사회개 곧 율법적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깨달음’과 다르다. 사람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자기 학대와 환멸, 자기 영혼을
파멸로 향하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뜻
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8-9).
경건한 애통은 분노, 두려움, 수치, 거절감, 절망감이 축적되지 않는다. 죄의 깨달
음은 회개를 이룬다. 역설적이지만 결국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에 이른다. 올바른
진단이 바른 처방을 낳듯 해결과 해방의 길이 보인다. 소망을 이룬다. 지속적인 영적
105) 장종철, 회심의 성서신학적 이해, 208.
106) Helm, 회심, 27.
107) Ibid.,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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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바라게 된다. 헬름(Helm)은 도덕적 실패로 말미암은 후회를 ‘율법적 회개’라고
한다.108)
둘째, 잘못된 깨달음이 있다. 양심과 윤리적 관념에 의한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시간을 어기거나 게으른 것
은 가볍게 여긴다. 주관적으로 죄의 경중을 평가하거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대
적 윤리관도 포함된다(약 4:17).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남을 판단하
고 정죄한다. 도덕적 완전주의의 함정에 빠져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
회심을 이루는 죄의 깨달음은 특정한 죄나 단순한 어떤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
이 아니다. 동기와 숨은 의도, 그리고 행동과 목표로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혐오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반항하는 것을 슬퍼하게 된다. 실수나 무
능력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여긴다. 자신은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 생활, 자기 수양, 금욕과 같은 고
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은총만 바라보게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해도 행위의 의를 주장 할
수 없게 된다(딤전 1:15).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깨달음이다. 성경은 죄의 깨달음
에 이르는 길을 다음의 세 가지로 말한다.109)
첫째, 하나님의 법을 읽고 받아들일 때이다(롬 3:20, 롬 10:17). 둘째, 예수 그리스
도를 앎으로 가능하다(요 3:14, 행 22:14). 셋째,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보게 될 때이다(갈 2:20).
참된 죄의 깨달음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자아의 죽음
으로 영의 변화와 해방이 시작된다(갈 2:20). 그러므로 회심이란 죄에 대한 죽음을 날
마다 실천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다. 반드시 내면, 가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
적 소망을 이룬다. 자존감 회복된다. 변화의 기쁨과 영혼의 안정감이 동반된다(요
14:27).
2. 믿음으로 돌아섬
회심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 길레스피(V. Bailey Gillespie)는 믿음이 “이타적 사
108) Helm, 회심, 79.
10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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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동인”110)이라고 했다. 오늘날 회심자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이르지 않거나 이타적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것은 기이한 일이다. ‘에피스트레포’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이
동반되기 때문이다.111) 피스(Peace)는 이것을 죄로부터 돌아섬과 믿음을 향해 돌아섬
이라는 돌아섬의 두 측면이라고 한다.
믿음으로 돌아섬은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강요(綱要)
라 할 수 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자기 피로 세우신 교
회, 성도의 교통, 죄 사함, 부활, 재림과 영생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믿음의 내용이다.
가. 그리스도, 성령, 성경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롬 3:23-25).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代贖) 통해 하나님의 의(義)가 획득된다. 구원
에 있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과(요 7:36-37, 14:16. 20:22) 그 초점이 예수
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에 집중된다(행 4:12, 요 17:3).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
랑과 경배로 이끈다(행 4:12, 행 16:31).112) 그러므로 믿음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것과 그 자비하심에 대한 전적
의존이다.113)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마
16:17-18, 고전 12:3). 성경은 믿음을 일으키는 메시지이고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
씀으로 확신하게 한다(딤후 3:16, 롬 10:17, 딤후 3:16).
나. 믿음과 신념
믿음(faith)과 신념(belief)은 구별되어야 한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쉐드
(W.G.T. Shed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0) V. Bailey Gillespie, The Dynamics of Religious Conversion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1) 21.
111)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31.
112)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한다(요 13:23). 그리스
도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요 14:21).
113) Ibi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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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란 자신감이 아니다. 믿음이란 다른 분이 하신 일,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다른 대상의 공적을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지배되는
‘의존적 신뢰’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
위를 포기하고 제삼자가 자신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에 자
신을 내어 맡기게 된다.114)
신념의 중심은 자아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오늘날 세례와 신앙고
백은 이 점에서 상당히 왜곡되어가고 있다. 신앙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증
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단순히 목사나 성직자의 교리학습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믿음(faith)은 지적인 동의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념(belief)이 아니다.
구원케 하는 믿음(faith)이란 지, 정, 의에 의한 전인적 고백이다(롬 1:l7).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 점에서 값진 은혜(costly grace)와 값싼 은혜
(cheap grace)를 말한다.115) 인간의 기여나 공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나 그 선포에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을 말할 수 없다. 참된 믿음
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 곧 변화와 자백을 촉발한다. 믿음에 동
반되는 외적, 내적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마 7:20).
3. 성령에 의한 변화
죄의 깨달음, 믿음으로 돌아섬은 인격의 중심과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최근 회심이 칭의론적 구원론에 편향되고 있다. 단회적 회개와 신앙고백을 지속적 회
개와 혼동한다. 회개는 단회적 중생뿐 아니라 반드시 계속되는 일련의 변화 곧 성화
에 관련된다.116) 폴 와셔(Paul Washer)는 이렇게 말한다.
회심은 한 인격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겪게 되는
체험의 시작이다. … 특별히 회심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
회생활을 하는 중에 표현되는 어떤 영성 또는 특별한 경건의 표증
이다.117)
114) William. G. T. Shedd, Dogmatic Theology, Vol 2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495: P. Helm, 회심, 88. 재인용.
115)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The Cost of Discipleship)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3-35.
116) 이재철, 성숙자반 (서울: 홍성사, 2007), 101.
117) P. Helm, 회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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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전인적 갱신을 이루어가는 중에 은혜 안에서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아
나는 것이다.118) 변화를 멈춘다는 것은 신자가 되기를 멈춘다는 뜻이다. 삶의 변화는
회심의 열매요 단편적 보증이다. 그러므로 회심자는 현재에도 회심을 경험하고 있어
야 한다. 이 점에서 스탠리 홀은 회심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타적 사랑의 관
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빌 3:8). 성령에 의한 변화는 거룩함에 대한 지속적
갈망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고취 시켜 변화(transformation)의 목표를 그리
스도의 형상을 성취하는 것에 두게 한다(갈 4:19).
그러나 거듭남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믿음과
삶의 변화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롬 4:24, 5:1).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지만, 변화가
언제나 믿음의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 변화는 구원의 필요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만약 구원이 변화로 확증된다면 두 가지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 첫째는 구
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 없다. 성품과 기질, 어떤 사건에 의한 변화도 있
기 때문이다. 둘째는 변화를 통해 구원을 말하게 되면 십자가 위의 강도와 같은 극적
인 회개의 경우 구원을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화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변화가 공로주의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 인간의 반응, 적극적 행동, 결단을 말
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회심이 무엇인지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물을 화학기호로 정의할 때 두 개의 수소(H)와 산소(02)
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지만, 수소와 산소 원자를 떼어 놓고 물이라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반응과 변화의 요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쪽도 앞
서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회하는 믿음이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또한 참된 믿음의 회개다.”119) 논리적 서차에 있어서는 믿음이 선행된다. 그러나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 상처와 중독과 같은 것이 있다. 또 깨달음의 깊이와 강도에 따라
변화에도 시간적 격차가 따른다.
118) 정종철, 회심의 성서 신학적 이해, 237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1:The Book of Confessions(New York and Atlanta: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983), 7,035.
119) Helm, 회심,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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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죄의 깨달음, 믿음으로 돌아섬, 성령 안에서의 총체적 변화를 말할 때,
어느 것이 먼저 오고 어느 것이 뒤에 서는 것이 아니다. 회심의 3가지 요소는 논리적
서차로 이해하고 상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레이톤(Leighton)은 이렇게 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아름다움이 새 창조물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뒤섞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마치…
자수처럼 말이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
길을 추적할 수 있겠는가? 그 순서를 어떻게 설정하며,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 오며, 어느 것이 두 번째 오느냐 등등, 믿음이
먼저 오느냐 회개가 먼저 오느냐 아니면 모든 은혜가 한꺼번에 오
느냐를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 은혜들이 분리할 수 없
이 뒤섞여서 한 가지 일, 곧 중생하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
는 과정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120)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고찰한 회심의 요소들은 구원의 조건이나 순서가 아니라
회심이 무엇인지 말해 주는 것이다. 참된 구원이란 그가 지속해서 그리스도께 나아오
는 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회
개하라’ 하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행 2:38)”,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회개하고 돌아서라(행 3:19)”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말할 때 종교적 이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죄에 대한 깨달음
이 깊어질수록 또 믿음이 성장할수록 인간은 불완전함에 대한 긍휼함과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신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분노, 정죄,
판단, 비난, 사랑 없음은 율법적 이상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존 번연
(John Bunyan)은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시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교만이 되고 자신을 향해서는 좌절의 함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죄인
괴수에게 쏟아 부어진 은혜에서 율법적 이상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혁신을 달성하려고 했
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의 길 앞에 규칙들을 설정하고
는 그 규칙들을 지키려 힘썼다. 때때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을
제법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위하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그중 하나를 범했다는 생각으로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곤 했다. 그
120) Helm, 회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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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기를 다음번에는 더욱더 잘 하겠노라고 했
다. …그러면서 나는 영국에 살고 있는 여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121)
‘죄인 중에 괴수’라는 회개의 고백은 은혜 햇빛에 반사된 달빛과 같다. ‘제자도’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막
8:34).122) 참된 자기 부인은 ‘십자가 짐’이다. “자신의 무엇을 절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을 펴는 것과 반대개념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 삶,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도 반대된다.”123)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십자
가와 부활이 교차하는 여정이다(눅 9:23). 매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영적 등반(登攀)이다. 육신에 있는 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화의 정점에서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고전 9:27). 회개의 열매는 사악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겸손, 은혜, 사랑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낮은 마음이다.124)
제 3 절 요약과 평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회심을 보아야 한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
서 언제나 영혼 구원이 과녁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의 회심이다. 한 사
람의 회심과 공동체의 회심이 분리되지 않는다. 전체는 부분을 지탱하고 부분은 전체
를 세운다. ‘공동의 성화’의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회심을 성취하는 가운데 날마
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세워야 한다.
이번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심은 한 영혼의 구원에 최고의 관심
과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타적 사랑의 관계로 함께 회개, 신앙,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기독교의 회
121) Rick Joyner, 악을 정복하는 법(Overcoming Evil In the Last Days) (서울: 순전한나드,
2005), 79.
122) John Stott, 그리스도의 십자가(The Cross of Christ), 황영철, 정옥배 역 (서울: IVP,
2006), 88. 로마인들이 십자가(Patibullum)를 사형수 자신이 지고 가게 한 것은 로마의 권세에
굴복했음을 공적으로 시인하게 하려는 상징적 의도였다.
123)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21.
124) Ibid.,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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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타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기독교적 체험이다.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율법과 복음이 성령에 의해 사용된다. 회심은 ‘죄의 깨달음’, ‘믿음으로 돌아
섬’, ‘성령 안에서의 변화’를 포괄한다. 후회와 자책은 죄의 깨달음이 아니다. ‘유사회
개’ 또는 ‘율법적 회개’다. 믿음이란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 성령을 믿
는 것이다. 믿음(faith)은 신념(belief)이 아니다. 변화는 구원의 필요조건이다. 충분조
건이 아니다. 회심의 삼 요소는 조건이나 순서가 아니다. 회심이 무엇인지 말해 주는
것이다. 회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이라는 제자도를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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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그룹 사역의 목표와 본질
소그룹은 교회 안의 교회요 구원, 성화, 양육의 모판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그룹은 성도의 교통을 실현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셀 그룹(cell group) 혹은 가
정교회는 대형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교회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역이 실제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다.
필자는 2장에서 4장까지 교회론, 순전한 공신체로서 역사 속의 공동체들, 구원과
성화와 양육의 목표로서 회심을 살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이 모든 본질과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 ‘아가페’와 ‘코이노니아’가 성취되는 소그룹 목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포스트 모던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로 갱신하기 위하여 소그룹의 본질과 목표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존경받는 목회자요 신학자 중 하나인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교회 갱신운동이란 역사적인 기독교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신앙과 헌신의 강도, 공
동체 구조의 갱신과 창조라는 면에서 기존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125) 스나이더(Snyder)는 역사 속의 교회갱신 운동의 대표적 모델로 경건주의, 모
라비안 공동체, 감리교(Methodism)를 들었다.126) 이 세 공동체가 끼친 거대한 영향력
의 근원이 무엇인지 추적해보면 그 뿌리가 소그룹 중심의 목회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을 통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임
을 스나이더(Snyder)가 역설한 것이다(마 13:33).
125) 구병옥, “교회갱신 운동의 관점에서 본 우리들교회 사역의 의미와 평가,” 제4회 THINK
목회자 세미나 기념논문. 우리들교회(2015). 135.
126) Howard A. Snyder, The signs of the Spirit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9),
37. 구병옥, “교회갱신 운동의 관점에서 본 우리들교회 사역의 의미와 평가,” 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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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그룹 운동
길벗 빌지키안(Gilbert Bilezikian)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라 하였
다.127) 성부 성자 성령은 공동체의 원형이다. 인간의 공동체성과 사회성은 하나님 형
상의 반영이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은 전적 타자인 ‘하나님 안에서만 안면(安眠)할 수 있다’고
했다.128) 카네기(Dale B. Carnegie)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두 가지 열망이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다.129) 인간은 공동체로 살면서 성장과 기쁨과 만족을 누
리도록 디자인되었다. 개인주의와 독신주의가 만연한 후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관
계의 기쁨과 마음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다. 이처럼 메마른 시대에 영적 편안함과 친
밀함에서 오는 안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유일한 탯줄이 바로 교
회와 소그룹이다.
윌리엄 베캄(William Beckham)은 예배의 열 가지 유익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중
여덟 가지 항목이 소그룹과 관련된다고 했다.130) 명성훈은 소그룹의 예배와 대그룹의
예배가 서로 보완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131) 한만오는 미국교회들
중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50개 교회의 공통점이 “살아있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
고 말한다.132)
칼 조지(Carl George)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있어 소그룹목회의 중요성을 역설했
다. “미래교회는 오늘날 지역교회보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면서도 중앙 모임 장소 중
127)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서울: 두란노, 2002), 7.
128) St. Augustine,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3.
129) Dale B. Carnegie, 인간관계론 (서울: 삼일서적, 1996). 145.
130) Willam A.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The Second Reformation),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85-116. 1)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 2) 최전선 복음전파
체제 3) 교회성장 4) 부르심을 받은 리더들이 인도해야 할 현장이 주어짐 5) 세상의 상처와
필요를 다룰 수 있다 6) 영적은사를 적절히 발휘할 수 있다 7) 건물이 문제가 안 된다 8) 사
역을 통합한다.
131) 명성훈, 명성훈과 떠나는 소그룹 여행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254-55. 예배와 소그
룹 구조가 주는 3가지 유익 1)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2) 불신자는 소그룹에
효과적으로 정착한다 3) 소그룹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 체험의 균형을 준다.
132) 한만오, “건강한 미래형 소그룹 사역의 방향과 전략,” 복음과 실천 16 (서울: 한국복음주
의 실천신학회, 2008), 35-40. 미국교회의 세 가지 성장요소 1)담임목사의 리더십과 좋은 설교
2)살아 있고 감동적인 예배(불신자에게 열린 예배) 3)삶을 나눌 수 있는 생생한 소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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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 중심의 모임이 될 것이다”133)라고 했다. 엘머 타운스(Elmer
Towns)는 2010년을 전후로 소그룹 주도형 중심의 교회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
다.134)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여덟 가지 질
적 특성 중에 평신도를 세우는 지도력과 전인적 소그룹을 강조한다.135)
교회성장학자들의 예측대로 교회마다 소그룹 목회를 도입하게 되면서 소그룹 운
동이 황금기를 이루고 있다. North Point Church의 앤드 스탠리(Andy Stanley),136)
휴스턴 침례교회 최영기,137) New Hope Community Church의 데일 갈로웨이(Dale
Galloway),138) Willow Creek Cummunity Church의 빌 도나휴(Bill Donahue), 랄프 네
이버(Ralph W. Neighbour), 싱가포르의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의 로랜스
콩(Lawerence Khong) 등, 셀 그룹 혹은 가정교회 목회와 관련된 정보와 서적들이 쏟
아져 나오고 있다.1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이혼 가정의 폭발적인 증
가와 함께 소그룹 목회에 심각한 탈진과 권태감이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실제로 탈진을 호소하고 있었다. 2015년 이후로 두 날개, 가정교
회, 제자훈련, 셀 교회를 불문하고 축적된 피로감과 돌파구에 대한 호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0) 특히 남성들의 셀을 중심으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제자훈련, 셀모
133)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 혁명 이렇게 대비하라(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전의우 역(서울: 요단, 2002), 23?
134) 한만오, “건강한 미래형 소그룹 사역의 방향과 전략”, 34.
13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서
울: NCD, 2005), 2-37.
136)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Creating
Community),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13. 1) 소그룹은 전도전략을 지원 한다 2) 리더
십과 사역을 분산시켜 준다 3) 보다 많은 사람을 봉사에 참여시킨다 4)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
하게 해 준다 5)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6) 우리를 더 나은 청지기로 만들어
준다 7) 성장의 주된 방해요소를 제거해 준다.
13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2), 61-66.
138) Dale Galloway & Kathi Mills, The Small Group Book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2000), 10.
139) Ralph W.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Houston: Touch Publications,
2000), 217.
140) Peter Kaldor & Rod Fulllpitts, 목회자 충격보고서(Burnout in Church Leaders), NCD편
집부역(서울: NCD, 2004), 26-29.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지도자들의 60퍼센트가 “완전히 탈진된
상태”라고 하였다. 자세한 논증은 6장 1절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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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가정교회를 업그레이드하고 능가할 만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
이다.
일찍이 사무엘 밀러(Samuel Miller)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의 탈진이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임을 지적했다. 목회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요
인이 탈진이라 하였다.141)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건물과 프로그램에 의
존하는 교회의 구조적 문제와 목사 중심의 양육체계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취약점이라
고 지적한다.142) 한국교회는 영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와 남미의 교회보다 훨씬 이벤트
와 과업 중심이다. 목회자들이 탈진할 정도로 사역에 매달리지만 어린이, 청소년, 청
년들의 급속한 탈 교회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바로 소그룹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탈진이 심화 되는 것도 개인과 공동체가 단기적 프로그램의 과부하와 ‘매너
리즘’에 빠지는 것도 성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그래서 후안 오르티즈(Juan C. Ortiz)
는 오늘날 교회들이 ‘성장이 아닌 비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143) 그러므로 본 장
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와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회심, 변화, 부흥의 모판
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소그룹은 어떤 세대, 특정 지역, 특정 문화를 위한 목
회방법이 아니다. 예수는 불과 열 두 명의 제자를 선택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단의 도전, 인본주의, 세속의 유혹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성과 실천적 삶을 보존했던
공동체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였다. 곧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였다(왕
상 19:18, 사 6:13, 행 2:46-47, 롬 16:5).
141) Samuel Miller, New Life in the Church (NY: Harper & Row, 1961), 141.
142)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The Problem of Wineskins),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75-97.
143) Juan Carlos Ortiz, 제자입니까(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2005), 7.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
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셨다. “너는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
인데, 그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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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시대에 50명, 100명씩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광야를 행진
했다.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워 200만이라는 공동체를 진행하게 했다.144) 신구약 중간
기에는 에센파와 같은 공동체들이 있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작은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앙을 보존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이 고넬료의 가정이었
으며 초대교회는 카타콤을 중심으로 신앙을 보존하였다.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게
르하르트 구르트(Gerhart Groote)의 “Brothers of the Common Life”의 공동체, 존 위
클리프(John Wycliffe)를 중심으로 옥스퍼드대학에서 시작된 롤라드(Lollard) 운동 등
은 개혁과 갱신의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했던 공동체였다.145)
17세기에 들어,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슈패너(Philipp Spener)는 자신의 집
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공동의 식사, 성경공부, 토론, 고백,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작은 모임을 이끌었다. 진젠도르프는 조모임
(the bands)을 만들었다.146) 재침례교도(Anabaptists)들도 가정에서 모임을 했다.147)
모라비안 공동체에 감명을 받은 웨슬리(Wesley)는 속회들(classes)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소그룹 모임의 영향력이 현대의 소그룹 목회의 기초와 근거가 되었다.148)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
어났을 때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다.149) 19세기 웨일즈의 부흥도 청년 광부 에반 로
버츠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인도와 북미로 이어진 웨일즈 부흥은 L.A 아주사
부흥으로 이어졌다. 아주사 부흥은 전 세계적인 오순절 은사운동을 일으켰다.150) 웨일
즈 부흥의 불꽃은 선교사들에 의해 1907년에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촉발했다. 이처
럼 장소, 문화, 민족, 나라, 환경은 달랐지만, 소그룹의 힘은 부흥과 개혁 그리고 성령
을 통한 갱신의 그루터기와 모판이 되어왔다.151)
144) Carl F. George & Warren Bird, How to Break Frowth Barriers (Grand Rapids:
Baker, 1993) 188-189. ‘메타교회’ 구조와 원리를 제시하였다.
145) 양병모, “역사적 관점에서 본 소그룹 사역과 그 영향”, 복음과 실천신학 16(서울: 2008),
113.
146) AJ.L. Zinzendorf, The Ecumenical P ioneer: A study in the Moravian Contribution to
Christian M ission and Un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67.
147) Ibid., 114.
148) A. Kenneth Curtis, J Stephen Lang & Randy Petersen, 교회사 100대 사건, 216-225.
149) Edward, 놀라운 회심과 부흥 이야기, 29-30.
150) R. Joyner,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37. 주일 아침, 기도 모임에서 회심을 경험한 지 단
며칠밖에 되지 않은 Florrie Evans라는 어린 소녀의 간증이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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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그룹의 공동체적 이상
공동체는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며 영원한 비전이다. 이 땅에 있는 것 중 유일하
게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152) 교회의 하나됨(oneness)은 복수의 개념이다.153)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는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경험되며 정체성이
발견되고 인간됨이 형성된다”라면서 거룩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
했다.154) 빌지키안(G. Billezikian)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공동체 경험이 바로 소그룹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사람의 경험 속에서 교회란 단지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 …초대 그리
스도인들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설
교는 그다음이었다. 모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고자 하
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155)
빌지키안은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룰 이루는 데 주요한 장애물 두 가지를 지적한
다. 바로 “십자가의 손상”과 “성화에 대한 반쪽짜리 진리”다. 십자가의 손상이란 하나
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는 간과하는 것이다.156)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공동체의 성화다. 개인적 성화를 뛰어넘는다(엡 2:14-16, 22). 빌
지키안은 기독교의 성화가 “개인적 거룩함을 성취해 가는 것 그 이상”157)이라고 한다.
오늘날 초대교회적인 공동체의 이상을 가지고 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소그룹을 중
심에 두고 있다. 게렛 아이스노글(Gareth Icenogl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1) Jimmy Long,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D. Grove: Intervarsity press, 1995), 7.
소그룹 운동은 4세대를 지나오면서 발전해왔다.
152) Gilbert Bilezikian, 공동체(community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2002), 49. 하
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며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옮겨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이것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다.







소그룹은……심지어는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인류 공동체의 일
반적인 형태이다. 소그룹으로 모이라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창조하
시고(존재론적) 지시하신(신학적) 사역이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
의 공동체적 이미지의 단순하면서도 자연적인 발현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158)
그리스도인들이 규칙적으로 소그룹에서 교제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존재
적 필요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과제는 어떻게 성경에 제시된 이상적 공동체의 가치를
성취하며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 4 절 소그룹 내에서의 사역
소그룹은 목적에 따라 유형, 사역이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목표와 사역의 본질은 같다.159)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는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160)
첫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둘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셋째,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소그룹의 목표와 방
향을 설정하기 위한 분명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개정개역161)).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
우신 목적의 첫째 이유는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엡 4:11, 골 1:28).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전에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한다.162) 온전하게 된 성도에게 봉
158) Gareth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 inistry (IL: InterVarsity,
1994), 20.
159) 양병모, 역사적 관점에서 본 소그룹 사역과 그 영향, 108, 구역은 모교회에 속하여 선택되
고 훈련받은 리더가 목사와 감독의 지시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독립가정교회는 독자적 리더
에 의해 만들어진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를 말한다.
160) Andy Stanley & Bill Willits, Creating Community: 5 Keys to Building a Small-group
Culture (OR: Multnomah, 2005), 51-52.
161)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성경의 인용은 개정개역을 사용한다.
162)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에는 είς가 온전케 함에는 πρός가 전치사로 사용된다. 공동번역
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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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이 도리어 교회와 개인의 성장을 방해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2-47절을 보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
도하기를 힘쓰니라……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
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오로지 힘쓰니라”의 ‘에산 프로스카르테룬테스’(esan proskarterountes)는 미완
료 과거 동사+현재분사 형으로 “계속해서 힘 있게 집착했다”라는 뜻이다.163) 이 말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164) 초대교회는 공동의 예배와 더불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
다. 그들은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 가장 우선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었다.
소그룹 사역의 핵심이 지도자의 가르침이었다. 사도적 영성과 사도적 가르침으로
이끄는 지도력이 핵심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목사의 말씀사역을 대치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성령
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힘써야 한다. 설교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목사가 성령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한다. 부흥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도들과 같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행 6:2).
‘사도의’로 번역된 apostolon은 ‘사도들의’ 라는 뜻의 복수형이다. 그런데 가르침
을 뜻하는 didache는 단수형이다.165) 이것은 가르침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한 가지였다는 뜻이다. 말씀 사역의 원리는 사도적 삶을 살아내는 지도자를 통해 복
음이 적확하게 전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소그룹 사역에 절대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로 번역하고 있다.




둘째, 서로 교제했다. koinonia는 영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식탁 교제와 구제를 포함한다.166) 공적 대그룹의 예배와 함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을 통해 성도의 교통을 유지했다.
셋째, 떡을 떼었다. 짧은 본문에 떡을 떼었다는 말이 두 번 강조된다. 집에서 모
일 때는 떡을 떼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애찬과 성찬이 이루어졌다. 단
순히 한 끼 음식을 제공하는 식탁공동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 식탁을 제공하는 공동체로서 애찬
과 말씀의 식탁을 나눈 것이다.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기록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
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떡을 떼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성찬을 뜻한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초대
교회의 예배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J. Banks)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
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
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
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167)
교회가 함께 먹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함께 먹음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았다. 함께 먹을 뿐 아니라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
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 편지들로 말씀을 되새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과 성화를 이루었다. 처음의 성찬은 ‘집에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각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166)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112, 사도행전 제1-7장, 235.
167) Robert J. Banks,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Going to Church in the F irst Century) 신현
기 역 (서울: IVP, 20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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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난 곳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들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의 어려움, 아
픔, 고난,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중보에 힘썼다. 단순히 개인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팔복의 기도를 드렸다.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가정 소그룹에 있었다. 기쁨과 사랑이 더하니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날마
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것이 부흥의 원형이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모두 함
께, 기쁨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만찬 공동체’ 곧 ‘영적 공동체’가 된 것이다.
제 5 절 소그룹 사역의 목표와 본질
아이스노글(G. Icenogle)은 소그룹 사역의 핵심을 다음의 5가지 순서로 정의한다.
1) relationship 2) didache 3) worship & prayer 4) service 5) recovery & healing이
다.168) 소그룹의 첫째 가치가 ‘관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휴스턴 서울교회의 최영기는 1)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이 성서적으로 구분
되고 2) 생활화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며 3) 삶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4)
사역자들이 재생산되어 5)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보는 것이 가정교
회의 비전이라고 한다.169)
NCD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8가지 질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170) 1)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2) 은사 중심적 사역 3) 열성적 영성 4) 기
능적 조직 5) 영감 있는 예배 6) 전인적 소그룹 7) 필요 중심적 전도 8) 사랑의 관계
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도 교회와 소그룹 내에서 관계의 목표는 정착이 아니
라 ‘관계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168) G. Icenogle, The Church in M inistry through Small Groups 강의안, 36. 몇 가지 요소를
생략했다.
169) 최영기. “가정교회의 사명,” 가정교회 사역원. 가정교회 사역원 비전. 2018년 3월 20일 인
용. Online: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info/info02_1.htm.
170)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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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171)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의 목표와 본질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소그룹 사역의 목표
첫째,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 됨을 이루는 ‘영적 가족’이 된다.
둘째, 사랑의 교제를 통해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
셋째, 사람들의 구원과 성화를 돕는 영적 리더를 세운다.
넷째, 사람들의 구원과 성화를 돕는 봉사자로 양육한다.
2. 소그룹 사역의 본질
첫째, 영적 리더의 사도적 삶과 선포를 통한 가르침.
둘째. 대그룹의 공적 예배와 등가로 이어지는 교제의 예배.
셋째, 목사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적용하여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 감.
넷째,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




다섯째, 가족, 이웃, 열방의 회심을 위한 사명 공동체가 됨.
제 6 절 에토스(Ethos)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3요소를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
(ethos)로 정리했다. 로고스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논리”를 말
한다.172). 파토스는 듣는 사람에게 공감과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173) 에토스는 화
자의 성품, 매력, 카리스마, 진정성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자의 진정
성’인 ‘에토스’다.174) 관계의 깊이는 로고스의 비중이 10퍼센트, 파토스가 35퍼센트, 에
토스가 55퍼센트 정도를 이룬다고 한다.
인격이라는 가면(persona; person)을 벗고 솔직하고도 꾸밈이 없는 삶을 나누는
가운데 관계가 깊어진다. 왜 현대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실제적이고 깊은 영적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 묘사
된 ‘서로 떡을 떼는’ 애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자신의 몸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
는 것이다.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처와 허물과 죄까지도 드러내고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떡을 떼는 행위는 회개를 통한 공동체적인 죄
죽임과 성화를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였듯이 서로의 허물과 죄를 씻고 용서하는 일들 즉 ‘발을 씻어주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유교적 체면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교회에서 서로의 상처와 허물 그리고 죄까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지 의심과 반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다만 본 장에서는 ‘전인적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가 되기 위해서 ‘깊은 고백과 삶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예수의 마
지막 만찬에는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 그리스도의 고난, 성령에의 의탁, 누가 크냐 하
는 다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적용이 있었다. 이러한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교통이
172) 조우성,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3요소(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Brunch, 2017년 11월 7
일 인용. Online:https://brunch.co.kr/@brunchflgu/604.
173) O.Reboul, 수사학(La Rhetorique) 박인철 역 (서울: 한길사, 1999), 37-38.
1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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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
제 7 절 리더 양육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한 관건은 성숙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다. 소그룹
목회의 성공은 ‘소그룹의 목자’로서 지도자들의 섬김과 영향력에 달려있다.175) 미성숙
한 지도자에 의한 갈등과 분열은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다.176) 그러므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성화의 성경적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177) 가정, 소그룹, 교회의 사활이 영적 지도자의
성숙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178)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리더들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
이다.
교회의 핵심 리더들은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양육 체계나 소그룹에서 직접 세워
야 한다. 담임목사와 같은 가치,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검증
하기보다 공동체에서 검증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하위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보통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주일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지도자들은 담임 목회자와 함께 집중적인
훈련과 양육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경험, 영성, 지성, 인성을 겸비한 평신
도 지도자들을 세워야 교회의 순결성과 통일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위 리더십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가 사도들
을 세우고 사도들이 영적 아들들을 양육했던 원리다. 소그룹과 더불어 소그룹 지도자
를 세우는 양육의 두 기둥이 세워질 때 질서와 관계, 사랑과 섬김이 한 사람 한 사람
까지 이르러 끈끈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179)
175) K. G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서울: GICG 교회성장연구소, 2002), 40.
176) Cho, Successful Cell Groups, 109-110
177) Carl F.George, N 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s Leadership (Mansfield: Kingdom,
1997), 56.
178) 한만오, 건강한 미래형 소그룹 사역의 방향과 전략, 43. 1)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을 불렀다 2) 열두 명을 제자로 임명하고 사도라 부르셨다 3) 열 둘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
다 (4) 전도를 위해 보내셨다 5)제자들을 리더로 파송하시며 권위를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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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 전략
1992년 시카고의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선언했다. 그 후 10-15퍼센트의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
여하던 상황에서 80퍼센트의 성도들이 2,700개의 소그룹에 연결되는 성과를 낳았
다.180)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소그룹 사역이 여러
사역 중 하나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181) 한만오는 소그룹이 목회의 중심이 되기 위
한 7가지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예배와 소그룹의 균형과 집중 2) 리더의 개발과 권한의 효과적
위임 3) 분명한 비전과 목표 4) 유행성이 아닌 맞춤형 소그룹으로
서의 활동 5) 불신자의 성장을 위한 소그룹의 병행 6) 장애 요인
들을 연구하고 제거함 7) 기도 중심의 원리 7) 리더의 성장을 촉
진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182)
1. 시범그룹
전통적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려면 상당한 인내와 전략이 필요하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와 리더십의 나이가 많을수록 전환의 기간과 장벽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 교회적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
2,000년대를 전후로 한국교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소그룹이 소개되었다. 거의 모든
교회에 소그룹이 있다. 단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토
양이 형성되기까지 비교적 젊은 층을 중심으로 1-2개의 시범그룹을 양육하는 일이 어
렵지는 않을 것이다. 비자발적인 다수를 변화시키기보다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과 거
룩한 삶에 열망을 지닌 몇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나 평
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검증된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179) G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40.
180) Bill Donahue & Russ Robinson,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Gran Rapids:
Zondervan, 2001), 12-14.
181) 명성훈, 명성훈과 떠나는 소그룹 여행, 259. 소그룹이 역동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교회
가 소그룹 중심의 사역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조성의,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나비넥타이를
매는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67).
182) 한만오, 건강한 미래형 소그룹 사역의 방향과 전략, 47-60.
58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교회의 토양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교회의 대사명은 복음전파다(마 28:18-20, 행 1:8). 소그룹의 대사명도 복음전파
곧 전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그룹이 역동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하듯
자연스러우면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초대교회와 같이 소그룹으로 모인 모
임에 매료되어 회심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도와 양육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 비본질 사역의 가지치기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만 한다. 목회자
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방만한 사역과 비본질적 활동으로 탈진되면 안 된다.183)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심한 모임과 사역들에서 본질에 역량과 힘을 집중시키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봉사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의 봉사자들인 교
사와 소그룹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
가지치기하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이다. 현대교회의 아킬레스건은 교회의 공적 사역이 방만하여 가정사역이 소
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청년과 청소년 90여만 명이 감소했다.184)
이런 사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가정들이 세워지
면 소그룹도 세워지게 된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였다.185) 로마의 혹독한 박해
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 중심의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
야 한다. 다시금 가정들과 소그룹을 중수하는 일에 최우선의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어야 한다.
본질을 최대화하려면 반드시 비본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쳐야 한다.
전체가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이 최상의 것이 되도록 기초와 토양을 마련해야
183) Charles E. Hummel,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Freedom from Tyranny of the Urgent)
정영만 역 (서울: IVP, 2009), 15.
184) 구자창, “구도심 공동화, 고령화, 재정난까지...‘교계의 허리’ 중형교회가 무너진다,” 국민일
보, 2017년 11월 1일자, Online:http://www.kukminusa.com/news/view.php?gisa_id=0923841757.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기독교인은 1995년 333만5988명까지 늘었다가…… 2015년 241만
3709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40∼70대는 1995년 239만940명에서 ……2015년 482만2740명
등으로 급증했다.
185) Banks,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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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9 절 요약과 소결론
공동체는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며 영원한 비전이다. 소그룹 중심의 목회는 현대
목회의 모판이요 핵심이다. 소그룹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공
동체를 세워가는 것, 각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 영적 지도자를 세워 구원과
성화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소그룹 사역의 본질은 담임목사와 지도자의 사도적 삶을 통한 가르침, 공적 예배
와 등가로 이어지는 소그룹의 교제, 공적 예배의 설교를 소그룹을 통해 새기고 적용
함, 힘써 기도함, 가족과 이웃의 구원과 회심을 위한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Communal Lectio Divina)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프리실리안(Priscillian)운동,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의 선교, 감리교 운동, 청교도 운동,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웨일즈 부흥, 미국의 오순절 운동(Pentecostal movement)은 작은
불꽃과 같은 신실한 공동체에서 발화되었다. 그들은 신실한 영적 리더의 인도에 따라
공동의 묵상, 기도, 실천을 힘썼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반추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것
이 실천과 양육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6장과 7에서는 소그룹 사역의 핵심으로서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Communal
lcetio divina: C.L.D)의 원리를 반추하고 적용할 것이다.186)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공동의 큐티’(Communal Quite Time)라 할 수 있다. ‘공동체
(community)’라는 용어보다 ‘공동의(communal)’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단지 ‘공동체로
시행한다’는 뜻보다 서로 함께 상보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힘써 세워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큐티는 개인의 묵상법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이 확장되어 최근에는 소그룹에서의
큐티 나눔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큐티 소그룹’이나 ‘큐티 나눔방’보다 더 깊고 넓게 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렉치오 디비나’ 보다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라는 용
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큐티’와 ‘렉치오 디비나’의 차이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로는 이웃사촌과 실제의 가족이 다른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필자
가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소그룹에서 성도의 교통은 그 수준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
186)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는 필자가 정의한 용어다. 공동체의 렉치오 디비나 이를 C.L.D라
는 약자로 사용할 것이다.
61
고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은 수준까지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소그룹은 ‘아가페’와
‘코이노니아’가 성취되는 영적 가족이다. 초대교회와 같은 ‘애찬 공동체’를 성취하는 것
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큐티 운동을 우선 반추할 것이다. ‘공동의 큐
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자가 제안하는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7장에서는 현재의 소그룹보다 더 깊고 풍성한 묵
상, 나눔, 고백, 실천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을 위한 방편으로써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
(C.L.D)’를 고찰할 것이다.
한국의 큐티 운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하용조는 한국교회가 서구의 교회와
비교해서 열성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삶과 연결된 헌신에서 뒤처지는 이유를 Q.T
에서 찾았다고 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철야기도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저녁예배도 없고…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예수를 잘 믿고 더 정확하고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헌신을 합니다.…우리가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생활과 연결되고 헌신적인 그들의 신앙….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
인지 몹시 궁금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큐티였습니다.187)
하용조는 큐티와 선교를 목회 비전과 철학으로 삼았다. 그는 교인이 등록하면 가
장 먼저 큐티 훈련부터 시켰다고 한다.188) 큐티가 소그룹, 제자훈련, 양육훈련에 있어
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토양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옥한흠은 제자훈련에 반드시
큐티 훈련이 동반되도록 하였다. 매일 큐티하는 훈련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묵상이 모
든 신앙훈련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김성곤의 두날개비전프로세스도 동일
하다. 현재 두날개비전프로세스도 셀라이프라는 큐티 교재로 매일 묵상과 소그룹 나
눔을 하고 있다. 서울의 우리들교회는 Q.T로 시작해서 Q.T로 끝나는 교회다. 개업,
추도, 생일, 장례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고 적용한다. 현재 세계
187)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17), 63-64.
188) Ibid.,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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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교회든 Q.T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묵상하는 삶이 경건
의 체계로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훈련, 어떤 사역도 결국 타성과 나르시시즘에 빠지
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가 있다. 공동체나 개인이나 큐티의 지속성, 즐거움 그리고
묵상의 깊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 타성에 빠지고 멈추게 되고 포
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Q.T, 전통적 구역모임,
제자훈련의 약점을 살필 것이다. 그 다음 7장에서 개인과 소그룹, 그리고 전 교회가
지속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공동의 말씀 묵상(C.L.D)을 이룰 수 있는 원리와 실제를
다룰 것이다.
제 1 절 전통적 구역모임
필자는 한국교회의 소그룹 문화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세
대에서 성장했다. 주일학교의 공과 공부, 청년 시절의 Group Bible Study(GBS), 장년
부와 교역자로 사역할 때에는 전도회, 구역,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을 지도하였다. 이
같은 다양한 소그룹들은 단계화된 성경공부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교회성장과 개인의
영적 성장에 이바지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구역모임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방통행
식의 소통방식이다. 자발성보다 의무성과 강제성이 강하다. 교역자와 리더가 준비하고
인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상당히 소모적이다.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모임이 되어가는 한계가 있다. 처음에는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했으나 점점 교회성
장과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이 강해졌다. 결과적으로 구역모임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한계와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권태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
그 후 제자훈련과 일대일(1:1) 성경공부가 소개되면서 소그룹 문화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큐티, 귀납법적 성경공부, 적용 질문의 도입, 독서와 생활과제 등 집
중적인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리더들을 세웠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훈련을 마친 후
지속성과 연속성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최근 제자훈련에 대한 여러 문제와 부작용
이 분출되고 있다.189) 단기적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삶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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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성숙이 정체되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원적인 가치관과 소통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목표와 성취 중심의 목회방식에 대한 불신, 분열, 도전이 곳곳에서 표
출되고 있다. 이것을 세속화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교회사 속
에서 교회가 세속화의 도전을 겪지 않은 적은 없었다. 진정한 복음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는 세속화에 함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역모임, 제자훈련, 단계별 학습방식의 양육훈련 제도를 냉정하게 분
석해야 한다. 본래의 비전대로 사람에 관한 관심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함양시키고
있는지 평가해보아야 한다. 제자들이 세워지는지 관리자들이 세워지는지, 자원함과 자
유함이 있는지, 기쁨과 사랑과 보람으로 모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필자가 L.A 세계로교회(現: 한길교회)에 재직할 때 이러한 구역모임의 구조적 문
제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190) 세계로 교회는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소속의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교회다. 2008년 구역모
임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전폭적 지원 속
에서 ‘구역장 오이코스’라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재정과 인력을 투여하여
12개월 동안 4쿼터로 나누어 구역장들을 양육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세우고 실행
에 옮겼다. 그중에 가장 참여와 열기가 높았던 첫 쿼터 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회의 위치는 L.A 한인 타운에서 떨어진 L.A City의 외곽이었다. 구역장의 70
퍼센트가 반경 30킬로미터 밖에 거주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구역장들은 주일을 포
함하여 주간에 3번 교회에 와야 했다. 분주한 이민 생활에도 불구하고 첫 쿼터에는
189) 총신대학교, “2015년도 2학기 폐강과목 공고,” 총신대학교, 2015년 9월 11일 자, Online:
http://wiz.chongshin.ac.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9&boardId=116&boardS
eq=14014.
전상봉, “사랑의 교회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오마이뉴스, 2014년 1월 1일 자, Onlin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3203.
김진영, “사랑의 교회 분쟁 이제 일단락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15년 4월 27일 자, Online: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2837.
2007년 창립하여 제자훈련으로 급성장한 00000교회도 2014년 담임목사와 평신도 리더들의 분
쟁과 분열을 겪었다. 최근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190) 당시 담임은 한규삼 목사였다. 2010년 12월 헤브론교회와 통합하여 한길교회(The Way
Church)가 되었다. 웹사이트 Online:http://churchtheway.com/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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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구역장들이 참여했다. 부부 모임으로 이루어진 구역들의 기대가 높았다. 그
러나 최선의 역량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처음의 기대에 절반도 부응하지 못
했다.
질문 1–구역장 오이코스 훈련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91)
<표 2> 구역장 오이코스 훈련에 대한 견해












질문2 - 가장 좋았던 시간을 표시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3> 가장 좋았던 시간에 대한 견해










191) 설문은 1쿼터가 끝난 2008년 4월 17일 실시했다. 그 중 4항목을 셋으로 요약했다. 총 33
명이 응답했다.

















프로그램 응답 이유 (중복체크를 허용)






구역을 인도하는 부담 감소
주제별 강의가 참신함







질문 3 - 가장 아쉬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4> 가장 아쉬웠던 시간












종합적인 평가와 만족도를 묻는 첫 질문을 살펴보면, 1/3에 해당하는 11명이 만
족한다고 하였다. 내용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두 번째 질문에는 절반도 안 되는 13명
만이 [강의] 항목이 좋았다고 했다. 담임목사의 강의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긍정적
인 답변을 한 것이다. 16명이 [기도회]와 [교구별 모임]이 좋았다고 했다. 항목별 중복
체크가 가능했던 것을 반영하면 만족도는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모임이 나눔 중심이
아니라 강의학습 방식의 훈련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교구별 나눔] 항목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좋았던 항목과 가장 아쉬웠던 항목에서 교구별 나눔 항목이 동시에 가장 높게
나왔다. 무응답이 10명이나 되었는데 “구역운영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 “행정적 나눔
이 중심이 되어 정작 필요한 나눔과 기도시간이 짧았다”라고 했다. 강의 내용과 다른
토론으로 빠지는 점에서 “교회가 구역장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
고 9명이 답했다.
결과를 보면 좋든 싫든 ‘소그룹의 나눔’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
프로그램 응답 이유(중복체크 가능)
식사시간 6 친교, 식사시간의 부족(4)적극적 자세 결여
오프닝 1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함
강의 3
강해보다 더 깊은 내용 원함
(2)
강의 시간이 짧음
기도회 5 기도 시간이 짧음(2)기도 시간이 너무 김(3)
교구나눔 8
구역 운영 방식이 이해가 안감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반복적이고 진부함(2)
사안에 비해 시간이 짧음
배운 내용의 토론을 원함
진지한 나눔 기도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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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역장들 스스로가 소그룹이나 소그룹 리더모임에서 ‘소통과 나눔’에 갈급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나눔보다 행정적 관리에 치우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모
임방식이 소그룹의 본질을 간과했다는 피드백이다. 짧은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아쉬움
을 토로했다. 교역자들은 구역장들의 교육과 훈련에 강조점을 둔 반면, 구역장들은 실
제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희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획기적 기획과 시도였기에 관심, 기대, 참여도는 높았으나 만족도는
평균에도 못 미쳤다. 결국, 4번의 쿼터로 기획되었던 ‘구역장 오이코스’는 2쿼터를 넘
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본질적 문제의 해결이나 리더들을 양육하고 영성을 강화하
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질적인 면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새가족들과 소그룹
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의 흡수와 정착에 대한 방안들이 구역별 테이블에서 중점적
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효과와 영향은 미미했다.
그러나 두 가지 고무적인 결론을 얻은 것이 있다. 첫째, 차기 구역장으로 세울
사람들이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리더로 세울 사람들을 선별해 ‘인턴구역장’으로 참여
시켰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구역장 후보를 선발하여 참여시킨 점이다. 여성을 존중
하는 미국문화에 익숙한 이민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식은 여전히 여자 구역
장을 세우는 것을 꺼렸다. 그래도 집중적인 양육과정을 통해 여성 구역장을 세웠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먼 지역에 있는 구역은 20~30명이 넘는 구역들이 많았다. 그
런데 적절한 리더를 발굴하거나 양육하지 못해서 해마다 구역 분가와 개편에 어려움
을 겪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착되다 보니 구역이 분리되는 것을 꺼리
는 사람도 많았다. 교회의 중직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구역장들도 자신들이 계속해서
큰 구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구조에서 차기 구역장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예비리더의 교육과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역조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턴구역장’을 세웠다. 두 번째 쿼터가 끝난 시점에 두
번의 쿼터에 잘 참여한 인턴들을 새 구역장으로 임명했다. 여성 인턴들도 구역장으로
세울 수 있었다. 가장 큰 수확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
이다. 새 리더들이 세워지자 고착되었던 구역조직의 변화에 조금 이나마 숨통이 트였
다. 그러나 뿌리 깊은 유교적 정서 때문에 여성들을 구역장으로 세운 것은 1년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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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못하였다. 여성들은 여전도회 조직의 리더로 따로 세워야 했다. 부부로 이루어
진 구역모임에는 반드시 남자를 리더로 세우고 아내가 돕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토양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제 2 절 제자훈련과 성경학습 방식
1. 문제점
현재 한국교회는 구역, 셀, 순, 목장 등의 소그룹 모임이 있다. 이와 함께 평신도
가 참여하고 훈련하는 단계별 성경공부 과정이나 리더훈련과정이 있다. 특히 단계별
성경공부 과정과 리더훈련과정은 대부분 교리교육, 단계별 심화 성경공부, 소그룹 리
더훈련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경력과 수준에 따라 기초, 중급, 고
급으로 나누어진다. 과정마다 5-20여 명의 소그룹과 중간그룹 규모로 이루어진다. 이
러한 양육방식의 한계는 상당 부분이 강의학습방식과 일방적 소통의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구역예배나 제자훈련은 단기적 학습과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에 효
과적이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면 거의 망각 되고 만다. 교역자들도 강의자로서 반복효
과가 있을 뿐이다. 결국에는 실제적 회심, 변화,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화와 실천의 열
매를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다. 상호 간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양육훈련과정도 ‘아가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
지는 실제적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훈련과 양육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1-3세기의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가정 중심, 나
눔 중심, 애찬 중심, 교제 중심, 성화 중심, 전도 중심의 유기체였다.192) 이러한 가정교
회들이 카타콤 모임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였다.
중세로 오면서 스콜라식 교육과 대학중심의 철학적 교육방식이 신학의 방식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영혼의 거듭남과 성숙은 세속사회의 학교 교육 방식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화, 손과 발이 가는 섬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우
심으로 가능하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과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요 16:13, 고전
192) Banks, 1세기 교회 이야기,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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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빌 3:3, 고전 2:4). 영적 습관이 육적 습관을 바꾼다. 가치관의 변화와 내면의 변
화가 일치되어야 한다.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바울을 보면서 바울 곁의 사
람들이 세워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에서 진솔한 삶의 나눔과 삶의
변화가 동반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외적 규모의 성장이 아닌 영적 성숙을 이루는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자훈련의 성지와 같았던 서울 사랑의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자훈련을 도입했던 교회들도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옥한흠 목사는 “나의 교회론과 제자훈련은 엇박자 난 것 같
다”193)라고 했다. 분쟁과 분열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다. 법정 다툼까지 진행되고 있
다. 담임목사의 도덕성과 권력 친화적 성향의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거기에 최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형교회들의 세습문제와 신학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대형 사건들은 목사 후보생들이 교단 신학교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지원자
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실천신학의 대명사였던 ‘제자훈련’과목이 폐강
되었다.194) 강의 중심, 교리 중심, 성경공부 방식의 훈련방식이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
에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제 중심의 단기적이고 단회적 방식은 훈련 기간에는 강한 구속력과 집중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고강도의 훈련 후에는 급격한 영적 썰물 현상이 일어난다. 수료자
중에 소수만 상위 단계 심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사역훈련도 계속된 영적 성숙과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그룹 인도자로서 ‘기능’(skill)과 접근방법을 가르치는 데 초
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로 세워
193) “옥한흠, 나의 교회론과 제자훈련은 엇박자가 된 것 같다," 코람데오, 2009년 11월 24일
자, Online: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5. 옥한흠 목사는 스
스로 교회의 대형화를 막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했다. “은퇴 후 저는 제 목회가 자체적으로
자기모순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면 교회를 너무 키워 버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론 대로 목회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의
교회라는 개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하는 목회를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진 후에도 지속적 양육이나 상위리더와 실제적 교통이 거의 단절된다. 실제 소그룹
사역에는 리더로 세우기까지보다 리더로 세워지는 시점부터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싸
움과 실천적 교제가 요청된다. 그런데 ‘양육과 보급’이 끝나 버리게 되는 것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현장에 지원이 단절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
모두가 탈진하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의 동역자와 조력자가 되기보다 부딪히고 거치
는 돌이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소그룹과 리더 양육방식이 초대교회가 하던 방식
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존방식의 문제는 리더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리더 훈련에 관심이 없는
소외된 평신도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 대
부분이 영적 사각지대로 빠지게 된다. 단지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그친다. 마당만 밟
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증가한다. 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누가 도울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격려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세속문화가 반석 위의 교회를 궤멸시킬 수 없다(마
16:16-18). 영성은 복사할 수 없다. 신앙은 삶이다. 내면의 변화다. 인격이다. 손과 발
과 몸에 익혀야 한다. 소통이 아닌 교통이다. 교회는 관계중심의 공동체다. 지속적 관
계를 통한 공동체의 성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적 성숙도 보장될 수 없다. 평신도 리
더들이 탈진되면 소그룹도 탈진된다. 영적 무지와 분별력의 해이와 지식적 교만이 누
룩처럼 공동체에 번지게 된다.
2. 성경적 실천적 대안
이제 전통적 소그룹 방식, 전통적 양육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이 천국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나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유행
에 따라 분별없이 도입되는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실천적으로 얻은 결론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성경으로 돌
아가는 것’이다. 처음 교회의 방식, 성경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
다. 공격적으로 성경의 방식을 순종해야 한다. 신앙과 실천이 일치되는 방식으로 돌아
가야 한다.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 첫사랑과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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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잃어버린 왕관의 보석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다. 묵상공동체를 중수해야 한다. 개개인의 ‘실천적 회개’와
‘공동의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날마다 회개와 거듭남으로 지식에까지 새로
워져야 한다. 날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롬 8:13).
목사는 지역교회의 최상위 리더다. 그러므로 목사가 먼저 개인 묵상, 생활화된
기도, 소그룹 리더들과의 교통을 성취해야 한다. ‘홀로 성화’는 타고난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마 19:11). 한 인간이 부모 없이 홀로 성장하는 법은 없다. 공동체와 영적 리더
없이 성화 되는 법은 없다. 어릴수록 수고와 보살핌이 더 필요한 것처럼 초신자에게
보살핌, 양육, 훈련이 필요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잠시 영성의 끈을 놓으면 한순
간에 추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로 세워가는 말씀 묵상의 토양이 비옥해져야 한
다. 상호 섬김과 순복을 통해 매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
다. 함께 성화의 정상을 향해 등반하는 공격적인 ‘공동의 묵상’,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195)
초기 한국교회는 매삼주오(註:매일 3장, 주일에 5장 성경을 읽는 운동)라는 성경
읽기 운동이 있었다. 열정적 기도와 ‘매삼주오’만으로도 교회는 성장했다. 위대한 신앙
인, 선교사, 목회자 가운데 자기 홀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매일 기도와 묵상
을 게을리 한 사람도 없다. 묵상공동체,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공동체를 반드시 회
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열쇠요 방주(ark)다.
제 3 절 묵상공동체
현재 한국교회는 큐티 문화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큐티 본연의 목적보
다 방법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타성에 빠지는 것이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
용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넘으려면 초대교회와 같이 단순하고 깊이 있는(simple &
deep)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묵상공동체 곧 영적 애찬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말씀
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의 알파(Α)요 오메가(Ω)다.
195) Eugene H. Peterson, 메시지 신약(The Message)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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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의 묵상(communal meditation)
식욕은 원초적 욕망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격렬한 고통이다.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는 시간을 빼고는 인간은 종일 먹고 마신다. 영적 원리도 이와 같다. 마
음과 영혼도 계속 먹고 마셔야 한다. 주야로 공급되는 영적 만나와 영적 생수가 영혼
의 힘과 기쁨이 된다. 영적 식사가 모든 영성의 출발이요 시작이다. ‘하나님의 소그룹
에서의 교통’이 ‘사람들 그룹과의 교통’에 성패를 좌우한다. 자립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교제는 공포탄과 같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예배’와 ‘사역’이 주객전도(主客顚倒)되어 있다. 안과
밖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한다.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방해한다. 개인
묵상과 공동의 교제 모두가 형식화되고 있다.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매일 성
경, 생명의 삶, 오늘의 만나 등 Q.T 교재가 넘쳐난다. 그런데 Q.T부터 새롭게 정립되
어야 한다니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다소 심각하게 제기한 문제의 대안과 결론이
너무 뻔한 원론으로 돌아간 것에 반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가 간과
하고 있는 영성의 사각지대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가장 급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면밀하게 분석해보자. 과연 오늘날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하는 일을 삶의 최전방에 두고 있는가. 그 맛과 깊이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최
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하고 있는가? Q.T, 설교, 성경공부, 제자훈련, 셀그룹 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왜 목회자들과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가? 유명한 목회자들과 대형교회들이 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대형교회들이 세속 기업처럼 세습을 통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많은 성도가 왜 수수방관하는가?
무언가 어디서부터인가 길을 잃은 것이다. 예수가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은 율
법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다. 중세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들은 예전과 성상 숭배 그리
고 계급적 성직 제도에 휘말려 있었다. 교회정치와 형식주의에 침몰해 있었다. 오늘날
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미혹이
사방에 만연하다. Q.T도 마찬가지다. 방법론, 각종 이론, 형식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
로 바른 묵상과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Q.T를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법론 그 자체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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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문법을 알아야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듯 방법과 순서를 몰라도 성경
을 묵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묵상해야 하는가보다
무엇이 묵상인지를 알아야 한다. 양념과 조미료의 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묵상은 성경 말씀 그 자체의 맛을 깊이 음미하는 것이다.
최근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의 메시지 성경(The Message)이 큰 반향
을 일으키고 있다.196) 메시지 성경의 장점은 의역 성경으로 성경 본문(text)을 시대의
상황(context)에 맞게 살려냈다는 점이다. 이것이 폭발적 관심의 이유라 생각된다. 현
재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성경으로 해석하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요구
가 반영된 것이다. 사실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경외심은 절대적이다. 성
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망이다. 오늘날 큐티의
문제는 실제로 문제에 봉착할 때 적확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믿음과 확신
을 주는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부족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상황과 사
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의 선언은 확고하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
느니라”(신 30:14).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이것
이 신앙훈련의 요체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 인간
의 영은 말씀에 순복한다. 손과 발이 따르게 한다(시 119:105). 많은 사람이 Q.T를 하
지만 정작 필요한 때에 자신과 타인을 설복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기초가 부
실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화를 세워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
게 Q.T를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막혀있는 것이다.
말씀 묵상(Q.T)은 음식물이 입에서 섭취되고, 위에서 소화되며, 대장과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섭취되고 체화된 말씀이 영혼을 자라게 한다. 힘
을 공급한다. 운동력이 되어 구체적 사건과 삶에 적용된다. 에너지와 활력을 공급한
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일이 일체화되어야 한다.
읽기는 씨 뿌림과 같다. 묵상은 뿌리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해석은 줄기와 가지
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 실천과 적용의 꽃이 피게 된다. 꽃에 수정이 이루어져
196) Peterson, 메시지 신약, 24.
73
열매 맺듯 삶에 적용할 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난다. 묵상의
결론은 증인의 삶이다. 복음증거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의 분출이다.
그러므로 묵상, 해석, 기도, 적용의 과정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적용이 없
는 Q.T, 적용 없는 설교는 영적 유산(abortion)이다. 개인이 영적 동력을 상실하면 곧
공동체에 번지게 된다. 타성에 빠져 자기 신앙의 진정성조차 의심하지 않게 된다. 초
지일관 무관심하게 된다.197)
구약성경에 7번의 갱신과 부흥이 나온다.198) 이 부흥의 공통점은 언제나 다윗의
시대에 세웠던 ‘계시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
아가는 것이었다. 신약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과 12명의 제자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슬럼프를 만나면 기초부터 점검해야 하듯이 사도행전의 원형적 가정교회
공동체와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개인은 공동체를 향하고 공동체는 개인을 향하도
록 해야 한다. 대자대사(大子大事)가 아니라 소자소사(小子小事)에 집중해야 한다. 개
인 묵상(Q.T)이 공동체를 세우는 묵상이 되고 공동의 묵상(Q.T)으로 개인을 세워야
한다.199) 이처럼 개인의 Q.T와 공동의 Q.T를 통합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공동의 묵상’
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큐티 모임과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2. 회개와 영적 수술
Q.T의 두 기둥은 ‘회개를 통한 영적 수술’과 ‘복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율법이라는 MRI로 죄를 진단하고 수술하고 복음이라는 치료제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내면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묵상의 첫 단추는 말씀의 거울로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다(롬 3:20).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는 것이다(롬 7:13). 육체는 죄의
중력을 이겨낼 수 없다(롬 7:24). 성령은 율법으로 고통스러운 죄를 드러낸다. 회개하
게 한다. 육신을 죽이고 행실을 고친다(롬 7:24).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 있는 본성
197) John Owen, 죄 죽이기(The Mortification of Sin) (서울: SFC, 2004), 20. J.I. Packer의
서문 중에서 발췌하였다.
198) Mike Bickle, 기도(Growing In Prayer), 안민경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17), 389-392.
솔로몬(대하 8:14), 히스기야(대하 29:25) 요시야(대하 35:3-15), 여호사밧(대하 20:19, 21, 28),
여호야다(대하 23:18), 스룹바벨(라 3:10-11), 에스라와 느헤미야(느 12:24, 45).
199)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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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기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한다(롬 7:25-8:2).
하용조는 “자신도 다룰 수 없는 죄가 큐티를 통해서 봇물 터지듯 폭로되며 회개
를 이루어야 한다”200)라고 한다. 존 오웬(John Owen)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
는 죄 죽임의 교리(mortification)를 성화의 중심에 두었다.201) 죄 죽임이란 “오직 하나
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경건을 실천하면서 거룩함에
도달할지라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202)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어떠한 성화
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죄가 ‘마음과 영혼의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는
지성과 오성을 미혹하고 굳어지게 한다. 그 결론은 영혼의 파멸이다.203) 그러므로 신
자는 지, 정, 의에 작용하는 죄의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지속해서 생각을 그리
스도께 고정해야 한다.204) “끊임없이 죄 죽임을 실천하는 신자의 마음만이 그리스도께
서 거하시기 가장 좋은 집”이다.205) 철저한 회개가 말씀 묵상(Q.T)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롬 12:1-2). 그 후에 은혜의 시은좌(Mercy’s seat)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
다(히 4:12). 묵상의 처음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을만한 제물이 되
는 것이다(롬 12:1-2).
최근 Q.T 중심의 목회로 급부상한 교회가 있다. 서울의 휘문고등학교에서 몇 가
정으로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일 만여 명의 부흥을 이룬 우리들교회다.206) 학교 강당
을 빌려 예배를 드렸기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 별도의 기도회 등을 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다. 그 대신 매일 Q.T, 수
요예배, 주일예배, 소그룹 예배로 급성장을 이루어 대형교회가 되었다. 2016년 통계로
Q.T를 근간으로 하는 소그룹의 수가 1,480여 개에 이른다. 평신도 리더가 1,000여 명,
예비 리더가 2,5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의 온누리교회와 함께 Q.T를 근간으로 하는
목회의 힘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다.
200)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136.
201) Ibid., 6. 김남준, 존 오웬의 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50.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는 어떤 행실, 공로, 종교적 의무의 실천으로 죽지 않는다. 신자라고







필자는 2년 3개월 동안 우리들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큐티를 통한 회개와 소그룹
목회가 전인적 교제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들교회의 양육프
로그램은 큐티,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훈련, 휴스턴 가정교회, 두날개비전프로세스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다. 거기에 정신과적인 상담, 상담심리학의 요소들까지 접목했다.
공감과 경청, 상담학적 처방과 영적 처방을 강조한다. 말씀 묵상, 가정교회 소그룹,
“가정의 중수”를 강조한 것이 공감을 일으켜 급성장의 동력과 토양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원리와 답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면 노인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된다(시 119:100). 깊이 있는 묵
상과 적용이 자신과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우리들교회 방식의 Q.T의 특징은 모든 사
건과 일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다. 김양재는 큐티를 최영기의 ‘가정교회’에 접목했
다. 매일 큐티하는 공동체와 가정교회 소그룹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리더로 세워지는
남녀 성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3.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
그러나 필자의 사역 경험과 신학적 분석에 의하면 지나친 죄의 오픈과 회개에
대한 편향된 강조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회개에 대한 지나친 집중과 편
향적 강조가 율법주의적인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회개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헬름(Helm)의 지적대로 율법적 회개라는 ‘회개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죄
의 고백을 통해 처음에는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의 기쁨을 경험한 후에 도리어
삶의 실제적 변화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 삶의 변화 없이 반
복적인 죄 고백만 일상화되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감정이 점차로 마비된다.
‘고백 중독’ ‘고백 만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다른 교회들은 기복주의에 빠져있으며 자
신들만 순수하게 ‘팔복’을 추구한다는 율법적 우월의식,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
회개와 성화를 잃어버린 기복주의와 번영신학도 심각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서신과 같이 율법주의로의 회귀다. 마땅히 경계해
야 할 무섭고 파괴적인 위선과 교만이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도취와 자기 확신으
로 표출된다. 차별과 질서와 관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사랑과 섬김보다 더 부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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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 스스로 만든 율법적 체계와 배타적 독선에 함몰된다. 율법주의에는 획일화라
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적 포용력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비판과 비평에서
제외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담임목사 중심, 담임목사의 권위와 해석과 지도에 절대
적으로 복종하는 구조로 변해갈 수 있다. 회개가 중요하다. 그러나 결코 회개의 강조
가 율법주의와 독선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율법주의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율법
주의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양성, 관용, 사랑, 종의 섬김을 상실하
기 때문이다. 위선적 회개와 자기도취와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다.
회개에 대한 편향된 강조는 이처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 독단과 배타주의로의
회귀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적 회개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유대교, 가톨
릭이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 빠졌다. 구약적 사고와 정교일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경건의 꼭대기로 생
각했다. 계급적 차별의식이 강했다. 결국 ‘사단의 회’의 역할을 했다.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쳤다.” 그들은 바울에게 심한 질책과 책망을 받았다(갈 3:3).
초기 한국교회도 주일에 매매와 오락, TV 시청 등을 금지할 정도로 순수하면서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율법과 회개와 종말 사상이 강조되면서 정죄와 비판
흐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편향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도리
어 회개와 성화를 무디게 만들었다. 기울었던 진자의 추가 구원과 번영신학으로 급속
히 기울어졌다. 반동에서 나온 사상은 결국 더 큰 반동을 일으킨다. 서구의 교회들이
초월과 내재, 성경의 영감론과 편집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복음주의와 율법주의, 신
비주의와 이성주의의 대립을 오고 가며 이 같은 반동성향의 진자운동을 보여주었다.
성령이 주시는 건강한 회개와 인간적 방법에서 나오는 자책감과 수치를 혼동해
서는 안 된다. 성령을 통한 치유와 위로가 아닌 병원 처방, 인본주의적 행위의 처방,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인 만족, 위로, 보상심리, 위계질서를 세
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복음은 실제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참된 자유와 평등
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4장에서 살폈듯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심은 이처럼 구분되고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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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참된 회심은 회개와 신앙, 그리고 성화의 세 요소
가 균형을 이루면서 상승한다. 진정한 회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향
한 ‘돌아섬’을 향한다. 질서와 관계의 강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강조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된다. 성화의 여정에 다소 상승과 하강
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 선하고 아름답다. 지속적 영적 성
장, 관계의 친밀함, 장기적 성화의 증거가 동반된다. 그러므로 율법적 회개, 자기의
의, 자기도취, 자기 교만의 함정, 획일화를 분별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4. 복음과 속사람의 치유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경계한다.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는
구약의 모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전파모델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모델
도 아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모델이다. 사도들과 제
자들의 순교 정신과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
개한 나라들에 복음이 전파되어 온 과정,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protestant)의 시작
등 신약의 복음은 언제나 불신 세상의 공격과 박해를 통과했다. 사도행전의 교회성장
과 신약의 서신서들은 기복과 팔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은 회개와 박해에 따르는 ‘고
난’과 ‘연단’이라는 성장 과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기 때문이다. 회개를 통한 영
적 수술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복음을 통한 치유가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위선에 빠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인본주의적인 심리학과, 의학
적 진단, 상담 처방은 일시적 효과와 필요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성령과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적 치유와 은혜의 회복을 이루는 요소는 오직
복음뿐이다. 사람을 통로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천하를 다 주어
도 한 영혼을 살리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마 16:26).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드러낸다. 개인숭
배나 제왕적 리더십을 드러내지 않는다. 영광의 면류관을 드릴 머리요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다(행 10:46). 자발적으로 율
법의 완성을 이루게 한다. 복음의 열매는 진전되는 사랑과 긍휼이다. 은혜의 눈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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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낮은 데로 향한다. 잔칫집보다 소외된 곳을 보게 한다. 노예와 주인, 귀족과 상인
의 차별이 없다. 평등과 자유가 이루어지게 한다.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요 8:32). 구
속하지 않는다.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지 않는다. 위계와 질서를 세우지 않는다. 인내
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사랑하고 용서한다.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설복한
다. 찾아가고 품는다.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한다.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한다. 산 소망을 붙들게 한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본향을 향하
게 한다. 땅에서의 번영, 성공, 대가, 보상이라는 동기를 제거한다. 이러한 참된 복음
이 값지고 위대한 것이다. 복음의 길에는 환난, 결박, 영적 전투, 순교라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행 20:23-23).
예수만이 불치의 앉은뱅이, 소경, 문둥병, 귀신들림, 중풍 병자를 치유했다. 복음
만이 궁극적 치료제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이 치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
체 안에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
도와 진실한 나눔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공감과
체휼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회개와 복음이 균형을 이루는 ‘묵상공동
체’, ‘성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건전한 회개로 터를 닦고 복음으로 모퉁이 돌을 놓
아야 한다.207)
제 4 절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C.L.D: Communal Lectio Divina)208)
앞 절에서 개인 Q.T와 공동체적인 Q.T의 중요성을 살폈다. 본 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Q.T가 무엇이며 어떻게 더욱 깊고 풍성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207)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5-6). 신명기
6:4-5, 여호수아 1:8, 시편 1편에 표현된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들의 모임’
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공동체다.
208) 필자가 ‘공동체의’라는 표현 대신 ‘공동의’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소그룹이나 교
회 전체 구성원이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각자 개인적인 큐티나 ‘소그룹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묵상, 나
눔, 적용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와 함께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하고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묵상이 ‘공동의 묵상’과 더불어 상승효과를 내도록 원리와 방안을 체계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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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앞의 절들에서 큐티와 ‘렉치오 디비나’를 다소 교호적인 관점
에서 접근한 것은 큐티가 ‘렉치오 디비나’의 보편화, 일반화, 단순화된 형태로 평신도
들에게 소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렉치오 디비나’로 설명할 때 용어가 생소하거나 강
조점과 차이점이 무엇이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개인적 묵상훈련의 범주를 확장하여 ‘공동의 말씀 묵상 훈련(C.L.D)’을 위한
핵심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해 보려고 한다. 원리와 실제
를 뿌리부터 반추하기 위해 우선 ‘렉치오 디비나’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1.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의 네 가지 본질
‘렉치오 디비나’는 구약성경, 유대교,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현
대 큐티 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렉치오 디비
나’(lectio divina)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을 강조한다.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둔 가장
오래된 묵상 방법이기 때문이다. Q.T보다 더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다.209)
‘렉치오 디비나’의 근원은 신명기의 ‘쉐마’로 거슬러 올라간다(신 6:4-5).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묵상법이라 하겠다. 포로기 유대교는 회당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공동의 쉐마’로 발전했다. 회당중심의 예배가 초대교회로 이어
지면서 개인들과 가정교회의 방식이 되었다. 12세기의 유럽의 수사 Guigo 2세가
‘lectio divina'를 정의하였다.210) ‘성독’(聖讀), ‘영적 독서’ 혹은 ‘거룩한 읽기’ 등으로
번역된다. 고영민은 “말씀기도”라고 번역하였다.
한국교회에서는 큐티(QT)라는 형식으로 소개되어 지난 수십 년
간 실천되고 있다. 큐티는 '관찰-해석-적용'의 3단계의 과정을 통
해서, 주로 삶의 적용에 강조점을 둔다.'렉치오 디비나'는 '읽기
(lectio)-묵상(meditatio)-기도(oratio)-관상(contemplatio)' 의 4단계
의 과정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발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한 쉼을 얻는 ‘말씀기도’
209) Eugene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Eat This Book) 양혜원 역 (서울:IVP, 2014), 305. 같
은 책 157에서 Peterson은 이것을 “삶의 방식이 되는 독서방식”이라고 하였다. “독서는 단단한
음식을 우리의 입안에 집어넣고, 묵상은 그것을 씹어서 작게 만들고, 기도는 그 음식의 맛을
흡수하고, 관상은 우리를 기쁘고 상쾌하게 해주는 그 달콤함 자체다.”
210) 고영민,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 2014년 10월 16일자, 개신교수도원수도회
Online:http://www.pamvoice.org/main/product.php?pid=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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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렉치오 디비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두며,
이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큐티처럼 의도
적으로 삶의 적용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면 내면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
이다. 더 깊은 삶의 변화, 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다. 물론 ‘렉치오 디비나’는 개인적인 영성훈련법이다.211)
최근에는 가톨릭과 감리교회도 ‘그룹으로 하는 렉치오 디비나’를 장려하고 있는
추세다.212) 필자는 피터슨(Peterson)이 말하는 ‘렉치오 디비나’, 하용조의 큐티하면 행
복해집니다, 성서유니온의 매일성경을 중심으로 C.L.D를 분석하여 4가지 핵심을 추출
할 것이다. 개인의 큐티로부터 소그룹 나눔으로 확장해 가면서 리더양육훈련까지 하
나의 공통된 기초와 틀(mold)로 세우기 위한 원리를 도출할 것이다.
피터슨(Peterson)은 “텍스트를 질문과 대답, 개념, 정의와 교의로 탈 인격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독서방식”이라고 말한다.213)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를 읽어나가도록
하는 묵상 방식’이다. 피터슨은 ‘렉치오 디비나’를 4가지 요소로 정의한다. ‘렉치
오’(lectio, 텍스트를 읽는다)- ‘메디타치오’(meditatio, 텍스트를 묵상한다)- ‘오라티
오’(oratio, 텍스트를 기도한다)- ‘콘템플라티오’(contemplatio, 텍스트를 산다). 이 요소
들은 단계적이거나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과 교차를 통해 순서와 배치에 있
어 순환된다.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하는 고리 모양의 나선 구조와 흡사하다”214) 그러
므로 각각의 정의와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 ‘텍스트 읽는다’(lectio). 읽기는 성경의 특징인 비유와 상징들을 촘촘히 살
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성경의 직유, 은유, 풍유 등 다양한 비유는 영과 골수를 찌른
다(히 4:12). 모든 성경이 인간의 삶에 적용된다. 언어의 본질은 말하고 듣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질 안으로 초대받는다.215)
기록된 사건과 실제에 관여하면서 듣는 것이 ‘렉치오’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도록 조명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둘째, ‘텍스트를 묵상한다’(meditatio). 구약 히브리어 ‘하가’(hagah)는 본래 계속
211) 고영민,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2014년 10월 16일자.




215) 성서유니온, 매일성경 2018 1/2월호 (서울:성서유니온, 20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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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거리는 것을 뜻한다(사 8:19). 시편 1편의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일생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한다.216) 몸과 마음 전체로 살아내는 것을 지칭한다.217) 굶주린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아 뼈까지 핥는 방식, 배고픈 비둘기가 ‘구구구’ 울며 먹이를 사모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다(사 31:4).218) 묵상한다는 것은 기억력과 상상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글과 말의 경계를 넘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프리드리히
폰 위겔(Friedrich von Hugel)은 “이와 같은 독서는 아주 천천히 녹는 마름모꼴 사탕
이 입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그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는 우리의
정신이나 경험보다 훨씬 크고 더 진정한 실재이기 때문이다.…묵
상은, 성경을 영감 받은 단편의 모음이 아니라 연결되고 일관성
있는 전체로서 읽도록 훈련하는 영적 독서의 한 측면이다.…묵상
은 침입이 아니라 반추다. 계시 전체의 이미지와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력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이다.219)
개구리를 해부하고 분석하면 개구리를 알 수 있으나 그 개구리는 죽는다. 묵상은
이처럼 분석하고 해부하는 ‘침입’이 아니다. 본래의 풍부한 풍미를 음미하고 영양소를
속속들이 흡수하는 ‘반추’다. 하용조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을 찾아내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듣는 것
이라고 했다.220) 읽기가 마중물이라면 묵상은 솟아난 물이 펌프에 넘쳐 나오듯 성경이
도리어 우리를 읽어나가는 과정이다.
훌륭한 성경 교사들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일, 사역, 성품, 저자 자신의 표현과 고백’을 느낀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과 결
단에 이르는 것이다.221) 가능한 한 깊게 의도의 심연과 행위를 반추하기까지 들어가야
한다. 과거, 현재의 사건, 상황, 기억들을 꺼내어 본문의 빛으로 비춘다. 깨달음과 결
216)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44 시편 제 1-21편, 2006. 50.
217)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21-22.
218) 목회와 신학 편집부, 두란노 How 주석 시리즈 17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32.
219) Ibid., 169-173.
220)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17), 124.
221) 성서유니온, 매일성경 2018 1/2월호 (서울: 성서유니온, 20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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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텍스트를 되새긴다. 순종할 명령, 버려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고쳐야 할 생각 등 행동의 방식과 내면까지 달아보는 것이다.222)
묵상을 통과하면 만남, 사건, 대화, 기도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나눔이 이루
어져야 한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나와야 한
다. 막연한 것이나, 검증할 수 없는 적용은 피해야 한다.223) 하루 생활 중에 일어나는
사건, 일, 만남 중에 떠올려야 한다. 기도제목으로 삼아 소그룹과 가정에서 ‘레
마’(Rhema)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 변화, 성숙의 훈련이 된다.
이처럼 해석, 반추, 적용, 나눔을 이루면 소그룹에서 풍성한 나눔이 가능하게 한다.
묵상의 두 번째 핵심은 ‘자기 죄를 보고 깨닫는 것’이다. 참된 회개와 변화의 빗
장을 여는 것이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이 점에서 같은 것’이라고 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깊이가 하나님을 향하
는 회개와 변화의 강도를 결정한다. 깊이 있는 교제는 경청의 깊이와 나눔의 깊이에
비례한다. 가장 깊은 단계의 교제는 죄, 허물,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단계다. 묵상
과 회개는 소그룹에서 함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허물과 수치도 나눌 수 있도
록 돕는다. 솔직하고 진실한 나눔이 깊고 친밀한 연대감을 이루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랑은 결국 소그룹에 해를 끼친다. 좋은 면만 나누는 교제는 반쪽짜리 기
만적 교제다. 자랑과 성공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영광을 높이는
용도로 해야 한다. 죄, 중독, 나쁜 습관, 수치의 사건, 허물까지 나누는 것에 거부감과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고찰은 8장
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하는 모형이다. 성경의
위인들과 선지자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했다. 자신이 죄인 중 죄인임을 간증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증했다. 그
러므로 예수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의 체험을 전하는 간증은 ‘제5의 복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간증이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 하는





공동체에서의 고백과 간증은 성경적 회개와 권징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데 사활
이 걸린 참된 교회의 표지와 같다는 것을 2장에서 고찰했다.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
이든 죄와 허물의 고백의 선행(先行) 없이 성실한 회개와 권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숨겨진 죄는 공개될 때 힘을 잃게 된다. 고백은 습관적인 죄의 브레이크와 같다. 드러
내는 죄의 수치의 고통보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자유의 체험이 따르게 된다.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경성하게 된다. 고질적, 습관적, 중독적인 죄를 멈출 수 있게
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유하시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게 한다(행
26:18). 참된 회개의 결과는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한다. 삶을 시원케 한다. 올가미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공동체를 겸비하게 한다. 회개케 한다. 부흥케 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큰 죄인’, ‘나는 작은 죄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진실한 고백과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용
기를 내야 한다.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긍휼한 공동체가 되어
야 한다. 은혜와 사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중독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거듭난다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죄들은 고백할 때 치유와 변화에 가속이 붙는다. 한
번의 회개로 끈질긴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에 묶이고 함몰되지 않
으려면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고백과 드러냄은 참된 회개 공동체의 시금석이 된다. 가면(persona)을 벗
고 자기를 비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한다(롬 5:20). 공동체
를 친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겸비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텍스트를 기도한다’(oratio). ‘오라치오’는 “말씀기도”다.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오라치오’는 읽기와 묵상이 바르게 성취될 때 가능하다. 포사이
드(P. T. Forsyth)는 “성경이 기록된 정확한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과 수용의
자세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를 통하여 묵상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224)라
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225)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
셔 생명을 살린 후에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는 원리’와
같다(사 55:11-12). 읽기-해석-적용-결단의 반응을 일으킨 말씀을 중보기도로 다시 하
224) Ivan Ilich and Barry Sanders, The Alphabetization of the Popular M ind(New York
Vintage, 1988), 12.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175에서 재인용.
225)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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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오라치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말
씀과의 대화를 통해 듣고 받은 말씀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다. 허공을 치듯 주문을 외우는 독백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영을 관
통하여 끓어오르는 것이다. 피터슨은 “우리의 실재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
는 실재는 아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다르다”, ‘오라치오’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실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226)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통제에서 신비로, 자아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읽는 것을 기도하면 말씀을 계시하신 성령이 적극적인 삶의 반응으로 인도한다.227)
‘오라치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행위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가
장 실제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 점에서 시편은 놀랍고 신비로운 ‘오라치오’의 기도다. 단순함, 간결함, 문장을
초월한 간절함과 감동에 주목해야 한다. 시편에는 기도의 기술이나 비결을 발견하려
는 시도가 없다. 주기도문도 그렇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그러
하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 은사 운동에서 강조하는 ‘떼를 부리는 기도’는 상당
히 신비적이며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과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스팸메일과 같은지 드러난다. 하용조는
큐티에 있어 기도의 핵심은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228) 바른 Q.T가 바른 기도를 세
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공중예배에서 ‘오라치오’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깊고 충
분하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한 생명력 있는 설교와 기도로 본을 보여야 한다. 목
회자의 설교와 기도가 이 점에서 중요하다. 공적 말씀의 선포에서 ‘오라치오’가 분출
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한 후 기도가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다. 설교자는 ‘오라치오’를 따라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기도하면 리
더들과 소그룹이 기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예전과 형식에 매인 생명력 없는 기도
와 달라야 한다. 성령을 따라 자신 안에서 간구하는 영을 느껴야 한다. 이런 기도에
226) Ibid., 184.
227) Ibid., 185.
228)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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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과 애통이 따른다. 간구와 중보가 마음의 심연으로부터 터져 나온다. ‘오라치오’
기도를 체득하면 형식적인 기도는 점점 사라진다. 공동체가 기도로 살아난다.
넷째, ‘텍스트를 산다’(contemplatio). 한때 이동원을 중심으로 한국에 관상기도
(contemplation)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교리와 교파적인 문제로 인한 비판으로 이동원
의 ‘관상기도 세미나’는 중단되었다.229) 필자가 파악한 이동원의 관상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렉치오 디비나’의 4번째 요소(콘템플라치오)를 에큐메니컬 진영
의 ‘기도 세미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 관상기도’의 한 형태라고 소
개한 것이다.230) 이동원은 contemplatio를 ‘관상’ 혹은 ‘관조’로 번역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면에서 연합되고 합일(communion)되는 기도’의 측면으로 말한다.231) 그러나
이동원이 소개한 관상기도(contemplation)는 ‘콘템플라치오’ 본래의 의미와 혼동될 위
험이 많다. 수도원적이고 신비적이며 관조적인 ‘침묵기도’의 형태로 오해될 소지가 많
다.
피터슨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학자다. 그는 ‘관상’ 곧 ‘콘템플라치오’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한다. 필자는 이것을 ‘살아가기’로 정의해 보았
다. 읽기-묵상-기도-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콘템
플라치오(관상)’다. ‘콘템플라치오’는 ‘렉치오 디비나’를 완결 짓는 것이다. 말씀이 일상
으로 형성된 삶이다. 나날의 일상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을 “그 어떤 것도 낭비하
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 두지 않고 묵상한 것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특
별한 삶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삶이다.232)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9) “이동원 목사, “관상기도 세미나 하지 않겠다”.”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7월 6일자, 목회/
신학면, 2018년 6월 인용. Online: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48176.
230) Ibid.
231) Ibid., 이동원은 관상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상은 …“마음의 공간을 갖고
하나에 대상을 향해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세미나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온 두 가지
중 하나는 <관상적인 삶>(Contemplative life)에 대한 강조였고, 또 하나는 <침묵기도>에 대
한 강조와 실천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느리게 사는 삶’(slow life)입니다. 숨
쉴 여유를 갖고 천천히 생각하는 페이스로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살자는 강조는……통성기도
에만 익숙해 온 저에게 강의 중이나 대화 중 자주 잠간 잠깐의 침묵 시간을 갖고 조용한 기도
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한국교회 영성 생활의 균형을 위해 꼭 도입이 필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다섯 가지 조심할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1)관상 목표로서
의 ‘하나님과의 일치’(연합)를 범신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우리가 적용해야 할 수준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일치이어야 한다는 것).
232) “이동원 목사, “관상기도 세미나 하지 않겠다”.”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7월 6일자,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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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템플라티오’는 다른 세 개의 요소들과는 달리 우리가 의식적으
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
것은 우리가 잘 수용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반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이다.233)
‘Q.T의 꽃은 적용’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야 한다. 결심만으로는 어렵
다. 반드시 실천을 통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결심도 어렵지만 지속된
실천은 더욱 어렵다. 혼자 지속해서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공동의 묵상
(C.L.D)을 위한 공동체적 협력과 적용이 반드시 요청된다. 공동의 실천과 협력이 따르
면 쉬워지기 때문이다. 지속성과 자발성이 강화된다. 가정과 소그룹에서 되새기고 나
누고 결단하고 격려하면 실제적인 ‘렉치오 디비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 신자보
다 초신자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큐티와 ‘렉치오 디비나’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피면 묵상과
기도와 적용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 ‘렉치오 디비나’가 수도사들이나 목회자들
의 관점에서 전적인 묵상, 기도, 적용을 강조한다면 큐티는 평신도들을 위하여 보편적
으로 평이하게 묵상할 수 있는 형태로 대중화한 것이다. ‘렉치오 디비나’는 하나님과
의 교제의 중요성에 강조와 무게를 둔다. 그 자체로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지속적
인 열매로 적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에녹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과정이 성
화의 첩경이다. 그것이 궁극적 구원이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죄 문제의 해결이 최
우선 요건이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렉치오 디비나’가 죄를 죽인다.
‘렉치오 디비나’를 근간으로 개인의 묵상, 소그룹에서의 나눔, 리더양육 훈련과정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4가지 기둥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본래 의미를 살리
기 위해 라틴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한글 번역은 운을 맞추어 정의해 보았다.




2. 묵상하기 - Meditatio (메디타치오)
3. 기도하기 - Oratio (오라치오)
4. 살아가기 - Contemplatio (콘템플라치오)
2.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C.L.D)의 적용과 실제
가. 가정예배
기독교적 삶은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보다 풍성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개인의
훈련으로서 ‘렉치오 디비나’가 가정, 소그룹, 지역교회로 확장되도록 하면 ‘개인 묵상’
과 ‘공동의 묵상’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적당한 시간, 알맞은 장소가 있으면 된다. 전 교회적으로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이, 대상, 문화, 환경에 맞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조절하면 된다.
이미 좋은 큐티 교재들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234) 두란노의 생명의 삶, 성서
유니온의 매일성경, 두날개비전프로세스의 셀라이프의 경우 같은 본문으로 연령과 눈
높이에 맞추어 유아유치부, 어린이(저학년용, 고학년용), 청소년, 초신자, 청장년용으로
출간하고 있다.235) 매일성경은 금요일에, 셀라이프는 토요일 본문 이후에 ‘소그룹 나
눔’을 싣고 있다. 매일성경의 경우 주일에 가정예배가 추가되어 있다. 주 1회 언제든
선택하여 가정에서 나눔을 가지면 된다. 교회 전체가 매일 묵상하는 삶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세우고 가정에서부터 진솔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그룹 나눔의 생명
력은 ‘즐거움, 재미, 유익함’이라고 한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휴일이나 토요일 혹은 주일 저녁에 오붓한 식사와 함
께 각자 받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나누고 새기면 되는 것이다.
필자도 자녀들과 큐티 나눔을 하게 되면서 대화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을 경험
하고 있다. 반드시 큐티로 나눔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잡힐 필요는 없다. 주일예배 설
교에서 깨달은 점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
234) CCC의 풍삶, 두날개의 셀라이프, 아가페의 주삶, Young 2080의 큐티진, 두란노의 생명의
삶, 성서유니온의 매일성경이 있다.
235) 큐티아이. 저학년 어린이용, 고학년 어린이용, 청소년용 청매, 초신자용 매일성경 순, 장
년용 매일성경을 세대별로 발간하고 있다. 부록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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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적당한 적용 질문을 준비하거나 일상의 사건과 고충을 나누면 된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가정예배를 돕고 살려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용단을 내리는 것이다. 주일 오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인증사진’을 올리도록 하는 등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
다. 가정에서부터 나누고 실천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절대적으로 가족 간
의 대화가 부족하다. 가족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자원함과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지도
록 도와야 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반드시 과감
하게 늦은 오후 예배나 비본질적 프로그램들을 가지치기해야 한다.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 분명한 것은 직분자의 주일 오전, 오후, 특별 기획 행사, 회의 등
과다한 봉사가 영적 탈진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이다. 직분자의 가정사역이 사각지대
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 교회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전략
을 세우고 협력해야 한다.
주일 오후예배를 폐지하고 대신에 평일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일 소
그룹과 리더모임을 강화할 수도 있다. 토요일이나 평일에 리더양육과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 1~2회 리더모임 후에 리더양육과정을 할 수도 있다. 8장에서 다
루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전략을 세워 주일설교 본문을 부서에 상관없이 같은 본
문으로 설교할 수도 있다.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
게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토양이 이루어진다. 가정, 소그룹, 주일학교가 함께하는
큐티, 같은 본문의 설교가 가정예배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
게 하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교통이 가능하게 된다.
주 1회의 가정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사회자, 도우미,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가
족의 고민과 문제들을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허물과 실수도 나누고 용서
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때로는 부모의 연약함까지도 자녀들에게 나
누면서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것은 핑계일 뿐이다.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시간을 탓
할 수 없다. 나눔의 즐거움과 유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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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형식과 유교적 틀을 벗어야 한다. 소그룹, 리더모임, 양육훈련을 통해서 나눔
의 진수를 보여야 한다. 가정에서도 이처럼 해야 하겠다는 동기 유발과 할 수 있겠다
는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필자도 가족 나눔을 하다가 자녀들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역
동적인 예배의 한 순서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소통이 회복되었다. 아름다운 열매
를 맺게 되었다.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싸움)이 될 수 있듯이 화해와 기도로 마무리하
면 작은 충돌이 도리어 유대감과 친밀감을 유발하게 된다. 서로의 생활, 중요한 도전,
고민까지 나눌 때 결속과 사랑이 강화된다. 자녀들이 자기 생각을 스스럼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점은 소그룹 모임에서도 마찬
가지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학교,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생각
을 잘 요약하고 담대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어려서부터 이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부부, 자녀의 관계가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변한다. 가정의 회복이 소그룹과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약 1:27).
나. 새벽예배
공동의 묵상과 적용을 위한 또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장점
인 새벽예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새벽예배를 드린다. 휴스턴 서울
교회의 경우 평일에는 설교하지 않는다. 새벽 4시 30분부터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교
회 문을 열어둔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 설교시간을 가진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새벽예배 시간에 설교순서가 있다. 이런 경우 새벽예배 시간에 그
날의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설교하는 것이 좋다.
새벽기도는 어렵고 힘들지만 유익한 전통이다. 다윗과 같은 경건한 위인들은 새
벽에 기도했다. 하루 중 새벽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시간이 없다. 그러나 현
대인들에게 15분 이상의 새벽 설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교인들이 새벽예배에 참여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10분 정도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다.
새벽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드시 새벽기도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가 일반화되었기 때
문이다. 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날 새벽 설교를 오전 7시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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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리면 된다. 새벽에 설교한 것을 바로 녹음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기술적
으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새벽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큐티 설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출근길 자동차와 대중교통 수단에서 따
끈한 만나를 공유할 수 있다. 등교하는 자녀들과 남편의 출근을 돕는 주부들도 동참
할 수 있게 된다. 온종일 밤늦은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빠진 부분도 언제든 보충
할 수 있다. 전 교회가 함께 매일 큐티할 수 있는 동기와 구조가 세워진다.
50명 미만의 교회의 경우는 매일 양질의 새벽설교를 올리는 일이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훈련된 평신도 리더와 동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개월
전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해서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평신도는 설교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본문의 핵심을 따라 적용과 나눔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 삶의 나눔을 중심으
로 하면 된다. 이렇게 신선하고 다채로운 묵상과 나눔을 통해 C.L.D를 활성화할 수
있다. 각 교회에 맞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벽예배가 묵상공동체를 세우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
다. 수요예배
최근 한국교회는 수요예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요
오전 예배를 신설하거나 수요 여성 소그룹을 통해 주부들에게 예배와 나눔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저녁 예배는 갈수록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요예배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한 번이라도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하다.
수요예배에는 성숙한 성도, 평신도 리더, 교사, 직분자들이 참여한다. 그러므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다. 수요예배 본문은 매일성
경, 생명의 삶과 같이 연속된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다. 큐티 교재를 사용한다면 그 주
간의 가장 적합한 본문을 선택하면 된다. 주일예배와 수요예배에서 서로 다른 책의
본문이나 신약과 구약을 교차하여 설교하는 것도 좋다.
수요 설교를 주일학교의 주일 설교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들교회는 수요예배를
큐티 본문으로 설교한다. 수요설교를 교역자와 교사들이 주일에 나이와 수준에 맞게
편집하고 재구성하여 적용 중심의 주일설교로 만든다. 보통 주일학교에는 전문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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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 신학에 입문한 전도사들이 설교와 사역을 맡는다. 그러므로 설교가 아이
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주일에 주일학교의 공과가 있어 아이들이 지겨워
할 수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예배 후 다른 본문으로 공과를 하면 교사도 힘들고
아무리 잘해도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요일의 설교를 교역자와 교사들이 재구성하고 완성도를 높여 주일학
교예배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설교를
듣게 된다. 가정예배에서 같은 주제로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도 수요일 설교
를 듣고 주일학교에 적용된 형태로 다시 듣게 된다. 그다음 주일학교의 소그룹에서
같은 본문으로 적용하고 나누면 된다. 당연히 교사들이 별도로 준비해야 번거로운 과
정이 없어지므로 짐이 덜어진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나눔도 원활해진다. 부모, 교사,
교회가 통일된 방법으로 자녀세대와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된다. 공과공부
시간에 나눔과 적용이 중심이 되므로 소그룹 문화에도 익숙하게 된다. 말씀 중심의
삶과 교육이 체계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전교회, 전 세대가 묵상과 나눔의 문화를 세
워 갈 수 있게 된다.
라. 소그룹에서의 나눔
최근 출간되는 큐티 교재에는 소그룹 나눔과 가정예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온
누리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순모임’을 갖는다. 풍성한 교회의 경우 셀라이프와 어린이
큐티 교재를 중심으로 나눔을 갖는다.236) 우리들교회는 큐티인으로 수요설교를 한 후
수요설교를 중심으로 금요일까지 ‘여성 소그룹’에서 나눈다.
최근 주일학교 부흥에 선풍을 일으킨 거창중앙교회는 주일 1부 교사 예배를 큐
티 본문으로 설교한다. 기독교 인구가 10퍼센트도 안 되는 거창지역에서 5명에서 출
발한 주일학교는 현재 장년 출석 300여 명, 주일학교 1,000명을 돌파했다. 100퍼센트
복음화한 초등학교도 있다. 이병렬은 전교인의 교사화를 목표로 매일 아침 1시간 설
교, 1시간 기도를 했다고 한다. 거창중앙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핵심은 무학년제 소그
룹 시스템을 접목했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을 ‘불꽃 목자’로 세워 매일 말씀을 읽게 하
236) 배영주, “남성공동체 셀가족모임에 초대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Online:
http://twntv.net/?p=2673 매일 아침 큐티 나눔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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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도를 독려하였다. 주일 오전 설교를 중심으로 주일 오후에 나누고 적용한다. 교
사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모인다. 교사와 다음 세대가 실제적인 삶의 나눔을 통해
부흥을 이룬 사례다.237)
공동의 말씀 묵상(C.L.D)은 새신자, 초신자,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 개인, 소그
룹, 리더양육과정에도 사용된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 안
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틀’을 세우는 작업이다. 모든 신자, 모든 연령, 모든 대상이 하
나가 되는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말씀과 소그룹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성장과 양
육을 이루는 성경적인 양육방법이다.
말씀묵상과 소그룹을 통해 성화의 여정에 항상성을 담보할 수 있다. 큐티나 렉치
오 디비나가 단지 성경을 읽는 방법의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 말씀을 살아내는 습관
이 계발되고 발전되어 예수처럼 사는 삶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238) 성경이 기독교
와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세상의 소금과 누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239) C.L.D가 교
회의 본질, 목회의 핵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좋은 길이다. 불변하는 원리요 영혼의
4계절을 위한 농사법이라 할 수 있다.
237) 이병렬,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15.




‘C.L.D’를 근간으로 하는 설교와 리더양육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과 기초가 되는 것
이 목회자의 ‘렉치오 디비나’가 담긴 설교다.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만큼 좋은
‘만나’를 찾기는 어렵다. 엄밀하게 말해서 목회자의 ‘렉치오 디비나’는 하나님과 목회자
의 소그룹이다.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소그룹’에서 받은 생생한 말씀을 공적 예배에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렉치오 디비나로 충분히 소화된 설교는 전체 교인에게 말씀의
진 맛을 경험하게 한다. 목회자의 묵상이 양무리의 묵상에 모범이 된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설교를 대치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묵상이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다.
설교를 소그룹에서 반추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체계화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
동의 렉치오 디비나’의 핵심 중 하나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정교회
에서 떡을 떼며 나누고 실천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다.
현재 소그룹 목회를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는 교회들은 NCD, 네비게이토, 국제
제자훈련원, 두날개비전프로세스, 디모데성경연구원 등에서 출간된 양육과정과 단계별
교재들을 사용한다. 이 교재들은 리더훈련과 양육과정에 사용된다.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교재들을 사용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을 또 하나의 ‘성경학습’으로 만들 소지가
많다. 가정교회의 경우 소그룹을 위한 성경공부 교사들이 따로 있다. 그들을 위한 별
도의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 중 20분 정도의 성경공부 부분을 준비한다. 이 방법도 좋
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의 성경공부 시간을 위해서 따로 모임과 준비 시간을 할애해
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 목자와 성경공부 리
더로 이원화될 소지가 있다. 충분히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미 가
정교회에서는 설교로 나눔을 한다. 이 부분을 심화하고 적용을 강화하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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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는 셀교회와 가정교회가 외형상 95퍼센트 정도가 같다고 한다. 나머지 5퍼
센트의 작은 차이가 생명체의 DNA와 같이 근본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셀 교
회는 효율과 배가에 목표가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하나 됨’ 그 자체가 목적이요
이상이다.240) 그 차이는 5-10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든다.
셀 교회는 효율에 있지만 가정교회의 중심은 신약교회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다. 셀교회 역시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전도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남녀가 따로 모이는 셀, 같은 직업으로 구
성된 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셀 등 상황에 따
라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허락한다. 또 셀이 일정 기간 다른 셀로
분열하지 않으면 ‘암세포’로 간주하여 해체하기도 한다.…가정교회
는… …신약교회와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매 주일 모이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모이고,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이는 것을
고집한다.…몇 년이 지나도록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장을 해체 시키지도 않는다. 목장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241)
자녀에게 즉석 먹거리를 먹이는 것과 자기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목회자의 치열한 ‘렉치오 디비나’를 통과한 설교는 손 수 마련한 어머니
의 식단과 같다. 이 점이 설교를 소그룹에서 반추하고 나눔 재료로 삼는 것이 유익한
이유다. 수준 높은 설교인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 대량생산품과 수제품의 차이와 같다. 교인들의
영적 건강에 실제적인 차이가 나게 된다.
목회자의 설교를 소그룹에서 반추하고 적용하면 여러 유익이 있다. 설교의 핵심
을 잘 요약하면 다른 교재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다. 한 번 듣고 마는 설교
를 되새길 수 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과 나눔을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다. 주
제와 핵심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좋은 설교는 반추를 통해 교인들이 말씀을 묵
상하고 적용하는 실력이 향상된다. 새 교재나 새 프로그램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는 더 말씀과 씨름하게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 자신도 자신의 설교 제
목, 대지, 주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설교를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으로 옮
240)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서울: 두란노, 2016) 139.
241) Ibid.,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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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므로 전 교인이 설교를 반추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제 1 절 설교를 근간으로 하는 나눔
개혁교회와 예배의 중심은 목사의 설교다. 설교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도들이 반추하게 하였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가정교회에서 회람하였다.
하용조는 “목회의 시작이 설교이고 결론도 설교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면 설
교는 예배의 심장이다”242)라고 했다. 설교는 목회의 열쇠다. 천상과 지상 곧 ‘두 세계
를 연결하는 다리’다.
주일설교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주중의 모든 프로그램이
살아나고,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은 목회자의 약점, 실수를
용서한다. … 교회가 작을 때는 소그룹, 제자훈련, 인간관계로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비유로 말하자면 전
도가 앞문이라면 설교는 뒷문이다.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게 은혜
를 끼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되기 때
문이다.243)
과제는 어떻게 교인들이 바르게, 목회자와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매일 가정, 직장, 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
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줄 것인가? 어떻게 밀고 당겨줄 것인가? 무엇이 변화를 촉발하
고 행동하도록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열쇠가 설교다. 그러므로 목사가 먼저
묵상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내야 한다. 묵상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큐티의 꽃
을 적용이라 한다면 설교의 꽃은 묵상이다. 묵상과 적용의 실제가 설교에서 드러나야
한다.
설교자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말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





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본 대로 한다.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상관이 없이 설교에 적
용으로 경험된 지식이 우러나와야 한다. 설교가 살아나면 소그룹도 살아난다. “같은
본문을 보는데 설교자의 메시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 해석, 적용이 나왔을 때
교인들은 영적 생수를 마시는 느낌이 들게 된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호기심과 관심
이 생기게 된다.”244)
설교가 살아야 ‘C.L.D’가 살아난다. 교인들의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적용하는
일에 지속성, 즐거움, 호기심, 열정, 도전이 생긴다. 목사의 설교는 교인들의 큐티와
달라야 한다. 묵상과 적용이 깊고 탁월해야 한다. 강해설교, Q.T 설교, 주제설교, 전도
설교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가장 좋은 형태가 묵상 중심의 강
해와 적용 중심의 Q.T가 결합 된 설교라 생각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이 체험,
자기 참여, 대중성, 상대성,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강해 설교의 강점은 탄탄한 본문 주
해와 연속성이다. Q.T와 강해 설교의 공통점은 한 책을 연속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탄탄한 강해 설교의 장점과 Q.T의 영적 해석과 자기 적용을 잘 결합
하면서 복음을 통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뽑아낸 예화들
을 사용하면 ‘지적 동의’와 ‘감상적 만족’을 줄 수는 있으나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
다. 공감과 감동을 형성할 수 있으나 영과 골수를 파고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석과
타인의 설교집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소화해야 한다.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적용이 중요하다. 주제와 대지에 연결된 구체적이며 실제적
인 적용을 던지면 영적 각성 효과가 크다. 소그룹에서도 쉽게 나눔이 이루어진다. 구
하고 찾고 두드리기면 적용할 것들이 넘친다. 성경 예화도 무궁무진하다. 경험에 의하
면 성공담보다 오히려 실패담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기복적 자기 자랑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John Stott)는 ‘제자의 첫 자질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순응
(nonconformity)이요 마지막 자질이 자기 죽음(death)’이라 하였다(눅 9:23).245) 100퍼
센트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가치관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로켓이 중력을 탈출하는 과
정만큼 어렵다. 그래서 반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44) 하용조, “설교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온누리교회, 2013년 8월 28일 자 인용.
245) John. R.W. Stott, 제자도(The Radical Disciple) (서울: IVP, 20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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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지역에 상관없이 비약적 성장이 일어난 교회는 목사의 치열한 묵상을 통
한 설교가 중심에 있다. 하용조는 데니스 레인(Denis J. V. Lane)으로부터 개인 큐티
와 강해설교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한다. 레인(Lane)은 매일의 큐티를 끝내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246) 30년 설교할 것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정리해 놓
았다고 한다.
주해, 신학, 묵상, 적용, 간증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 최고의 영적 양식이 주일
예배에 공급되도록 힘써야 한다. 담임목사는 주일예배와 수요예배에 목회의 70~80퍼
센트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한다. 나머지 20~30퍼센트를 소그룹 리더양육과 심방
에 쏟아야 한다. 공적 예배 설교 후에는 설교자의 ‘오라치오’의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
필자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교사와 셀 리더가 부족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영적 리더들이 교사나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는 일이 적었다. 최고 영적 리더
들이 주차장, 식당, 성가대, 교회청소, 각종 회의, 전도회, 심방보조, 기도회 등 주로 기
능적 봉사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처럼 기능적인 부분보다 전도와 양육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남자들의 경우
는 중직이 될수록 실제적 양육 사역에서 점점 손을 뗀다. 양육 사역이야말로 실제적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기능적인 사역에 치우치고 매달리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성장한 양이 어린 양들을 낳고 젖을 먹이고 양육해야 하는데 왜 목
사와 교역자들에게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일까? 초대교회는 바울과 사도들이 순
회하며 전도해도 교인들이 곧 양육자로 굳건히 서지 않았는가?
이런 현상은 가톨릭처럼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역이 이원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
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예수와 바울처럼 평신도들을 또 하나의 예수와 바울 곧
선생으로 길러내야 한다(히 5:12). 그러므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양육의 가
치관과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기능적 직분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말씀의
봉사자와 ‘영적 아비’로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사와 더불어 목양을
담당할 ‘평신도 목자’를 양육하고 세워야 한다.
주일예배와 수요예배의 설교가 이 일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설교에 영적 자
양분이 풍성해야 한다. 직분과 사역이 권위주의적이고 구조적인 위계질서가 되기보다
246)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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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교사와 목자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주일설교와 수요설교가 모
든 양육의 기초가 되면서 설교를 소그룹에서 되새김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는 성경
적이어야 한다. 쉬워야 한다. 실제적이어야 한다.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반복된 묵상
과 적용을 통해 기억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런 설교가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킨
다. 자발적인 참여의 동기가 된다. 중요한 학습이론 중 하나인 헤르만 에빙하우스
(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을 보자.
<그림 3> 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247)
열심히 학습한 것이라도 즉시 망각이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면 25퍼센트 밖에 남
지 않는다. 영구기억이 되려면 반드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다. 망각주기에 맞추어 몇
차례 복습해야 한다.
신명기 6장의 ‘쉐마’가 이 방식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가르치고…강론할 것이며”
(신 6:5-6). 그래서 설교를 반추하고 가르치고 나누며 새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247) 聚力托福学习网 편집부, "三个攻略提升单词量，托福阅读不是梦," 聚力托福学习网, 2015년
8월 15일자, Online:http://www.gzjoint-power.com/a/tuofucihui/201508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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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야 영적 후사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





2007년 필자는 새들백교회를 몇 주간 탐방했다. 매주 주보와 함께 설교 요약을
나누어 주었다. 별도로 파일링할 수 있도록 펀칭이 되어있었다. 리더들과 교인들이 설
교를 들으며 메모할 수 있도록 빈칸과 여백이 있었다. 윌로우크릭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소그룹 중심의 목회로 전환한 이후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0~15퍼센트가 소
그룹 활동을 하던 교회에서 2,700개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곳으로 변모했다.249)
휴스턴 서울교회는 설교를 적용하고 나누는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1993년에서
2012년까지 12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23개로 시작한 소그룹이 180개
로 불어났다.250) 2018년 현재 349개 교회가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251) 휴스턴
248) Daniel Gorin, "Das Prinzip der 5-Fächer-Lernbox," phase-6 classic, Online:
https://www.phase-6.de/vokabeltrainer/wissenschaftlicher-hintergrund/wissenschaftlicher-hint
ergrund.html
249) Donahue and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5.
250)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11.
251)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18. 3월 자료를 참고하였다. 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 네트워크⇒ 가정교회 주소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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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는 처음부터 주일설교를 소그룹 모임에서 반추하게 하였다.
싱가포르 Bartley Christian Church도 주일설교의 요약과 적용을 셀 그룹 모임에
서 나눈다. 주보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설교 본문과 요약을 싣는다. 교인들이나
리더들이 설교 노트에 메모하고 셀 그룹에서 나눈다.252)
풍성한 교회의 ‘D-12 프로세스’는 자체 제작한 셀라이프 큐티교재로 소그룹 나눔
을 가진다. 필자가 사역했던 서울은현교회는 ‘D-12 프로세스’를 통해 급성장했다. 제
자훈련에서 D-12로, 이제는 가정교회 소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은현
교회는 NCD 평가에서 거의 전 부분에 상위에 매겨졌다. 단지 ‘필요 중심적 전도’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가정교회 소그룹을 접목하여 나눔과 전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가정교회처럼 부부 셀그룹을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10년 정도 가정교회 사역과 셀그룹 목회를 한 교회가 건강도와 성장
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셀 목회는 부흥과 배가에 확실히 강점이
있다. 가정교회는 전인적 친밀함과 초대교회적인 전도의 열정이 강하다. 휴스턴 서울
교회와 서울은현교회처럼 설교를 가정교회에 접목하면 더 건강하고 친밀한 소그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가정교회를 큐티 사역에 접목한 사례가 우리들교회다. 주일설
교를 목자모임과 소그룹에서 나눈다. 교인들의 80퍼센트 이상이 ‘목장’에 소속해 있
다.253) 가정교회 평신도 리더들은 주일 설교를 몇 차례 들으면서 스스로 요약하고 소
그룹에서 반추한다. 목자들이 설교 제목과 대지의 핵심을 장기간 기억하고 있었다. 설
교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과 6장의 원리대로
담임목사는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야 한다(행 6:4).
이처럼 전체 교인이 같은 큐티본문으로 ‘렉치오 디비나’를 실천하는 동시에 목회
자의 주일설교를 소그룹에서 반추하고 삶에 적용하면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를 극대
화할 수 있다. 큐티교재의 주간 본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요예배에 설교하면 여성
소그룹이나 주일학교의 주일 설교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전 성도가 큐티, 주
일예배 설교, 수요설교를 반추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말하는 ‘공동의 렉치
252) 부록 Sunday Bulletin 인용. Online:http://www.bartley.org.sg/archive_audio.aspx. 설교
음성파일 다음 항목 outline PDF를 참고하라.
253) 필자의 재직 당시인 2016년 11월까지의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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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디비나’(C.L.D)가 이것이다. 개인 큐티, 소그룹의 모임, 리더양육훈련의 핵심요소를
렉치오 디비나의 4가지 원리로 세우는 것이다. 말씀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가
기를 근간으로 모든 성도가 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일체감을 가진 묵상과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C.L.D)가 확립되면 개개인의 묵상과 소
그룹 모임이 동시에 역동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서울은현교회의 주일설교를 셀 그
룹 교안으로 만든 실례다. 3대지의 설교 중 첫 대지만 소개한다. 전체 모임 순서와 내
용은 부록에 첨부한다.254)
<그림 5> 주일설교에 근거한 셀 그룹 교안255)
254) 최은성, “신앙명문가의 비전,” 서울은현교회, 2018년 2월 4일 주일설교 교안 인용, Online:
https://vimeo.com/254165432. 서울은현교회=> 예배와 말씀 => 주일 낮 예배 설교 433번을 보
라(online:http://eunhyun.co.kr/).
255) 셀 교안에 요약된 전체설교 대지와 자료는 부록 #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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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L.D를 근간으로 하는 리더양육훈련
그리스도인의 ‘대계명(大誡命)’과 ‘대사명(大使命)’의 요체는 전도 곧 영혼구원이
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지름길이다. 리더양육과 훈련의 심리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소그룹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그룹 자체가’ 모판이 되어야
한다.
1. 주일예배와 리더모임
주일성수는 신앙생활의 확고한 기초다. 교인들이 주일예배를 사모하게 해야 한
다. 아울러 주일에 리더모임을 활성화하고 사수해야 한다. 주일 리더모임이 전도와 양
육의 젖줄이기 때문이다. 리더들이 주일성수를 해야 한다. 리더들이 먼저 상호 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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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양과 체계를 세워야 한다. ‘율법적 주일성수’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일예배
와 모임이 기관차가 되어 평일이라는 객차를 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주일에는 단기적이고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치기해야 한다. 예배, 소그룹,
리더모임, 주일학교 사역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주일 소그룹 리더모임에 소그룹 사역
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 매주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 주
일에 충전되어야 주간의 소그룹이 탄력을 받는다. 리더들 상호 간에 실제적인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면 소그룹 모임도 쉬워진다. 그러므로 주일의 리더모임도 소그룹 모
임과 같은 원리,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주일예배 후 조모임 또는 초원모임이라고 하는 ‘목자모임’이
있다.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목자모임(조모임)’을 쉰다. 초원모임이나 조모임에는
‘대행목자’, ‘예비목자’등 앞으로 분가할 목자가 함께 모인다. 가정교회는 보통 5명 정
도의 소그룹 리더들이 모인다. 조장과 ‘초원지기’는 5~6년 정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리더를 추천받아 리더들이 선출하여 임명한다.256) 몇 개의 초원이 ‘평원 모임’을 이룬
다. 평원 모임 위에는 ‘총목자 모임’이 있다. 매월 한 번의 총목자 모임이 있다.
싱가포르의 Bartley Christian Church는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교회
다.257) 주일에 별도의 리더모임이 없다. 교회 안에 연중 개설되는 세미나를 자발적으
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담임목사와 장로 부부 모임
이 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의 소그룹 모임이 있다. 의
무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다. 자발적이다. 이 모임들은 회의가 아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다. 리더의 양육은 년 중 차례로 개설되는 “FEED Course” 과정
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성경연구, 독신, 부부, 위기상담, 청소년 양육, 영적
성장, 직장생활 등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이 주를 이룬다. 리더 훈련 코
스도 전체 “FEED Course”에 포함된다. 주제에 따라 양육 기간이 달라진다. 주로 금
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편성된다.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코스의 경우는 등록비를
받는다. 특정한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셀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침례교 배경이기
에 청년부터 장년까지 누구나 믿음과 영성이 인정되면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
역자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사역하다가 소명이 확인되면 나중에 신학교 입학을 권면
25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73, 197.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106-107.
257) 홈페이지 http://www.bartley.org.s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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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양육과정의 이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자발적이다. 이 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차이가 난다. 주일 리더모임이 없다 보니 셀 그룹의 확장과 성
장이 비교적 느리게 이루어진다.
우리들교회의 경우는 휴스턴 서울교회와 비슷하나 총 목자 모임이 없다. 매월 셋
째 주에 ‘목자모임’을 쉬고 ‘부목자’들이 모임을 한다. 이처럼 교회의 상황에 따라 방법
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은 주일에 리더모임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소그룹의
연대가 강해지고 성장도 빠르다.
주일의 ‘목자모임’의 경우 담임목사가 순회하면서 초원모임에 참여하거나 작은
교회의 경우 몇 개의 리더모임을 한 번에 묶어서 참여하여 인도하면 리더들과 정기적
이며 지속적인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 담임목사가 리더들의 필요를 살피면
서 질문, 나눔, 상담 등을 하면 동시에 여러 리더를 심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
면 작은 교회의 경우 격주나 매월 한 번 소그룹 리더들과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회가 커져도 담임목사, 해당 교구의 교역자, ‘초원’, ‘평원’, ‘목자’ 들이 정기
적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눔을 통해 필요한 심방이나 행정적인 부분도
상의하면 된다. 행정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2. 리더 양육훈련 체계
주일 리더모임도 소그룹 모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자체로 리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경공부체계를 리더훈련과 양육과정으로 최적화하
면 소그룹과 함께 리더양육 체계를 세울 수 있다.258) 소그룹 모임과 리더양육훈련의
두 기둥이 필요하다. 리더훈련과정도 훈련을 위한 훈련이나 과정을 위한 과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하게 한 사람의 회개, 변화, 성장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리더양육훈련은 대상과 성별에 따라 주중, 주말, 주일 오후 등 교회의 상황과 필
요에 따라 연중 1~3회 개설하면 된다. 기독교의 기본진리, 핵심교리, 실천, 생활 등을
다루면 된다. 리더양육훈련의 과정은 강의 학습방식과 실제적 삶의 나눔 방식을 적절
히 배분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 모임과 방법과 원리가 같을수록 좋다. 한국인들은 학
습방식에 익숙하다. 그러므로 리더를 발굴하고 세우기 위한 훈련과정에는 큐티 과제,
25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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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과제, 예습과 복습 등의 체크 항목을 만들어 수료자와 미 수료자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리더양육은 일반적으로 초신자-기초-중급-제자훈련-사역훈련 등의 단계적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싱가포르 교회의 사례처럼 결혼, 자녀교육, 위기, 가정, 직장, 중독,
영성, 여성, 독신 등 다양한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개설할 수 있다. 선택과정은 수시
로 개설하고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과정들은 연 2회 정도 개설하면 된다. 휴스턴 서울
교회의 경우 5개의 필수 과정과 7개의 선택과정을 두고 있다.259) 교재는 자체 제작한
것으로부터, 리처드 포스터, 랄프 네이버, 헨리 블래커비 등 일반서점에서 구할 수 있
는 좋은 교재들을 사용한다. 두날개비전프로세스의 경우 전도-가족-양육-제자-재생산
의 다섯 프로세스가 있다. 각 단계와 과정마다 몇 개의 교재가 있다. 네비게이토, 국
제제자훈련원, 자체 제작한 교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우리들교회는 일대일 양육-일대일 양육교사-예비목자 훈련-목자훈련 I-목자훈련
II 과정과 별도의 기초교리과정 그리고 중보기도훈련과정이 있다. 일대일 양육과 일대
일 양육교사는 자체 제작한 훈련교재를 사용한다. 목자훈련의 경우 초기에는 제자훈
련에 기초한 교재를 사용했다. 2016년부터 리더들을 위한 자체양육교재를 제작하였다.
우리들교회는 모든 과정에 ‘주제큐티’와 ‘자기 적용’을 필수로 요구한다.
최근 출간되는 교재들은 질적으로 우수하다.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가보다 반드시
체계적인 리더양육훈련과정을 세우는 것이 리더양육과 소그룹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각 교회에 맞는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면 된다. 핵심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적 나눔과 변화를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리더양육과정도 C.L.D를 독
려하기 위해 개인큐티, 실천과제, 소그룹 나눔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들교회의 경우 리더양육훈련과정에도 큐티나눔을 한다.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핵심으로 나눈다. 질문, 독서과제, 큐티, 설교적용 등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
259)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134-135. 필수적인 다섯 단계는 1. 생명의 삶(기초 교리반):
가정교회 삶공부 첫 단계, 요단 출판사 2. 새로운 삶(가치관 변화 및 가정교회 시작 단계): 새
로운 삶의 실천, NCD출판사 3. 경건의 삶(목장 사역을 위한 연습): 영적훈련과 성장, 생명의
말씀사 4. 확신의 삶(목자, 목녀의 영적 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한 과정-목자, 목녀가 목원을 가
르침):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NCD 출판사 5.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초기에는 목사가 교육




리더양육훈련은 담임목사 혼자서 담당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는 담임목사가 해야
한다. 그러나 횟수와 인원과 기수가 늘어나게 되면 부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초원, 평원에게 맡기면 된다. 소그룹의 성장이나 리더의 성장은 대나무처럼 처음 1~3
년 동안은 담임목사의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디
모데, 디도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된다.260)
3. 예비리더 양육
소그룹과 리더양육훈련이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로 세울 인재들
이 발굴된다. 보통 ‘셀 인턴’, ‘부목자’, ‘예비리더’ 등으로 부른다. 한 개의 소그룹에 둘
이나 셋의 예비리더를 세울 수 있다. 일정 양육과정을 마쳤거나 성숙도에 따라 세우
면 된다.
리더양육훈련과 함께 예비리더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있다. 가정교회처럼
매 주일의 리더모임에 함께 참여시키거나 한 달에 한 번 예비리더들 만의 주일 모임
을 가지면 된다. 작은 교회의 경우 리더와 예비리더가 함께 모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예비리더를 매주 모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평성이나 자발성의 문제가 따른
다. 그러므로 예비리더 모임은 월 1회가 좋다. 방법은 각 교회가 정하면 된다. 예비리
더들이 모이는 주간에 리더들은 모임을 쉬면서 가정과 소그룹 구성원을 돌아보게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담임목사와 리더, 상위리더와 리더, 예비리더와 리더, 예비리더 사이
에 같은 방식의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예비리더의 모임이 있는 주일에 담임 목
회자가 몇 개의 모임을 묶어 인도하면 담임목사와 예비리더들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
어질 수 있다. 교역자는 자기가 맡은 교구나 초원이 담임목사와 모일 때 함께 참여하
고 그렇지 않은 주간에는 목자 모임을 인도하면 된다.
소그룹에서 예비리더의 역할을 정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소그룹에서 예비리더
의 역할이 없으면 적극성, 참여도,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그룹에서 예비리더
260) 구체적인 양육훈련과정과 양육교재들은 가정사역원, 두날개선교비전센터, QTM선교회 홈
페이지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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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로 맡길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찬양 악보를 준비하는 일 2) ‘카톡방’
이나 ‘밴드’와 같은 SNS에 모임 공지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일 3) 모임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4) 소그룹에서 대표기도 5) 리더의 부재 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 6) 리더와 협력하여 그룹원을 심방하고 돌보는 일 7) 그 주간
소그룹 나눔을 요약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매주 예비리더가 대표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책임감을 주고
기도훈련도 된다. 모임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면 경청훈련이 된다. 요약된 소그룹 모임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 상위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심
방이 필요한 교인과 긴급한 기도 제목을 일시에 파악할 수 있다. 각 소그룹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임 현황을 점검하거나 통계를 내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예비리더 훈련과 더불어 역할이 분명해진다. 현대인의 소통의 통로
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된다.
4. 리더 수련회
리더 양육훈련과정과 함께 전체 리더들의 축제와 교제가 되도록 1년 1~2회 전체
리더 수련회가 필요하다. 가정교회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1박 2일의 수양회를 갖는
다.261) 두날개비전프로세스의 경우 1년에 4회 전인 치유 수양회가 있다. 우리들교회의
경우 연 1회 리더와 예비리더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에는 교역자
소개, 신임리더 소개, 사역에 대한 간증, 연합기도, 식사 교제, 성찬식, 리더의 재교육
과 질의응답, 당해 년의 교회 이슈들을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평생 교회와 성도를 유기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리
더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고 다시 개혁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을 이루게 된다. 가정, 일터, 학교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복음의 공공성이 실
현된다.
성경적 성화는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공동체와 함
께 세우고 보존하는 것이다(엡 1:10). 모든 활동의 목적은 에베소서의 교회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엡 1:6, 12, 14).
261)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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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서 소그룹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풍성한 성화의 훈
련장이요 현장이다. 개인, 가정. 소그룹, 전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영적 가족인
소그룹이 구원과 양육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262) 가정과 소그룹은 교회 중 교회다.
지상에서 영원을 침노하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요. 각 시대에 현존하는 그
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262)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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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진솔한 나눔과 죄 고백
교회는 소통(communication) 공동체를 초월하는 교통(communion)의 공동체다.
참되고 진실한 나눔이 있어야 공동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도의 교통은 가장 깊은
수준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통공동체가 되려면 참된
회개, 용서, 치유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현대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성화라는 왕관의 보석이 있다. 바로 ‘참되고 진실한
회개’다. 회심이란 죄로 오염된 자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속적 회개의 실천’을 의
미한다. 이러한 회심이 빠지면 강력한 결속에 이를 수 없다. “죄는 관계성을 가진 실
체요 소그룹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백의) 실패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고백
을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소그룹은 정직
한 고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의 짐
을 감당하려면 그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
처나 실패, 폐해를 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그리스
도인 공동체는 부적절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미성숙한 공동체다.263)
본회퍼(Bonhoeff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26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교만을 없앤다. …고백을 통해 우
리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
263)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 inistry),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411.
2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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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우리가 죄인의 공개적인 죽음을 보는
것을 외면하려 한다면,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
견할 수 없다. 고백을 통해 자신을 죄인의 부끄러운 곳에 내어놓
지 않으려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때이다. 고백
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실 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형제 앞에서(즉, 하나님 앞에서) 겪는 깊은 정신적 육체적 치욕감
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를 경험하게 된다.265)
‘진리는 행위로 실현되고 증명되는 사랑’이라고 한다. 고백과 참회가 사랑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애처롭다. 요
한계시록에 책망 받은 교회들은 세속과 타협하거나 율법주의로 회귀한 교회들이다.
이들 교회에 내려진 그리스도의 처방은 두 가지다. 돌이켜 회개하라! 이겨내라!
그러므로 ‘교회 안의 교회’인 소그룹에서 진정한 교통이 회복되려면 진솔한 나눔,
자기 개방,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아픔, 분노는 관계
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용서와 치유는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
이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까지도 녹일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교회나 소그룹에서는 비밀과 천박함과 방종이 일어날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 한 문장에 “서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된다. 공
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소그룹 목회로 성장과 부흥의 모델이 된 교회들은 한결같이 진솔한 나눔을 강조
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며 어떻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지 가
이드라인이 다를 뿐이다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복음학교, 가톨릭의 Tres-Dias 등의 훈련에
죄 고백과 간증 순서가 있다.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265)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11. 본회퍼는 이렇게 단언한다(Bonhoeffer,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1976), 110) “친교를 이루기 위한 최종적 돌파구
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믿는 자 혹은 헌신 된 자들로서 서로 친교를 나눈
다 할지라도, 결국 헌신 되지 않은 자들로서 그리고 죄인들로서의 교제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
다. 경건한 친교는 죄인이 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
라, 자신의 죄를 감춰야 한다.…사실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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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R. A. Hardie)와 길선주의 공적 죄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두날개비전프로세스도
가면을 벗고 진솔한 나눔을 할 것을 권장한다.266) 김성곤은 청소년들의 수련회에서 죄
의 고백을 통해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가면을 벗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족 같
은 셀은 결코 자신의 가면을 벗지 않는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소
외되고 외로워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가면을 벗지 않고 그저 말로
만 가족으로 지내기 때문이다.267)
가정교회는 진솔한 고백과 자기 개방에 적극적이다. 최영기는 “진정한 사귐은 솔
직한 모습을 서로 보여줌으로써 시작된다”268)라면서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소
그룹 모임의 핵심’이라고 한다. 자기 노출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소그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치유 받는 곳
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교회는 주일예배에 5분 정도의 간증 순서가 있다. 간증과 큐티나눔에 죄
고백과 자기 적용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간증 페스티벌’시간이
따로 있다. 중직이나 소그룹 리더가 결정적인 죄를 범했을 때는 공적 회개의 간증을
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설교방송에까지 공적 회개와 간증을 방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들교회의 케이스는 특수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시작부터 담임목사의
공적 고백을 통한 간증이 문화와 전통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서 같은 수준의 고백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와 위험요소가
따른다. 강도나 표현이 지나친 죄의 고백은 오히려 율법주의의 타성에 빠질 수 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 무분별한 죄 고백이 무용담으로 변질
될 수 있다. 면죄부가 될 수 있다. 고백 중독이나 고백의 타성에 빠질 수 있다. 그렇
게 되면 변화와 실천이 점차로 결여 된다. 같은 죄를 끊지 못하면서도 무감각하게 된
다. ‘고백 만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 고백은 복음의 치유와 그리스도
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조수단이 되어야 한다. 항상 복음의 영광과 치유의 은혜가 강
조되어야 한다. 사적으로 고백할 것과 공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구분해야
266) 김성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62-163.
267) 김성곤, 풍성한교회 이야기, 81-84.
268)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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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기 노출에는 죄의 고백이 포함된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
다.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며 영적 품위와 품격을 손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시행되
어야 한다. 그것을 듣는 미성년들과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교통을 통해서 솔직한 자기 노출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방편이 된다는 점이다. 공적 회개가 은혜를 끼치고
공동체를 경성하게 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 절 성경적 근거
인간론과 구원론의 관점에서 성경은 죄 죽임에 관한 책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까지 인간의 범죄, 사탄과 악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낸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
간의 죄를 숨김없이 공개한다. 속죄를 위한 고백의 요구는 제물과 아사셀 염소 앞에
서, 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다. 모든 제사에는 속죄와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동반된
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사로 죄 고백과 성실한 보상이 있어야 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도록 했다(스 10:1, 11, 느 1:6, 13:23-25) 숨
기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방인 아내와 결별하도록 하였다. 죄를 범한 제사장과 리
더들의 명단을 공개했다(스 10:20-44). 죄에 대한 뼈아픈 권징을 시행했다.
신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의 배
신, 사도바울의 간증, 고린도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죄들을 기록했다. 서신서에
교회들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며 권면한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의 죄악상을 책
망하고 구체적 처방을 내린다.
성경은 죄 문제를 결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다. 손과 발을 찍
어내는 것과 같은 결단과 회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마 18:8). 용서와 회개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 출교까지 명한다. 위대한 신앙 선조들의 허물과 죄들을 기록한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도 오픈하지도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점점 회개에 무뎌진다. 기만적 회개가 만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직한 고백과 실천적 회개가 살아나야 한다. 위선적 종교 행위나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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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 자랑을 멈추어야 한다. 은밀하고 고질적인 죄와 습관을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수치와 징계를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
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소그룹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통
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동시에 사람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 사람에게 범한 죄의 용
서와 치유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단지 ‘말로’ 끝내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만
으로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하여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신다. 그러나 죄의 경중, 죄를 범한 실제적 대상, 피해 정도에
따라 에덴에서의 추방, 노동의 수고, 해산의 징계가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랑에 근거한
처방과 권징이 복음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제 2 절 신학적 근거
개혁주의에 있어 참 교회의 표지는 참된 말씀의 전파,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
고 신실한 권징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죄 고백은 신실한 권징을 위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요소다. 죄 고백은 공적 고백과 사적 고백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다. 사람에게 범한 죄는 그 대상에게도 용
서받아야 한다. 공적인 범죄는 공적 고백을 통해서, 사적인 죄는 자신에게 범한 죄와
타인에게 범한 죄에 따라 고백과 회개의 방법, 범위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러
나 경중과 대상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용서, 적절한 권징,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땅히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죄도 있다. 교회법은 언제나 세상의 도덕법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 세속법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실제적 적용 부분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핑계로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
에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실제로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준
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과 용서만 강조된다. 이것을 무조건적 용서와 회개
로 치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신학적인 것도 상식적인 것도 아니다.
권징은 속죄의 권세와 더불어 교회의 중대한 권세다. 복음 시대라 해서 모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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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합당한 징계와 보상이 반드시 따
라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연유로 가톨릭에는 고해성사와 보속 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사역에는 반드시 공적, 사적 고백이 회복되어야 한다. 죄의 성격에 따라
신실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려면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권
징이 필수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자백’ 또는 자복으로 번역되는 ‘호몰로게오’(homologeo)는 유대교에서는 공적인
고백을 전제로 하는 단어다. 후기 유대교에서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죄를 고백하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269)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내적 회개의 결과를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
다.270) 이처럼 공개적인 죄의 자백은 회개의 표지가 된다. 나아가 죄로부터 온전히 해
방되는 것을 뜻한다.271)
‘호몰로게오’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엑소몰로게오’(exomologeo)다. 이
단어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자복’으로 번역된다(마 5:23-24, 막 1:5,
행 19:18).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앞에서도 해야
한다. 이 전통은 초대교회로부터 계속되었다. 오늘날은 회중 기도나 공중기도의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개혁기에도 공적 죄 고백과 치리가 시행되었다. 초대교회
의 모든 세례 지원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공적인 죄에 대한 공개적 회
개와 신앙고백이 요구되었다.272)
1세기 말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Clement)가 기록한 클레멘트 1서 51장에
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
이 좋으니라”273)라고 했다. 같은 서신 57장에는 “그러므로 반항의 토대를 놓았던 너희
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치리를 받아들여야 하
느니라”274)라고 하였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터툴리안(Tertullian)은 죄 고백
269) Geoffery W. Bromily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신약성서 신학
사전, 요단출판사, 1986), 771.
270) W. E. Vine, 신구약 원어 연구 해설 (서울: 벧엘성서간행사, 1986) 445.
271) 이병철 편, 신약편 성서원어대전, 제3권 (서울: 브니엘출판사, 1985), 235.
272) 윤병운,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서울: 예전, 2001), 106.
273) J. B. Lightfoot and J. R. Harmer tr., Michael W Holmes ed., 속사도 교부들(The
Apostlic Fathers), 이은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윤병운,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1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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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리를 매우 엄격히 행했다. 그는 회개에 관하여(De Ponenitentia)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단순히 죄의 시인에 의해 증거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 행동은 그리스 명칭 자백
(exomologesis)로 더욱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말해진다. …자백
exomologesis는 엎드림과 비하에 존재하는 규율이다. 이 규율은
자비를 끌어낼 만한 그런 태도를 범죄자에게 강요한다. …하나님
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요구한다. …이
exomologesis의 목적은 속죄의 질을 높이고 위험에 대한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275)
중세에는 고해성사의 형태로 이어졌다. 루터와 칼빈도 죄 고백을 회복시켰다. 루
터는 회중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했다. 칼빈은 회중 예배보다는 지도자
들이 가정에 방문하여 고백을 받고 치리하는 편을 권장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적으
로 죄를 고백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성찬식과 함께 또는 주일 공중예배에서 죄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276)
장로교의 교리서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공적 죄 고백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교회 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동, 통합 측의 교리와 헌
법도 사적, 공적 죄 고백을 명문화하고 있다27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은 “생명
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람들은 일반적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의 개별적 죄들을
각각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은 각자의 의무이다. 각 사람이 그의
죄들을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림으로써 자비를 얻게 되듯
274) 윤병운,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109.
275) Henry Bettenson, 초기 기독교 교부(The Early Christian Fathers), 박경수 역 (서울: 크
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209-210. 성경용어사전, 스토리바이블 성경통독원. 가(고, 교). Online:
http://storybible.kr/terms/34693. 공동고백(共同告白, exomologesis) 죄에 대한 완전한
혹은 공개적인 고백을 가리킨다.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지은 고해자가 하나님의 교회
의 일원이 다시 되기 위해 필요하였던 고백, 보상, 사면 등의 모든 과정을 일컫는 데
사용되었다.
276) 최홍석, 교회론, 150.
277) 윤병운,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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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상처받은 자들에
게 그의 죄에 대한 사적 혹은 공적 고백과 통회로 그의 회개를 기
꺼이 선언해야 하고, 그들은 그것에 근거하여 그와 화해하고 사랑
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278)
다음 30장의 1~2항은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그 가운데 교회의 직
분자들의 손안에 국가의 위정자들과 구별되는 다스리는 직분
(Government)을 세우셨다.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맡겨
져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 그들은 말씀으로뿐 아니라 또한 책벌들
(censures)로 죄들을 보류하며 용서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천
국의 문을 닫고, 복음 사역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벌들의
해제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그 문을 여는 권세를 각각 가지고
있다.279)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a government)다. 교회의 권세에는 죄에 대한 ‘책벌’의 권
세가 포함된다. 거룩한 교회는 질서와 순결을 위해 성실한 권징과 치리를 행해야 한
다. 이는 인체의 신경조직과 같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바
꾸어 말하면 권징이 빠진 교회는 참 교회의 속성을 상실했거나 순결성이 결여된 교회
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3항과 4항을 보자.
교회의 책벌들이 필요한 까닭은,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바로 잡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같은 범죄들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온
덩어리를 감염시킬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
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보증물들을 악명(惡名)높고 완고한 범죄자들
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교회에 당연히 내릴 하나님
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 목적들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은 범죄의 성질과 그 사람의 과실에 따라, 권계
(勸戒)와 주의 만찬의 성례 참여의 일시적 정지와 교회로부터의
제명 출교로 처리할 것이다.280)
278) 김효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옛신앙 2013), 52-53. 15장 5~6항을 보라.
279) G. I . Williams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The Westmenster Confession of
Faith),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의회, 2001), 371-384.
280) ibid.,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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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죄 고백 그리고 권징과 치리는 회중에게 죄의 공포성, 잔혹함, 참혹성을 알
린다. 범죄를 예방하게 한다.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고백과 치리가 없으면 죄가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는 권고, 징계, 수찬 정지, 제명과 출교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회개의 목적을 위해 기
꺼이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다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공정한 권징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한
다. 담임목사의 독단, 공의를 상실한 결정, 편파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권징이 상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죄 고백도 사라졌다.
분쟁조정이나 정치적 목적에서 최소한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마저도 공의롭고 정의롭
게 이행되지 못하고 편파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좌우되기도 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순결성을 훼손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다. 죄 고백과 신실한
권징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세속사회도 죄의 드러냄, 자백, 징계라는 공의가
날이 선 검처럼 엄격하다. 그런데 교회가 무조건적 은혜의 구원을 빌미로 징계와 고
백을 해체하면 안 된다. 도대체 세상보다 못한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제 3 절 진솔한 나눔과 죄 고백(open)의 실제
연약함, 허물, 삶의 나눔, 진솔한 고백은 소그룹을 용서와 화해의 사랑방이 되게
한다. 정화 기능이 있는 신선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한다. 죄는 은폐성이 있기에
공적인 빛에 드러날 때 힘과 권세를 잃는다.
그러나 진솔한 고백과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공동체가 성숙되어야 한다. 세
심하고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교인들의 수준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281) 사람들
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리더가 솔직하게 나누면 리더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성숙한 고백은 다른 이에게 죄의 깨달음과 해결의 실마리를 조
명해 준다. 그러나 깨달음만으로 끝나는 것은 반쪽의 회개다. 용서를 통한 화해와 변
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포스터(R. Foster)는 완전한 용서와 치유는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이라고 했다.
281)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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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힘이 과실의 힘보다 큰 것이 용서와 치유의 본질”이라면서 이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의 기도생활과 그룹의 합심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
한다.282) ‘충분한 사랑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서로를 깊이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오랫동안 서로의 삶을 나눈 기반 위에서만 점진
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성장한다. 상호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친
밀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룹의 기도 훈련실천
에 달려있다. 기도의 훈련 정도에 따라 관계적 친밀감이 상승되기
도 하고 격화되기도 한다.283)
성숙한 공동체에서는 급속한 속도로 고백과 용서가 일어난다.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
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한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
에서 고백하는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사랑의 회복과 은혜의 원천이다. 치유
의 시작이다. 제럴드 에간(Gerard Egan)은 자기 개방과 사랑의 관련성을 이렇게 설명
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반대로, 자신
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진부하며 추한 인간
의 상태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다.284)
고백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솔직함은 서로를 각성시
킨다. 숙연하게 한다. 자아를 자유롭게 한다(롬 5:20). 성숙한 소그룹에서는 개인, 직
282) 한만오, “건강한 미래형 소그룹 사역의 방향과 전략,” 58-59. Henry Clould와 John
Townsend는 “기도는 소그룹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도구 중 하나이며……성령을 소그룹의 리더
로, 소그룹 목회사역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소그룹은 리더의 지식과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의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인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운영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소그룹지침을 세워야 한다.
283)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12,
284) Gerard Egan, Face to face: The small Group Experience and Interpersonal Growth
(Monterey, Calif.:Brooks/Cole, 1973), 41.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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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부, 가정 등에서의 고민과 고통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자기를 노출한 사
람이 방해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285) 섣불리 상식적인 정답을
‘들이대지 않게 되고’ 이해와 체휼이 선행된다. 포용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교회는 조언이 필요할 때 자기 간증(I-message)을 할 것을 권유한다. 성경을
인용하여 조언하는 것도 자제하라 한다. 자신이 경험해 본 일들만 조언하고 조언보다
는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사용하라고 한다. 경청과 공감, 그리고 이해가 우
선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치유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달려있다”286) 진솔한 나
눔은 가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자신을 표현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내
면의 욕구를 채워주기만 해도 그런 그룹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자기 노출과 죄 고백
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섬김 중의 섬김이다. 본회퍼는 죄
고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로 올라가 자기의 위선의 가면과 가식의 옷을 벗
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산 제물로 삼아 각을 뜨고 내장과 머리를
꺾어 불에 사르는 산 제사의 실천이기 때문이다(레 1:1-17). 그러나 죄 고백이 명목상
의 해방감을 주는 목적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치와 고통을 통해 죄와 단절하
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호소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한 대상
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다. 매일 적용하고 결단하는 습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심을 경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고백에는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달라스
윌라드는 훈련의 영(The Spirit of Disciplines)에서 ‘절제 훈련’과 ‘참여 훈련’을 구별
해야 한다고 하였다.287) 소그룹에서 솔직한 나눔과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리더가
먼저 절제와 참여의 모범이 되어 그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
죄하지 않아야 한다.288)
285)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81.
28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89
287)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 Understianding How God Changes
Live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175-191.
288)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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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는 “그룹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
다.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움이다. …분명한 것은
치유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는 관
계에 거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신다. 고백과 비난의 자제, 신뢰, 자
발성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유와 연관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나 임
하는 성령의 선물이다.289)
그러므로 주일에 솔직한 나눔과 고백이 이루어지는 목자모임이 지속적으로 병행
되어야 한다. 목회자와 리더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성숙한 리더모임이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사회는 자유로운 고백과 나
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T.V, 인터넷, 미디어에서 솔직한 자유 토론이
방송되고 있다. 대중매체가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신을 공개하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솔직한 나눔과
고백을 통한 복음적 회개로 이끌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눔과 고백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리고 강단에서의 목회자들의 자기 노출은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 문화, 생각, 직업, 가치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고백 문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성숙한 고백 문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중립
성과 절제와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가야 할 것이다.
새가족이나 초신자가 소그룹에 참여했을 때에 그룹원이 3분씩 소개와 간증을 나
눌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충격을 받고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진솔한 나눔에
귀한 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종교적 모임일 것이라는 경계를 풀게 된다. 친
근함을 느끼고 지겨워하지 않게 된다. 문턱이 낮아져 계속 참여하게 된다.
자기를 노출하게 되면 죄를 끊어내고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 자신과 가
족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소그룹이 자기 얼굴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준
다. 죄를 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소그룹이 되면 당연히 변화와 영적 성
장이 일어나게 된다.
289)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22.
121
리더는 아첨하는 말이나 과장된 칭찬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
는 죄와 단점을 직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때로는 직면이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단, 초신자의 경우는 성장할 때까지 격려하며 인내해 주어야 한다. 조금
씩 감동을 받고 녹아들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본회퍼의 지적과 같이 처음에는 솔직한 나눔을 하려면 용기와 고
통이 따라온다. 공연히 이야기한 것 같은 괴로움과 수치감이 따라오게 된다. 목회자의
노출과 고백은 더 힘이 든다.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진솔한 목회자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목회자 자신도 더욱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설교와 양육을 통해서 인식시켜야 한다.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죄를 보도록 인도해야 한다. 소그룹 전체가 겸손해진다. 비난과 정죄보다 긍휼함
과 두려움 가운데 사랑으로 설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 노출과 죄 고백은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론이 아니다. 신
학적이며 성경적이며 실천적인 것이다. 현재 소그룹 목회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에서
는 우울증, 신경쇠약, 중독과 같은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다. 성경적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독, 습관적인 죄, 알코올, 습관적으
로 빚지는 일, 자살 충동, 동성애, 부도, 부부, 자녀, 직장 문제 등이 말씀과 성령 안에
서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의 공동체,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체험하게 된다.
제 4 절 12가지 주의점
자기 개방을 격려하면 반드시 죄의 고백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익숙하지 못한
소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요소가 있다. 성숙하지 못한 그룹에서는 역
기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심하고 지혜로운 접근과 실제적인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 성숙한 소그룹이라 해도 언제나 안전한 나눔이라는 것은 없다.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회들은 걱정할 만큼의 부작용은 없었다고 한다. 휴
스턴 서울교회의 경우, 초기 5년의 기간 동안 4번 정도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해결되었다고 한다.290) 최영기는 비밀이 소그룹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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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들교회의 경우는 간증과 노출의 수준이 제한이 없을 정도로 높다. 필자가
재직하는 동안 교역자들이나 상위 리더들의 권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한두 번 있었다. 문제가 발생해도 교역자, 상위리더와 함께 상의하고 심방하면서 긍정
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두날개비전프로세스에서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을 권면한다.291) 김성곤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킬 때, 가면은 벗겨지고 셀은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진정
한 가족이 된다”292)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아가페’와 ‘코이노니
아’가 실현되는 소그룹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이 옮겨지는 것 그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분별과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다.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문제와
도전을 겪는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겨내지 못할 도전이 없다. 진솔한 자기
개방에 있어서 일반화할 공식이나 가이드라인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
다. 그러나 성경 신학적 관점,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 일반적 상식, 필자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본다.
첫째, 반드시 소그룹 리더가 먼저 훈련하고 경험해야 한다. 리더의 역량에 의존
되기 때문이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
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핵심은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라면서 도전하고 격려한다.293)
둘째, 상호 신뢰가 충분히 쌓여야 한다. 치유의 기반이기 상호 신뢰이기 때문이
다. 구성원들의 신뢰나 결집도가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한
다. 은혜롭게 문제를 수용하고 풀어낼 만큼 성숙해야 한다. 인내하면서 마음을 열고
상처와 문제를 나눌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290)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01. 질문: 가정교회에서 나눈 이야기가 밖으
로 흘러나가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대답: 네댓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은혜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50여 개의 가정교회가 매 주일, 5년 이상을 모여왔는데 네
댓 번밖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교회에서 나누어진 이야기가 거의 완전하게 비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비밀이 전달될 가망성이
큽니다. 그러나 비밀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남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이런 이유
로 비밀보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91) 김성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53,
292) Ibid., 162.
293) Henri Nowen, 상처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0),
100-110.
123
셋째,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한다. 아이스노글(Icenogle)은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
의 선물”이며 “놀라움”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1) 비난의 자제 2) 신
뢰 3) 자발성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유와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 강요가
없어야 한다. 들어주는 것으로도 배려가 된다. 강요나 요구에 의한 고백은 결코 신뢰
를 구축하지 못한다. 강요에 의한 고백은 “영적이며 심리적인 강간과 같은 것”이
다.294)
넷째, 죄 고백의 경우 조심스럽고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경솔한 죄의 고
백은 선한 결과보다 상처를 준다. 신중한 지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과격하거나 지나
친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가정교회는 리더가 노출의 정도를 조정
하고 조절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을 권한다.295) 간증과 고백에 있어서 가장 좋
은 모범은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성경의 예화나 표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계와 한계를
넘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연령과 구성원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거슬리
는 단어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특히, 미성년이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 경박한 죄고백은 어린 세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자유를 사용하되
나이에 맞게 상처, 자극,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비밀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여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밀을 억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눔을 위축시키고 부자연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리더가 세워
지도록 목표해야 한다. 최영기는 가정교회에서 비밀보장이 잘 되는 이유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솔직하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주고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줄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게 된다’고 하였
다.296) 아이스노글은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지 않게 되면 소그룹은 오히려 구체
294)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11.




29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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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호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한다.297)
여섯째, 여성 소그룹에서 나누어진 성적인 문제들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부부 소그룹에서 여성들은 성적인 문제를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에게는
아직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같은 교회 안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상대방이 노출되지 않도
록 배려해야 한다. 리더, 목회자, 개인에게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상담을 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문제가 아니거나 중대한 문제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관
련된다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직면’과 ‘처방’이 필요할 때는 리더가 한다. 중독적인 문제들에 대해 성경
적, 영적, 경험적으로 조언을 주어야 할 때가 있다. 일반적인 가정교회나 셀 교회에서
는 일체 직접적인 처방이나 조언을 금지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당
근만으로도 채찍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죄에 대해서도
처방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다(마 18:14-20, 고전 5:2, 13).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것이다. 무조건 들어주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적 이론이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 적절한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아비의 마음, 낮은 마음으로 직면하게
해주고 징계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끊어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문
제를 찾아내지 못할 때, 5~6회 정도 경청하고 감싸주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직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담학과 심리학에서도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는 직면과
명료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98) 단, 직면과 해석(처방)의 경우는 성숙한 상담자
가 아닐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다. 반발심이 들게 할 위험이 크다. 이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화 중에 감정이나 분노가 섞이면 역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직면과 처방은 반드시 리더가 해야 한다. 그룹 내에 전문가가 있으면 조언할 수 있다.
필자는 실제로 이런 소그룹을 경험했다. 교역자로서 소그룹의 리더들을 대할 때
문제를 직면하도록 조언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과 반발을 겪었다. 그러나 진심 어
297)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08.
298) Christiane Brems, 심리상담과 치료의 기본기술(Basic Skills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조현춘, 이근배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5), 2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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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조언과 영적 권위가 있으면 결국에는 설복된다. 직면을 통해 빠르게 변화되는 경
우를 다수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마태복음 18장 15-20절의 원리를 잘 따라야 한
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
하는 가운데 해야 한다.
아홉째, 죄의 고백을 들을 때 공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서 치유하시는 내적 임재를 따라야 한다. 죄 고백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마 18:18-20). 이러한 관계적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 계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선한 본보기가 필요하다. 아이스노글(Icenogle)은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299)라고 말한다.
열째, 지도자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죄 고백에 주의해
야 한다. 가정교회에서는 리더의 경우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구성원을 인도하고 돌보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도 받아
낼 수 있는 성숙한 그룹의 경우는 다르다. 1907년 길선주와 하디 선교사의 고백을 통
해 대부흥이 일어났듯이 지도자의 회개가 공동체를 겸비하게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열한 번째, 감사와 간증의 말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 감사와 상관없는 말을
하면 말이 끝난 후에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게 되지요?”라고 물어서 감사와 찬양의
말을 이끄는 것이 좋다.300) 리더가 가능한 코멘트를 달지 않는 것이 좋으나 해야 할
때는 자기 간증과 질문을 위주로 한다.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고 경험한 것을 지혜
롭게 말하도록 한다. 성경만 인용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한 경험을 나눈다.
열두 번째, 소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리더모임, 디렉터, 교역자와 상
의 한다. 담임목사와 상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소그룹-상위그룹-디렉터-상위 디렉터
(교역자)-담임목사와 함께 공동으로 돕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야 한다. 사
안에 따라 전문가를 찾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결론으로 진솔한 고백과 나눔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99)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24.
300) 부록 #8, “가정교회 모임 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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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의 성숙됨은 ‘아가페’의 사랑과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공
동체의 자유로움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모든 것을 나누며 공유한다. 아가페와 코이노니아는 동
일한 양태에 대하여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인성, 사랑과 소유물을 모두 공
유하셨기 때문에, 교회 또한 서로 인품과 소유물을 공유하도록 부
름을 받은 것이다. 소그룹은 친절한 언행만 교류하는 사교적인 모
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생각과 일, 감정, 고통, 그리고 즐거
움을 나누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하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301)
301)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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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전인적 구원, 성화, 양육을 위한 소그룹의 실제
볼프강 짐존(Wolfgang Simson)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
게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다”302)라고 했다.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청교도 운동,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
다. 심슨(Simson)은 제3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재 성육신을 위한
열다섯 가지 강령을 제시했다.303) 그중에 10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
교는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둘째, ‘성당-회당 시스템’을 변화시킬 때이
다. 셋째, 교회 건물(church house)에서 가정교회(house church)로. 넷째, 교회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오히려 작아져야 한다. 다섯째, 관료적 성직자의 손을 벗어나 만인 제
사장직으로. 여섯째, 조직화 된 형태에서 유기적 형태의 기독교로. 일곱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대신 교회를 사람들에게로. 여덟째, 진짜 만찬으로서의 주의 만찬
을 회복하라. 아홉째, 박해에도 요동치 않은 영성을 개발하라. 열째, 교회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과 본질을 담은 교회의 모델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 패러다임’이다. 본 장에서는 2장~8장까지 고찰한 원리와 방법을 가정교회
패러다임의 소그룹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초대교회와 같은 ‘코이노
니아’와 ‘아가페’를 실현하도록 소그룹 모임과 함께 리더양육훈련에 필수적인 요소, 방
법, 사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볼 것이다.




제 1 절 새로운 시도
2008~2010년까지 필자는 L.A 세계로교회에서 부부 소그룹을 시도해 보았다.
2010년~2015년까지는 싱가포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Q.T모임과 제자훈련을 결합한
소그룹을 가졌다. L.A에서는 다섯 가정이 동참했다. 전통적 소그룹의 한계를 돌파하고
초신자들의 성장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슈패너(Phillip J. Spener)의 가정모임, 웨슬
리(John Wesley)의 ‘Holy Club’을 참고하여 L.A에서는 매주 1회, 싱가포르에서는 매
일 2년간 Q.T모임 형식으로 모였다. 이 그룹을 ‘Jesus Club’이라고 명명하고 모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 둘째, 말씀을 살아내어 예수
닮기를 힘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한다.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으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그룹에 참
여한 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신앙의 기초가 약했던 사람들이 견고해졌다.
교회에 대해 반감을 느꼈던 사람이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신앙경력은 있으나 직업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꾸준히 참여했다. 매주 식사를 나누고 성경을 읽으
며 삶을 나누었다. 모임은 자정까지 이어질 때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닫힌 소그룹’ 형태로 가정마다 순회하였다. 진솔한 나눔, 친밀감의
형성을 위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리처드 포스터가 제안한 “4인 기도그룹”
과 앤디 스탠리(Andy Stanley)의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소그룹 점검표를
참고하여 10가지 규칙들을 세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매주
점검표를 제출하였다.304)
싱가포르에서는 ‘열린 소그룹’ 형태로 교회에서 모임을 했다. 누가복음, 로마서,
아가서, 산상수훈 등을 차례로 묵상하는 방식을 택했다.305) 미리 평일에 성경을 읽어
304) Richard J. Foster, 리처드 포드터의 기도(Prayer), 손준인 역 (서울: 두란노, 2006),
337-338. 필자는 R. Foster가 제안하는 “4인 기도그룹”과 Andy Stanley의 노스포인트교회 소
그룹 점검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항목을 만들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과 행실로 증거 했습니까? 2) 돈을 관리하면서 정당하지 못했다거나,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습니까? 3) 성적 자극을 주는 매체를 접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공상을 방관했습니까? 4) 가
족들을 공경하고 이해하며 관대하게 대했습니까? 5)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험담
한 적이 있습니까? 6) 중독적 행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7) 계속해서 분노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8) 개인적으로 맡은 부분에 책임을 다했습니까? 9) 말씀 묵상을 힘썼습니까? 10)
개인 기도와 중보기도를 충실히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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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매일 Q.T를 하도록 했다. 모임에서는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질문, 나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경 난제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에 대한 질문과 활발한 토론
이 이어졌다.
이 그룹의 장점은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룹에서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충분한 나
눔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매주 음식을 나누면서 유대감도 깊어졌다. L.A에서는
거실이 넓어서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난제도 많았다. 우
선 책 전체를 다루려니 늘 시간이 부족했다. 인도자가 매번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압
박감이 있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적용과 진솔한 나눔보
다 토론과 성경공부 중심으로 흘러 논쟁이 되기도 했다.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경
우 어색해지고 지루해졌다. 다음은 L.A에 모였던 부부 소그룹에 대한 설문이다.306)
1. 이 모임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5> 모임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 - - 6 4
2. 다른 모임(구역, 주일 전도회 모임)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표 6> 다른 소그룹과 비교한 견해
항 목 결 과
구역모임이 더 도움이 된다. -
7전도 모임이 더 도움이 된다. -
Jesus Club이 더 도움이 된다. 10
큰 차이가 없다. -
3. 다른 소그룹과 비교하여 성경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05) 싱가포르에서 개척한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과 큐티인을 사용했다.
306) 미국의 닫힌 소그룹의 10명의 부부 모임의 설문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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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른 소그룹과 비교한 성경공부의 도움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 - - 1 9
4. 다른 소그룹과 비교하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 8> 다른 소그룹과 비교한 삶의 적용과 실천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 - - 7 3
5. 순서 중에 좋았던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표 9> 모임 중 좋았던 순서
항 목 (숫자는 중요도/중복체크 허용) 합 계
교대로 준비한 식사
책별 성경공부 방식 2, 1, 1, 1, 1, 2, 2, 7
기도와 찬양
자유로운 질문 토론 1, 3, 2, 2, 2, 1, 1, 7
매주 모이는 모임 2, 3, 3, 3, 3, 3, 6
참고, 보조 자료
과제, 실천점검
6. 부부가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방식이 어떻습니까?
<표 10> 부부 모임방식에 대한 견해
항 목 결 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 10
남, 여 구분하여 모이는 것이 좋겠다 -
형태는 어떻든 상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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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그룹 모임이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쁜 이민 사회였
지만 젊은 부부들이 매주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공동의 식사, 아이들의
정기적인 만남, 목사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 동기 유발이 되었
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유로운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차별되는 요소였다.
토론과 학습중심의 성경연구는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는 있었다. 그러나 실
제로 삶의 문제들,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는 일은 미
미했다. 필자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자훈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싱가포르에서의 Q.T모임은 매주 8명 정도 참여했다. Q.T 모임은 효과적이었다.
양질의 Q.T 교재를 사용했고 그간 겪었던 시행착오가 좋은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 자녀, 부부의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면서 눈물과 애통이 풍성해졌다. 아침 10시
에 모여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점심식사를 선교관에서 함께 했다. 이 모임은 가족과
같았다. 자녀들끼리도 친밀해졌다. 소그룹에 참여한 성도들이 교회 봉사와 사역들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교민이 16,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국가다. 6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5년 만에 7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난제들도 있었다.
술, 중독, 우울증, 남편의 바람 사건 등 어려운 문제들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했
다. 그러나 가정교회 소그룹과 같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
도록 돕지 못했다. 주일, 수요일의 설교를 소그룹에서 적용하지 않았기에 설교에 대한
반추와 적용이 없었다.
필자는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와 2017년 6월까지 한국의 우리들교회에서 사역했
다. 우리들교회를 통해서 Q.T와 가정교회 소그룹의 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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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G-12, 가정교회, 두날개비전프로세스(D-12) 모임
Bartley Christian Church는 싱가포르에 셀그룹 목회(G-12)를 접목한 교회다. 전
통적이고 복음적인 침례교 선교사 존 윌리스(John Willis)가 오래 담임한 선교 중심의
교회다. 필자가 탐방한 싱가포르 교회는 한국의 셀 목회와는 문화적 양상이 매우 달
랐다. 싱가포르는 정치, 종교, 문화적 중립국이다. 미국, 영국, 동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국가다. 국가 품격과 소득이 높았다. 객관적이고 포용적이었다. 다른 나라, 다
른 교회들의 장점을 최대한 벤치 마킹(bench marking)해서 두루 접목하고 있었다. 문
화적 스펙트럼이 넓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착화하였다. 한국, 영국, 미국, 남미교
회들의 소그룹 문화를 두루 포용하면서 복음주의와 은사 운동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교회였다.
Bartley Christian Church에는 부부, 청년, 여성그룹, 교역자, 장로그룹 등 다양한
셀그룹이 있다. 부부 셀그룹은 매월 4회 정규적인 모임을 한다. 2회는 가정을 순회하
면서, 1회는 식당, 공원, 야외 등에서, 나머지 1회는 전체 셀그룹이 연합하여 매월 첫
주에 공동의 찬양 기도회(monthly praise & prayer)를 했다. 싱가포르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식을 하므로 월 2회는 야외, 공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선호한다.
교역자들과 직원들은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을 읽고 중보기도를 한 후 일과를 시
작한다.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한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
전에는 교역자 셀 모임을 한다. 3곡 정도 찬양을 한 후 한 사람씩 나눔의 시간을 가
진다. 기도 제목, 가정 이야기, 사역 이야기, 특별한 사건 등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나
눔을 가졌다. 2~3명의 나눔이 끝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다시 2~3명이 나눔을 한
후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가 중요한 사역과 비전, 현안 등으로 자신의 나눔을
한다. 담임목사나 다른 사역자가 마침 기도를 한다. 모임 후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
장로들은 회의와는 별도로 한 달에 한 번 삶의 나눔을 위해 모인다. 교역자와 장
로들 전체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조찬기도 모임을 한다. 각자 자기가
속한 셀모임과는 별도로 장로들과 교역자 모임, 장로들의 모임, 교역자 모임에 두루
참여한다. 회의를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교제를 위해 모인다. 이런 방식으
로 교회 전체와 교통한다. 상위 리더들은 여러 모임에 참여하므로 다른 사역, 다른 모
133
임과 겹칠 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만큼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했다.
싱가포르 교회는 수요예배가 없다.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까지는 중보기도 모임
을 했다. 전체 교인이 1,400여 명 정도 되지만 중보기도 시간은 20~30명 정도 자원하
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찬양과 기도에 은사가 있는 장로 부부가 인
도했다. 이처럼 모든 모임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기도, 삶의 나눔에 중
점을 두면서 이루어진다. 거기에 위계질서나 권위의식 같은 것이 없다. 싱가포르는 음
식배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담임목사나 수석 장로가 간단한 점심을 직접 사서 오
는 경우도 많았다. 모임 준비와 인도도 돌아가면서 협력하였다.
우리들교회는 담임목사가 평신도로서 20년 동안 개인적인 Q.T모임을 하면서 태
동되었다. 동시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큐티를 근간으로 하는 예
배를 인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교회다. 여성모임, 재수생들을 위한 모임, 남자들의
제자훈련 등으로 출발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가정교회 원리를 대부분 접목했다.307)
가정 중수와 영혼구원을 강조한다. 최근 교리와 실천을 중심으로 리더양육교재를 담
임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필자도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 우리들교회는
Q.T와 가정교회를 접목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표 11> 주일예배 출석 인원(연말 기준)308)
307) 목자-마을-초원-평원으로 이루어지는 리더십의 구조는 외적으로 비슷하다. 목회적 구조
와 양육 원리에서는 휴스턴 침례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다. 장로나 집사(안수집사)를 세우지 않
았다. 초원이나 평원은 교인들이 선출하지 않고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초원과 조모임이 구분되
지 않고 초원모임만 있다. 장년 교역자들이나 평신도 중에서 평원을 세우는 점이 다르다. 목자
의 아내를 권찰이라고 한다. 선출구조가 아닌 임명제이기에 제왕적 구조나 위계 구조에서 오
는 필연적 단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308) 김양재, “목회자 세미나 기념논문,” THINK 목욕탕목회 세미나, 제4회 워크북 (201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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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서울교회는 각각의 목장이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가진다. 목장이 연합하
여 연합교회를 이룬다. 반면에 우리들교회는 소그룹이 지역교회의 ‘구역조직’처럼 하
부 조직을 이룬다. 단, 경조사는 평원지기 목사들이 집례 한다.
‘목장’은 직장, 부부, 청년, 여자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소그룹 모임은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평일에 모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주일 직
장목장과 부부목장이 있다. 여자목장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선택적으로 모인다.
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여자목장과 부부목장 두 그룹 모두에 속하게 된다. 여자목장
목자와 부부목장의 권찰(목자의 부인)은 두 가지 소그룹을 겸하게 된다. 권찰들이 남
편이 인도하는 부부목장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된다. 또 여성들만의 목장이 있어서 여
성목장이 활성화된다. 부부목장에서는 주로 남편들 중심으로 나눔을 가지면서 남성들
의 참여와 나눔을 돕는다. 여자목장에서 충분한 나눔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스턴 서울교회와 우리들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와 구조는 같다. 휴스턴 서울교회
는 미국의 연방제와 같이 분권과 가정교회의 독립성이 강하지만 우리들교회는 가톨릭
과 감리교처럼 상향식이며 중앙집권적이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목자, 초원, 평원 등을
중복으로 추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하거나 목회자가 후보를 선정하고 교인들이 자신
의 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어느 방식이든 교인들에게 직접 선택권을 준다.309) 우리
들교회는 목자, 마을, 초원, 평원 등의 임명을 목자, 초원들의 추천을 통해 담임목사가
최종 결재하고 임명한다.
서울은현교회는 전통적인 구역조직-제자훈련-두날개비전프로세스를 통해 탄탄하
게 성장했다. 큐티 교재는 두란노 생명의 삶을 사용한다. 새벽예배는 큐티본문으로 설
교한다.
이처럼 국가, 지역, 문화, 담임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 적용과 방식이 다르다. 그
러나 공통점은 말씀묵상(Q.T)과 설교 그리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했다는 점
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결과와 열매를 볼 때 가정교회 스피릿(spirit)이 가장 성경
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 패러다임에도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 셀
교회와 다른 소그룹목회방식 가운데 탁월한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장점을 소
그룹과 리더양육에 균형 있게 종합하고 다음과 같은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30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우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15),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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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그룹 모임의 12가지 원칙
첫째, 진솔하게 삶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310)
둘째, 즐겁고 유익한 모임을 힘써야 한다.311) 재미있고 유익한 일에는 바빠도 시
간을 내게 된다. 재미와 유익이 없는 모임이 지속될 수 없다. 매주 모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유익이 있는가가 문제다. 그러므로 리더는 늘 연구하고 마음을
쓰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리더에게 순종하며 서로가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312) 부당한 일이 아닌
한 리더에게 순종하도록 질서가 있어야 한다.
넷째, 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내면의 치유는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313) 치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잘 일어난다. 매주 모여야
진지해진다. 연속성이 있다. 연중무휴 계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기
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느슨해진다. 후유증이 생긴다. 단, 여름방학, 겨울방학, 휴가 기
간, 크리스마스 시즌 등 특별한 시즌에는 합의 하에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부부그룹의 경우 여성 싱글이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여성목장을 따로
둘 수 있고 남녀관계에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든 남성 싱글의 경우는 부
부모임에 참여시킨다. 전도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인다. 집이 비좁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소그룹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집을 개방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
을 공개하는 것이 섬김 중에 섬김이 된다. 자기개방과 친밀한 교제의 첫걸음이다.314)
불가피한 경우 교회나 제3의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익하다.
일곱째, 특별한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 뻔하고 상식적인 처방을 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315) 섣부른 정답이 도리어 노출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
31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우지는 평신도 목회, 75.
311) Ibid., 86.
312) 김성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경기: 두날개, 2008), 153.
313) Ibid., 87.
314)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123.
315) Ibid.,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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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우선된다.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기 간증
과 질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316)
여덟째, 음식의 준비는 조촐하게 해야 한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나
누어 먹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풍성히 차릴 수 없는 가정을 배려해야 한다.
새가족이나 초보신자의 경우는 안정될 때까지 제외한다. 식사 교제 외에 나눔 시간을
위해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것이면 된다. 훨씬 대화가 부드러워진다.
아홉째, 헌금은 전체교회의 결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열째, 모임 장소와 순서는 미리 정한다. 다음 모임 시간과 공지는 항상 예비리더
가 한다. 문자메시지나 단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매주 공지해야 한다.
열한 번째, 소그룹의 구성은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이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초신자는 예외를 적용한다. 연말 개편 때 리더모임과 교역
자들과 중복하여 검토하여 리더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 그룹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때는 리더모임과 교역자와 항시 상의한다. 초신자의 경우는 요청에 따라 3
회까지 바꾸어 주도록 배려한다.
6개월마다 소폭으로 ‘중간개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간개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리더모임과 교역자가 미리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목자모임이나
교역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해결한다.
열두 번째, 소그룹의 분가는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한다. 휴스턴 서울교
회는 한 사람의 목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정 이상의 인원이 되면 분가시킨다.
두날개비전프로세스의 경우 12명의 배수가 되면 분가를 원칙으로 한다. 각각 교회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분가의 방법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G-12, D-12, 가정교회의 모임비교
전통적인 구역모임은 사도신경-찬송-기도-성경읽기-나눔과 기도-찬송 및 헌금-
주기도문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오래된 방식이다.
최근의 가정교회 모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317) 애찬-올리브 블레싱(자녀와의
316)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80.
317) 인천등대교회의 목장모임의 목적과 순서에 관한 길잡이가 잘 되어있어 부록 #8에 첨부한
다. 인천등대교회 홈페이지=> 가정교회=> 나눔터=> 공지사항 3번을 참고하라.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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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찬양-성경공부-광고 및 생일축하-나눔-중보기도 시간-선교와 전도 도전(헌금)
이다.318) 가정교회의 성경공부는 성경교사가 따로 10~20분 정도 짧게 인도한다.
두날개비전프로세스에서는 환영(welcome)-찬양과 경배(worship)-말씀(word)-증
거(witness)-돌봄과 기도(work & prayer)-헌금과 주기도문-다과와 교제의 순서로 진
행된다. 이를 5W라고 한다. 환영의 시간에는 아이스 브레이크나 간단한 게임을 준비
한다. ‘증거의 시간’이 있는데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관심, 관계 맺기 등의 방법을
나눈다.319)
필자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자훈련, 두날개비전프로세스, 전통적 구역모
임, 셀 그룹은 균일화, 획일화의 느낌이 강하게 든다.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지만 ‘어떻
게(how) 재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많다. 한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관점보다 전도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가정교회는 교제, 치유, 삶의 나눔, 자녀들을 위한 올리브 블레싱320), 중보
기도 등 그 순서 자체에 의미를 둔다. 연주자가 악보에 따르지만, 자신의 영감과 혼을
담아냄으로써 달라지는 것과 같다. 기초양육단계를 마치면 주일예배에서 ‘허그
식’(HUG)을 한다. 이벤트라기보다 공동체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다. 선교 도전과
헌금도 ‘영혼구원’에 관심과 열정 둔다. 이처럼 ‘가족이 되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점은 각각의 순서가 인위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
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사랑에 의한 사명’이 되도록 한다.
제 4 절 소그룹 모임의 7가지 핵심요소




318)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75-89. 최근 가정교회 협력교회인 인천등대교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319) 김성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72-175.
320)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170. “올리브 블레싱”은 가정교회 목장모임 중에 어린이들
과 함께 찬양, 간증,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말한다. 식사 교제 후에 15~20분 정도 어른들과 한
자리에 모인다. 어린이들은 그 후 놀이를 하거나 어린이들만의 목장모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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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와 방법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 리더양육모임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단지 앞 장들에 제시하고 소개한 부분의 핵심을 적용하여 필요에 따라 적용
하면 된다. 필자가 여러 형태의 소그룹 사역을 경험하고 이론들을 검토한 것을 토대
로 필수적인 ‘7가지 핵심요소(7-principle)’를 요약하여 담아 보았다. 부수적인 요소들
은 생략한다.
1. 애찬 나눔
‘식탁교제’는 소그룹의 시작이요 문이다.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정규적인 공동의 식사가 중요한 것은 가족과 같은 친밀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소찬일지라도 함께 먹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소그룹, 리더모임, 양육훈련모임을 가질 때에도 최소한 빵 하나, 음료수 한 병이
라도 놓아야 한다. 구성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부담도 없고 좋다.
먼저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다양한 주제를 나누되 아무 주제나 분별없이 나누지 않
도록 한다. 나눔 주제가 없다면 기도의 응답, 감사한 일, 생일축하, 경조사, 사회적으
로 중요한 사건 등을 이야기의 소재로 하면 된다.
2. 찬양과 경배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이다. 전통적 구역모임은 사도신경 후에
찬송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식사 교제 후에 찬양하고 사도신경과
대표기도로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다.
악보는 예비리더가 준비한다. 1~2곡 정도가 좋다. 주일예배 설교 후에 했던 찬양
을 하면 나눔과 잘 어울린다. 교회의 홈페이지에 주일예배 때 찬양인도자가 했던 찬
양 악보를 올려두면 소그룹 리더들이 내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톡’이나 ‘밴드’와 같은 SNS를 이용하여 악보를 올리면 인쇄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
3. 사도신경과 대표기도
소그룹 모임은 찬양 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성령 안에서 상호 교
통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은 신앙고백의 핵심이므로 초신자에게도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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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올바른 정통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기초가 된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면서
예배로 초청하게 된다.
사도신경에 이어서 바로 대표기도를 할 것을 권한다. 가능한 예비리더가 하는 것
이 좋다. 기도훈련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할 사람을 정해야 하는 번
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주일 설교나 큐티를 따라 ‘오라치오’로 하면 좋다. 말씀을 다
시 새길 수 있고 그룹원들도 ‘오라치오’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예비
리더가 하되 때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말씀 요약과 반추
말씀 요약과 반추는 리더가 한다. 성경교사가 있는 경우 따로 인도할 수도 있다.
설교 요약은 주일에 선포된 설교 내용의 핵심을 5분 정도 요약하는 것이 좋다. 소그
룹은 공부가 아니라 나눔과 교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적으로 교안
을 제작하여 배부할 경우 각 대지에 맞게 실제적인 질문을 붙인다. 5분 정도 요약 한
후 리더가 은혜받은 부분을 더하는 것도 좋다. 설교를 요약하고 되새기면 주일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주일 설교의 핵심을 듣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새가족이 처음 왔을 때는 말씀을 요약 후에 그룹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1인당 3분 정도씩 ‘자기 간증’을 하면 좋다. 평소에 3분 간증을 준비해 놓도록
하면 직장, 교회, 심방, 만남 등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간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
게 된다. 리더가 가장 먼저 하고 새가족이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배려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설교의 핵심을 요약한다. 길어지지 않아야 한다. 신속하게
나눔과 적용으로 들어갈 것을 권한다. 설교의 대지마다 나눔과 적용 질문을 미리 말
해두면 그룹원들이 나눔 주제를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설교자가 나눔 질문까지
마련해 준다면 소그룹 리더가 질문을 만드는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다. 리더는 자기
그룹에 맞는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321)
그러므로 처음 몇 개월 동안에는 교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일정 기간 후
소그룹 리더들이 직접 요약하도록 할 것을 권한다. 목사의 주일, 수요설교를 듣고 요
약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 주일에 놓친 부분을 잡을 수
321) 서울은현교회 주일설교 셀모임 교안은 부록 #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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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은혜받은 부분을 되새길 수 있다.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깊이 적용을 하게 된
다. 교회 문을 나서면 잊어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씨름하고 살아내는 설교가 된다. 홈
페이지에 오디오 파일을 올려두면 리더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듣게
된다. 시키지 않아도 주일예배 시간에 설교를 요약하면서 듣는다. 이것은 참으로 유익
하다. 설교를 요약하고 나눔과 적용 질문을 만들어 내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5. 삶의 나눔과 적용
진솔한 삶의 나눔과 적용은 소그룹 축이요 동력이다. 설교의 주제와 핵심을 구체
적으로 나누고 적용한다. 그러나 반드시 설교를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에 얽매일 필요
는 없다.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 기도제목,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 등을 신앙의 관점
에서 나눌 수 있다. 규칙에 매여 경직되지 않고 무엇이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진솔한 나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때로는 침묵과 어색함이 있
을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침묵도 어색함도 교통의 일부다.
리더는 사회자와 안내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불필요한 멘트나 혼자 모임을
주도하지 않도록 한다. 조언보다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경험한 그룹원에게 멘트를 넘기는 일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나눔과 공감을 통해서
고질적인 죄, 중독, 습관적인 문제를 이겨낼 힘과 동기를 얻게 된다.
중요한 부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마디씩이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원
이 많은 모임에서는 가능한 남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여자들은 여성 소그
룹에서 충분히 나누면 된다. 소그룹의 진솔한 나눔의 실례를 부록에 첨부하였다.322)
6. 기도와 중보
나눔 시간이 끝나면 중보기도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진다. 나눔 시간 중간에
돌아가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모임 보고서에 기도제목을 작성하게
한다. 리더는 마지막에 이것으로 공동기도, 통성기도,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하는 기
도와 같은 기도의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원칙은 리더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322) 부록 #6: 소그룹 나눔의 실례의 일부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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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기도문과 폐회
기도와 중보 후에 바로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요 표준
이요 모범이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나눔 중 다소 긴장이 있었더라도 마지
막에 안정감과 해결감을 주게 된다. 자연스럽게 소그룹 모임이 교통의 예배라는 인식
이 된다. 부드럽고 깔끔하게 매듭짓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 부수적인 순서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하면 될 것이다. 7가지만 정리
한 것은 모임 순서가 방만해지거나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능한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 단순하고 실제적인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눔이 활발해지면 소그룹 모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늦게 끝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룹원들이 다음번 만남을 기대할
정도로 나눔이 깊어진다면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모임이 길어져도 다음
날 남편들의 출근이나 자녀들의 등교에 대한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이 7가지 원리를 주일리더모임에 적용할 때는 7가지 모두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주일리더모임에는 애찬 나눔, 찬양,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생략한다. 간





지금 교회는 대형화, 세속화, 교조주의(敎條主義), 혼합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형식주의, 번영신학 등 미혹의 총공세 가운데 고립된 성처럼 위태하다. 십자가 없는
영광, 좁은 길 없는 넓은 길, 지옥 없는 천국의 면죄부를 쉽게 팔고 있지는 않은지 회
의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교회일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는 구약의 사사기와 선지자들의 시대처럼 행복, 성공, 형통이
라는 현대판 금송아지와 레판의 별을 받들고 있는지도 모른다(행 7:43).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마케팅, 정신과적 상담, 비즈니스 방식의 성장전략이 앞서고 ‘순결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십자가의 손상, 반쪽짜리 성화의 교리들이
생명 얻는 회개와 날마다 져야 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한다. 물량화, 대
량화, 대형화의 화려한 바벨탑을 점점 높이 쌓고 있다. 경쟁적으로 말이다.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초대교회적인 영성과 그들의 가정교회에 충
만했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와 ‘코이
노니아’로 하나 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보존하는 공동체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
원과 변화와 성장과 양육이 실현되는 소그룹 목회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개혁과 갱신의
목적과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이다. 교
회가 존재하고 보존되는 원리는 “성도의 교통(Holy Communion)”을 통해서다.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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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communication)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통에
의존적임을 살폈다. 수평적 교통은 영혼의 구원 곧 거듭남과 성숙한 성화의 양육을
위한 것이다. 이 수직적 교통과 수평적 교통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안에서 성도
들 간에 하나 됨을 이루게 한다. 교회는 공동의 삶을 운명으로 하는 한 몸이다
(Come+Unity: community). 영적 가족이며 성화를 위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한 사
람도 홀로 서 있지 않도록 공동의 성화가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모임이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도적 영성과 설교에 의존된다. 정당하지 못한 세례
와 성찬은 개혁되어야 한다. 봉사의 일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먼저다. 이를 위
해 반드시 신실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 회개를 통한 변화를 위해 매일 공
동체적으로 말씀을 묵상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을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고 최상의 섬김이다. 사역의 목적이 참된 회심인 것이다.
3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순결성과 통일성을 잃고 부패한 길로 빠지는지 공신체
로서의 교회사의 측면을 간략히 조망했다. 교회도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직과 제도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오석(誤釋)하여 성도의 교
통이 구조와 제도의 강조로 변이되고 화석화될 때 정치적 율법주의가 되고 순결성이
훼손됨을 고찰하였다. 생명력 없는 설교, 세속사회의 방식을 따르는 계층적 구조, 정
치적 권력화와 외형적 종교적 획일성의 강조는 교회의 일치가 아니다. 단편적 번영주
의와 성장주의는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 균형을 잃은 율법주의, 이상주의, 인본적 합
리주의, 기복적 번영주의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지속적 회심, 변화, 성화의 실천
만이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하고
참된 ‘소수의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신실한 그루터기 공동체, 새싹 공동체를 통해 개
혁과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신다. 개인의 성화가 공동체의 성화에 이바지한다. 공
동체의 성화는 개인의 성화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친밀하고 강력한 전인격적 공동체
의 회복이 회심, 전인적 구원, 성화를 위한 모판이 된다. 강하고 작은 소그룹 공동체
가 영적 가족이다. 작지만 불꽃을 담은 공동체가 참된 부흥과 회복의 씨앗이 됨을 고
찰했다.
4장에서는 교회의 궁극적 사명인 ‘한 사람의 구원과 성화’와 관련하여 ‘참된 회
144
심’을 살폈다. 회심이 전 교회와 소그룹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다. 회심의 메시지는 율법과
복음이다. 회심의 씨앗은 말씀이다. 성화의 토양은 공동체다. 참된 부흥이란 수적 성
장이 아니다. 회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회심이 공동체의 회심의 뇌관이
된다. 공동체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의 태반과 같다.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다.
참된 회심은 죄의 깨달음, 믿음으로 돌아섬,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를 동반
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역은 회심을 위한 모퉁이 돌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회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성례와 신실한 권징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
대와 문화에 적합한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권징과 치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밝혔다.
5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1세기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그룹 운
동을 살폈다. 독일 경건주의, 모라비안 경건운동, 매서디즘(Methodism)을 ‘공동의 성
화’를 위한 전인적 소그룹의 거울로 삼아 고찰하였다. 묵상공동체, 애찬(가족)공동체,
적용공동체, 실천공동체로서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 모델을 살폈다. 소그룹은 “공동
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말씀과 애찬을 나누는 영적, 육적 식구(食口)와
같은 그룹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떡을 나누고 십자가의 희생과 같은 음료로 더불어
거듭나는 최상의 모판이 소그룹이다. 말씀으로 수직적 교통을 이루고 회개의 애찬과
팔복의 떡을 나눔으로 수평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소그룹이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 깊은 묵상으로 체험된 설교
가 소그룹의 건강과 사활을 결정한다. 소그룹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지도자
를 양육하고 발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개인, 가정, 소그룹 공동체의
교통과 나눔이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또한 개인과 공동체가 상보적으로 상승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1세기의 가정교회 모임과 예배가 이와 같았다.
6장에서는 먼저 전통적 구역조직과 지나간 시대의 ‘제자훈련식’ 양육훈련의 문제
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시대, 환경, 문화, 상황을 막론하여 경건생활의 뿌리와 기초
로 강조해 온 말씀묵상(Q.T)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개인 Q.T의 근간인 ‘렉치오 디
비나(lectio divina)’를 점검하고 개인 묵상이 ‘공동의 묵상’으로 확장되고 연결되어 상
보적으로 활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을 모
색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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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경적 실천적 기초가 ‘공동의 큐티 혹은 공동의 말씀묵상’(C.L.D)임을 역설했다.
필자가 제안하는 ‘공동의 묵상(C.L.D)’은 개인의 ‘렉치오(읽기)’와 ‘메디타치오(묵상)’
그리고 ‘오라치오’의 기도와 ‘콘템플라치오’를 근간으로 한다. 필자가 ‘공동체의 묵상’이
라는 표현 대신에 ‘공동의 묵상’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양방향의 사역이 모두 중
요하기 때문이다. 한 방향으로 사역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묶고 함께 세워가고 강화하는 말씀묵상이기 때문
이다. 개인과 소그룹, 그리고 지역교회 전체를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로 단단히 묶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말씀 묵상과 소그룹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종적 결과는 삶
과 나눔을 통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과 성화다.
7장에서는 공동의 묵상(C.L.D)에 지속성과 자발성을 더하도록 실천과 적용을 위
해서 설교의 중요성과 함께 소그룹에서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살폈다. 목회자의 설교
를 근간으로 소그룹 나눔과 리더양육 훈련의 두 기둥을 세워가는 원리와 효과적인 방
법을 제시하였다. 가정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의 공적 예배와 소그룹에
서의 큐티와 설교를 나누고 적용함으로써 활성화하고 반추할 수 있다. 아울러 리더
양육훈련에서 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8장에서는 개인의 ‘렉치오 디비나’가 오병이어와 같이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확장되도록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원리를 살폈다. 바로 ‘진솔한 나눔’과 죄 고
백이다. 그 원리와 실제를 고찰하여 소개하였다. 자기 개방(open)과 죄 고백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실천적 고찰과 검증을 다루었다. 진솔한 나눔, 죄 고백은 순
결한 교회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영혼의 치유 그리고 전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교회의 신경조직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자기 개방과
죄의 고백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잘못된 고백과 개방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
하여 성경적 신학적 원리와 경계해 할 점들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9장에서는 공동의 렉치오 디비나, 솔직한 나눔, 죄의 고백을 통해 초대교회와 같
은 가정교회 예배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7가지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필자가 경험했던 전통적 구역모임, 셀 교회(G-12), 두날개비전프로세스
(D-12), 가정교회, 외국교회의 소그룹 경험과 시행착오를 기술했다. 아울러 다양한 소
그룹 목회현장에서 검증된 부분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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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같은 가정교회 소그룹을 이루기 위한 12가지 원칙과 7가지 핵심요소를 도출하
였다. 이미 각 장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었으므로 9장에서는 어떻게 7가지 핵심요
소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간략히 제시하였다.
마지막 10장에서는 본 논문 각 장의 핵심을 기술하고 논문의 의의와 적용 가능
성 그리고 결론을 기술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적용 가능성
미국 상원의원 채플의 목사였던 리차드 할버슨(Richard Christian Halv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koinonia)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
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323) 여기에 덧붙여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김재환은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했다.324) 구약의 사사기 시대,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중세 가톨릭교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하였다. 피터슨(E. H.
Peterson)은 메시지 성경 아모스에서 다음과 같이 서론을 시작하고 있다.
종교는 그동안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위험한 힘이다.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더 많은 착취와 학대가 행
해진다. 섹스나 돈이나 권력도 악의 원천으로서의 종교에 필적하
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종교에 기반을 둔 증오와 살인과 압제의
역사는 가히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325)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기에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에도 교회 안에는
종교적 형식주의, 혼합주의, 기복주의, 우상숭배, 맘몬이즘, 이단과 사이비 신앙이 만
연하였다. 그러므로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한다”라고 했던 오스 기니
스(Os Guiness)의 일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326)
323) 한완상 외,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155.
324) “교회는 미국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선…,” JTBC뉴스 오픈저널리즘, 2017년 11월 14일
자, Online: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9767&pDate=20171114
325) Eugene H. Peterson, 메시지구약 예언서(The Message) (서울: 복있는사람, 2013), 652.
326) Os Guiness, 회의하는 용기(God in the Dark), 윤종석 역(서울: 복있는사람, 20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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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다. 성전청결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마
21:12-17, 막 11:17).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과는 철저히 다른 곳, 구
별된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곳, 구별된 모임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알 수
도 이해할 수도 없는 곳, 세상이 동경하고 신비롭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기초부터 살폈다. 그 결론은 시
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의 지배, 말씀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종교적 생활(religious living)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Christian life)이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 생명 없는 사람들
의 거듭남을 돕기 위해 성령충만을 힘써야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난하고 정처 없
고 매 맞고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오직 영혼구원을 위해 찢기
고 상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눅 5:32). 어부, 창녀, 세리, 죄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사랑에 의한,
사랑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작은 예수, 참된 제자를 낳고 양육해야 한다.
성자, 전도자, 신자, 학자, 목자를 길러내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호만 요란하고 비즈니스 방식으로 요란한 목회를 배격해야 한다. 교
회는 기업이 아니다. 건물의 크기, 규모,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재생산’과 ‘번식’만 목
적이 되는 교회는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큐티와 소그룹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이 점점 형식화되고 권태감을 호소하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소그룹 목회에 작
은 대안과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논문이 현재 소그룹들의 한계들을 극복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목회자가 바라는 전인격적 구원, 성화, 양육이 계
속되는 목회와 활발한 성도의 교통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믿는다. 아울러 영
적 빙하기를 대비하는 한국교회, 힘을 잃어가는 작은 교회에도 조용한 개혁과 갱신의
씨앗이 되면 좋겠다. 무너져 가는 가정들과 영적 가족인 소그룹이 다시 살아나 건강
한 ‘코이노니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가페’의 사람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
Augustine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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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목회자와 평신도가 자기 자리와 제 역할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참된 교회’가 맛보는 보람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모임,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 매인 고
루한 교회가 아닌 의미를 느끼고, 사람이 변하고, 가고 싶고 동기를 주고 기다려지는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런 곳에 전인적 구원과 변화와 성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 시대의 사무엘, 엘리사, 다니엘, 에스라,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과 같은 경건한 영적 거인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본
논문이 부패했던 로마제국을 변화시켰던 가정교회와 중세 가톨릭과 근대교회들을 개
혁했던 청교도, 감리교, 모라비안과 같은 경건하고 강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뇌관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회개와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소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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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큐티설교의 예(2015년 12월 22일)
헛바람 잡지 않는 인생 / 전1:12-18, 설교자: 최은광 목사
저는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인문학 박사학위를 100개쯤 줄만한 사람, 인생론
종결자라 할 만한 솔로몬이 미리 잘 망가져주고, 머리에 쥐가 나고 터지도록 고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까무러칠만한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주자주 느끼는 사소한 일상에 더 많은 기
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도란도란 마주앉은 가족의 식탁, 배우자
나 친구와 함께 나누는 모닝 커피한잔의 여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장면 한 그릇의
포만감처럼 평범한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느끼는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허무하고, 쉼이 없고, 만족이 없고, 새 것이 없는 ‘해아래 삶’에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
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고, 쉼이 있고, 자족하면서 기억되는 인생을 살도록 전도서가 문을 열
어 주는 것입니다.
12-13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솔로몬만큼 광대한 영토를 확장한 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은이
돌처럼 채일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세상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들을 다 모아 지혜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권력, 사람, 지식을 총동원했
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치열하게 본질까지 벗겨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린 인생 결론을 ‘괴로움’이라고 요약합니다. 1-11절에서는 헛되다 해놓고, ‘헛됨’도 모자라서
이제는 ‘고통과 슬픔’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만드
셨다고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
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 ‘겸손하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고와 괴로움의 선물’을 주셔서
해 아래 헛된 삶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해 위에서 기억되는 삶’을 사모하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상담학의 권위자인 ‘스캇 펙’도 ‘아직도 가야할 길’에서 ‘인생은 고해, 곧 고난의 바
다!’ 라고 합니다. 성경과 상담학의 결론이 일치합니다. 그 고난의 바다를 벗어나는 길이 하나
님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물고기 중에, ‘넙치, 참치, 날치’가 있습니다. 넙치는 결코 바다 위로 뛰어오를 수가 없습
니다. 그런데 날치는 바다 위로 날아 바다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치가 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몸무게를 빼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야 고난의 바다 위로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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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들어 가장 많이 다닌 곳이 병원입니다. 심방과 장례를 위해서 가고, 교통사고로
입원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1개월 가까이 입원해계서서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암으로 밤새 고통하는 분들, 아직 3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반신불수로
몸을 떨며 배우자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봅니다. 정말 말씀이 공감
이 되고 체휼이 됩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폐에 물이 차셔서 가쁜 호흡을 몰아쉬시며 밤새 고통하시는 것을 옆에
서 보았습니다. 저나 아버지나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조금 회복되셔서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챦으세
요? 뭐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만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겠
니...” 요즘 아버지 간병을 다니는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2주 동안 움직이지도 못
하셔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들어
온 것이 힘들었는데,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이렇게 간병해드릴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
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집사람도, 100%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을까? 믿
음이 이렇게 좋구나! “아버지나 저희나 성령께서 감사와 평안거리를 찾게 하시는 구나” 했습
니다.
우리 모두 별 볼일 없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
고, 괴로움을 뛰어넘는 안정감과 감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 적용질문: 오늘도 까무러칠 만한 성취와 성공을 찾아다니십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
을 찾으십니까? 도란도란 저녁식탁을 같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 괴로움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괴로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체험합니까?
14-15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가 29회, ‘헛되다’는 말이 37회 반복됩니다. 헛되다는 것을 말을 바
꾸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10번이나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했
습니다. 잠언을 보면 교훈거리가 있는 것 같아 솔로몬이 좋아지고, 전도서를 보면 인생을 “헛
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47번이나 말하니 짜증납니다, 아가서를 보면 이건 또 뭐
냐? 성경에 웬 찐한 연애담, 사랑타령인가? 하고 닭살이 돋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지식의 눈으로 보면 뭔가 고상합니다. 그러나 성경
의 지혜서들은 영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의 가치를 보듯이 ‘심미안’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한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권
의 책은 솔로몬의 ‘인생사용설명서’ ‘상, 중, 하’ 시리즈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해 위에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지혜의 무상함을 촌철살인의 필력으로 종지부 찍고, 중편인 잠언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처세술’입니다. 종편이라 할 수 있는 아가서는 인생론의 원자
로, 삶과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가서는 탁월하게 아
름다운 왕 솔로몬과 가무잡잡한 시골처녀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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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속 고갱이 같은 본질은 ‘홍수도,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과’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러브스토리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서들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길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세상지혜 “세속적인 일”의 결국이 “바람잡이”와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군대까지
포함해서 대학을 7년을 다녔습니다. 총 21년을 소위 우등생으로 다녔습니다. 대학 때는 하루
평균 5시간씩 자면서 공부해서는 2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21년을 “바람
잡이”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양과 믿음과 훈
계로 키우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2년 전 아들을 플로어 볼
채로 사정없이 두드려 팬 사건입니다. 머리, 팔, 다리 할 것 없이 멍이 들도록 무식하게 때렸
습니다. 당시는 한 번은 꼭 부모의 권위를 지키고,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잡아놓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분을 내며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하기는 했어도 나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내 죄보는 큐티를 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저의 죄가
자꾸 보입니다. 아들에게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그 행동이 마음에 상처로 남지나 않았는지 싶
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가정예배를 가끔 드리면서도, 의무감과 형식에
빠져서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지겹게 만들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만 가르치는
부모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회개의 말씀’ ‘날마다 죄가 살아나는 은혜’가 없다면 바람을 잡으려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안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
니다. 헛됨은 고사하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주고받으며 사라질 인생입니다. 이런 저에게
말씀이 들리는 찬송의 떡집으로 오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
다.
● 적용질문: 아직도 잡아보려 애쓰고 있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 애쓰십
니까?
17-18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
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심지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까지 ‘미친 듯이’ 인간론, 인생론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서양철학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여태껏 이 주제
를 탐구하고 있으니, 인생탐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러나, 그 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요. 오히려 번뇌와 근심을 쌓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평생 사용하는 물건 1만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나바호 인디언들은
평생 25개의 물건 만으로도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밀림 속의 인디언들
은 하루 사냥하면 3일 동안 쉬면서 가족의 정을 쌓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
다. 그러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수많은 기기들이 상대빈곤을 부추기고, 가족과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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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자주 찾아볼 수 없는 숨이 가쁜 개미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이라는 말로 좌변기를
만들었지만 휴지를 쓰지 않는 인디언들은 허리병이나 항문병이 없다고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도 미친 짓과 미련한 짓을 해보아서 그게 얼마나 바람 잡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유학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결과가 나왔지만, 15년 전만해도 미국유학, 영국유
학, 조기유학 열병이 돌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망상을 따라 너도 나도 미국이라면 일
단 가서 맨 땅에 헤이딩이라도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심리로 미국으로 이민가방
8개를 들고, 3개월 밖에 버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미치고 미련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그 허황된 이름 아래, 교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섭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의사부부가 병원을 맡겨놓고 미국에 와서 아버지도, 애들도 공부시킨
다면서 언어와 인종차별에 눌리고, 압박받으면서 집값이 싼 가난한 동네에서 살기도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던 부부는 10년 만에 고생고생해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남편이 암으
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한국이라면 절대로 안했을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뒷바
라지 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박사학위 따고, 부인이 우울증으로 이혼하고, 한국에 명문대를 나
온 분들이 결국 세탁소나 위험한 편의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민 1세는 영어가 잘 안되고,
이민 2세들은 한국어가 잘 안되어서 부모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에 빠집니다. 돈 없이 유학 온 청년들은 생활고와 학업에 시달리고, 졸업해도 영
주권이 없으니 미국명문대를 졸업해도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나마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 되었다고 하면 백인들이 가진 직업을 얻었다고 교민신문에 날 정도입니다. 명문대 출신들
은 한 동안은 사회생활을 하지만 진급에 한계가 있으니, 결국 월급이 적은 직장은 다니지 못
하고, 박사 받고 노는 교포 1.5세들도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밤에 편의점을 지키다가 강도
가 쏜 총알이 목을 스치고 가서 그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도 바뀐 환경과 언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달했던 성격이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원형탈모증으로 머리 두 곳에 탁구공만 한 탈모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것은 날마다 부르짖는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정은 몇 번이고 절단 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기러기 가정들은 얼마나 많은 사연을 품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을 향해 뛰어
드는 불나방의 어리석고, 미친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듯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 욕심과 생
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바람잡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무와 공허를
넘어 괴로움과 슬픔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해 아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해 위에 삶
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
각하시며 이런 인생이 해 위에 삶을 살도록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권고하십니다. 지금 시커멓
게 구름낀 하늘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솟구쳐 올라가면, 구름 위에 찬란한 햇빛이 빛나듯 인자
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인생먹구름과 상관없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
며 솟구쳐 오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기억됨이 없는 인생을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
혜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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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소그룹 예배를 위한 주일설교 요약의 예(셀 모임 교안)
본문: 신명기 6:1-13, 설교자: 최은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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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모임 교안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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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소그룹 예배 중 oratio 기도의 예(2015년 07월 20일)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은 참된 말씀에 반응하며, 힘든 곳을 택하고, 영적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인 것을 알고 나의 수치에 직면하며 내
가 아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아내가 내 죄를 찌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혈기를 냅니다. 직장에
서는 듣기에 좋고, 일 잘한다는 말에 열광하며, 고난이 닥치면 바로 격동하며, 고난 받는 게
너무 싫어 직면하지 못하고,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를 찔러주는 것을 좋아하고, 힘든 사건이 왔을 때 영성이 쌓이는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내가 내 자녀 영적 후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방문해 주실
것을 믿는 이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위해 애통으로 기도하시는 담임목사님 영 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님의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목장
’지체들에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수치를 드러내기가 죽기보다 힘들지만 한 가지 수치
를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과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
이 정말 수치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육적과부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영적과부인 저희를 불
쌍히 여겨 주시옵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
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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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Bartley Christian Church의 설교 아웃라인이 포함된 주일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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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소그룹 인터넷 모임보고의 예
부부소그룹 모임 보고서 샘플(요약) 
죽전 부부 71-2 “백마 탄 환자”(ooo목자) 목장보고서
1. 일 시 : 2016. OO. OO. O요일 오후 7시 30분
2. 모인장소 : 김oo♡임oo 집사님 댁
3. 참석인원 : 신oo/이oo, 최oo/김oo, 지oo, 김oo/전oo, 김oo/임oo
4. 말씀인도 : 김oo 부목사
5. 말 씀 : 사도행전 1:15~26 “사도행전”
6. 시작기도 : 김oo 부목자
7. 말씀나눔
1) 말씀요약 : “사도행전”
① 사도행전은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② 성경이 응하는 행전입니다.
③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④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입니다.
2) 풍경
샬롬! 리더님께서 저번 주 입원하시고 어제 퇴원을 하셔서 오늘은 김oo 초원님께서
저희 목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건가운데에서도 삶에서 성경이 응하는 사건
들을 진솔히 나누시며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셨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신 목자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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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아프지만 목장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장식구들도 변하지 않는 부분을 고백하고
나누며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로운 목장예배가 되었습니다.
3) 나눔
①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 중에 한사람인지?
김oo: 떠나지 않고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 아니다.
지: 간절히 안하고, 갈 때가 없어 온다.
김: 기도를 잘 못한다.




목oo님 : 일터가 예루살렘이다. 직업이 물리적으로 항상 한사람이다.
초원님 : 목장에 나오면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120명에 속한 사람이다.
② 성경이 응하는 사건을 경험해 보았나? 처리해야 할 나의 유다의 문제는 무엇인지?
초원님 : 30년 전 해외에서 생활이 힘들었다. 선배의 권유로 한인교회에 정착해서 헌
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7년 동안 교회생활하며 세례도 받고, 목사님도 마음에 들었다.
하나 생각나는 설교가 “말라기 3장 10절”의 십일조 이다. 그때부터 헌금을 배웠는데
온전히 십일조를 못해 부자가 안 된 거 같다. 이것이 성경에 응한 사건이다.
... 승진 발표 날 큐티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이었다. 처음엔 잘 몰랐다. 발표 후 떨
어지고 깨달아졌다. 그 지경을 넓혀주면 흘러 떠내려가서 안 해줬구나! 깨달아졌다.
성경이 응하게 되고 서서히 깨달아지고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생각이 들었
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나가라는 소리가 없어 쫓겨날 때까지 붙어있었다.
김oo : 우리들교회 이전에는 나의 행위로 내 죄가 온전히 씻겼다고 생각하며 죄를 생
각 못했다. 아내는 우리들교회 청년부 출신으로 결혼하며 같이 목장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들교회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찌질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아이의
유산을 겪을 때 해석이 안 되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 첫아이가 다윗의 죄의 결
과인 것이 해석되며 내 청년시절 음란을 공동체에 오픈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
초원님 : 부목자님은 증거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양육을 못 받아서 부족하다. 양육을
받아야한다.
지oo : 바람사건 때문에 울산에 있다가 쫓겨났다. 거기서 일할 때도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했다. 당시까지 여자는 사절이다! 했는데 집이 서울에 있고, 울산에 일을 하다
보니 몰래 여자도 만나고 춤(지르박)을 추고 다녔다. 어느 날 조선소에서 깔판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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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거 같은데 언제 나를 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날인데 발판이 빠져 떨어져 다쳤다. (초원님: 성경이 임한
사건이다. 벌 받은 거다.) 이후 정oo 집사님이 계속 찾아와 밥을 사겠다고 하며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처음엔 재미없었지만, 신oo목자님 목장으로 옮기
고 나서 목자님 내외의 부부싸움을 보면서 목장이 재미있어 장착하게 되었다.
초원님 : 남자는 다 똑같은 죄가 있다.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행한 사람과 마음
만 먹은 사람의 차이다. 나는 음란하지 않다가 아니라 죄인임을 알려주려는 사건이다.
김oo : 저도 불신집안이고, 교회가 처음이다. 2011년에 왔다. 영업소장일 때 부천의 어
머님 집을 건축했고, 장남이라서 아내와 상의 없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고부갈등
과 여러 문제로 아내가 힘들어 했지만 저는 줄을 잘 잡으려고 접대하며 골프치고, 술
먹으며 거의 밤늦게 들어갔다. 그때 아내가 교회에 다녔었다. 이후 분가를 하면서 제
일 먼저 oo목장을 갔다. 그때가 성령이 임한 사건 같다. 요즘 회사에서 라인이 다 없
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골프, 술도 줄었다. 새벽설교도 들으며 출근한다.
초원님 : 어정쩡한 상태다 세상 적으로 아웃사이더고 영적으로도 쑥 들어갔다고도 할
수 없고 인생이 재미가 없지만 붙어있는 만큼 나아지는 거다. 교사를 빨리하고 목자
대행을 빨리하라고 목자님이 아프신 것 같다.
최oo: 저는 항상 거꾸로 인거 같다. 보통사람과 거꾸로다. 교회가 너무 좋기는 한데
깨지는 게 힘들고 붙어 있는 게 기적 같다. 이게 교회에 와서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
다. 계속 깨지고, 힘들고 양육 받으며 깨진다. 수요예배를 듣고 아내와 나누며 이번
주 아내가 직장에서 떨어졌는데 구속사적으로 떨어지면 감사인데 사건이 닥치니 안
된다는 나눔을 했다.
초원님 : 두 분이 정말 힘드실 거 같다. 직분이 중할수록 끝까지 더 힘든 것 같다. 저
도 2년을 견디니 말씀이 임해서 깨달아 졌다. 직분자는 깨지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
전oo : 남편이 목장과 부목자는 잘 섬기고 성실한데 바라는 건 말씀을 같이 듣고 왔
으니, 대화도 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수요말씀을 듣고 나눠야하는데 남편
이 안가다 보니 못 나누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수요예배 갔으면 좋겠고 술, 담배를
줄였으면 좋겠다.
초원님 : 습관을 끊는 게 정말 힘든 거 같다. 저도 담배 20년 피웠다. 목자하면서 술
은 끊었다.
임oo : 남편에게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왜 자기를 의지 하냐고 한다. 요즘 뒤늦게
술을 시작해서 먹어도 안취한다고 한다. 여행 갔다 오면서 양주를 한 병 사가지고와
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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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oo : 정말 힘들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성령이야기를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다. 내
가 둘로스구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힘든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큰 싸
움은 안 하고 오게 되었다. 끝인가 보다 하면 또 끝에 뭐가 있다. 이제 내가 죄인이
구나!로 바뀌어서 가고 있다.
4) 기도제목
① ooo목자
∙ 주어진 환경과 사건을 잘 해석하며 인내 속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② 이oo
∙ 딸의 진로 인도해주시길, 아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주세요
③ 최oo
∙ 아들의 이민 교회정착을 위해서 초원수련회 인도를 위해서
④ 김oo
∙ 딸과 남편의 허리 치료되도록, 딸 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⑤ 지oo집사
∙ 주일예배 참석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⑥ 김oo집사
∙ 유다와 같이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자입니다.
⑦ 전oo집사
∙ 첫째 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둘째 성장판이 열려 딸 키가 크도록
⑧ 김oo집사
∙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120명 안에 속하도록/ 내 죄 보고 인정하며 가도록
⑨ 임00집사
∙ 체중조절해서 둘째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 10/10부터 상담 시작하는데 성령님 치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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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가정교회 목장 모임 목적과 순서- 인천등대교회 자료 참조 (2017.10)
1. 목장 모임의 목적
목장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따뜻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을 맛보고, 삶 나눔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2. 목장 모임 원칙
(1) 가능한 한 표준안을 따른다.
(2) 성경 공부 모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삶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되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상관된 자기 감정을 표현케 한다.
(4) 목장 식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5) 안 믿는 분이 처음 참석했을 때 필요하면 1~3주 동안은 순서를 무시하고 삶을 나누고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6)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에 둔다.
(7) 목장 출범 후 돌아가며 모이는 구역과 차이를 보이기 위하여 3- 6개월을 목자 집에서
모이지만 그 후부터는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목장 모임을 위해 집을 제공하는 것은 섬김의 한 방법이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서는 섬김을 연습해야한다.
(나) 다른 목장 식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아야 가족처럼 느껴지고 중보 기도가 절실해
진다.
(다)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을 제공하라고 하지 않는다.
3. 목장 모임 순서
1) 애찬(love feast) : 30분~60분
(1) 반드시 가져야한다.
(가)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다.
(나) 성찬의 의미가 있다.
(다) 반찬 한 가지씩 해 갖고 오면 개인 부담이 덜하다.
(2)간단하게 한다.
(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음식 내용이 중요하지 않음으로 편하게 형편껏 한다.
(나) 목장 출범 첫 6개월간은 목자가 목장식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음식 가짓수를 3~4개로 한정한다
계속 풍성하게 하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대행 목자 되기를 주저한다.
(다) 방문자가 있거나 특별한 날에만 풍성하게 차린다.
(라) 요리를 시켜다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것보다 감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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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거지는 형제들이 담당한다.
(가) 형제들이 식사를 먼저 끝냄으로 설거지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
(나) 형제들이 섬김의 본을 보인다.
2) 올리브 블레싱(자녀와의 시간) : 15~20분
목적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목장)를 만든다(시편 128:3).
(1) 참여 대상
(가) 싱글 목장을 포함해서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
브 블레싱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신한 자매 한명만 있어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태아를 위
해 같이 기도한다.
(다) 장성했거나 결혼한 자녀만을 둔 목장에서는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다.
(2) 올리브 블레싱 시간 순서
(가) 자리 배정: 자녀들 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 사이사이에 앉도록 한다.
(나) 찬양: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1-2곡
(다) 목장 규칙 제창: 목자가 목장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정하고 매주 자녀들이 규칙
을 제창하도록 한다.
(라) 나눔 : 제일 나이 많은 자녀부터 감사한 것 한 가지와 기도제목 한 가지를 앞
에 나와 발표한다.
(마) 자녀들을 위한 기도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기도를
한다.
(바) 마무리 기도 :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같이 놀든지 어린이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한다.
(3) 올리브 블레싱이 주는 혜택
(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어려서 부터
신앙의 생활화를 맛보도록 한다.
(나)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 단위’의 가정 신앙
생활 환경의 초석을 쌓는다.
(다) 어려서부터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라) ‘자녀 교육’을 중시 여기는 VIP 부모들을 목장으로 유도하는 전도 수단의 기
능을 수행한다.
(4) 어린이 목자
(가) 부모가 모두 회원교인 이상이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 목자
로 임명한다.
(나) 올리브 블레싱이 끝나고 어린이 목자의 인도로 자녀들만의 시간을(어린이 목
장) 따로 갖는다.
(다) 목장의 자녀들 중에 어린이 목자가 될 자녀가 없으면 연합 교회의 추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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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라) 어린이 목자의 부모 중 한명이 어른 리더로 세워져서 어린이 목자의 사역을
돕는다.
(마) 연합 교회에서 어린이 목장 교육 교재를 공급하고 훈련시킨다.
3) 찬양 : 25분
(1) 목장 구성원에 따라 찬송가이든 찬양이든 자유롭게 선택한다.
(2) 음악적 소양이 있는 새로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 사역에 참여 시킨다.
4) 성경 공부 : 20분
(1) 가정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함으로 성경공부 시간이 있
어야 한다.
(2) 목장 교사는 주일 날 담당자에게 먼저 배워서 목장 식구에게 전달한다.
(3) 성경공부 주제는 담임 목회자나 목장 성경공부 담당자가 정하되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4) 성경 지식이 부족한 새신자를 위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5) 지난주일 설교를 되새기는 것으로 성경공부를 대치할 수도 있다.
(6)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연합 교회에서 제공하는 삶 공부를 통하여 한다.
  5) 연합교회와 목장 광고 및 목장식구 생일 축하 등 : 3~10분
(1) 연합교회 광고를 통하여 목장은 더 큰 연합 공동체의 지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2) 이때 후식을 나누면서 목장 광고도 하고 목장식구 생일 축하 등 행사를 갖는다.
이 시간에 목자나 목장식구 중 한 사람이 지난 주 주보에 실린 목회자 코너를
읽어준다.
(3) 식사 후에 후식을 하면 모임 시작이 늦어짐으로 광고 때 후식을 하면서 자연스
럽게 나눔으로 넘어간다.
6) 나눔 : 1~3 시간
(1) 먼저, 지난 주 중보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가) 기도 응답 결과를 나눌 때에 목장식구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나) 이어서 있는 삶 나눔 시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2) 감사를 주제로 한 사람씩 돌려가며 발표하도록 한다.
(가) 다음과 같이 정확히 주제를 준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나) “감사한 일”을 주제로 삼을 때에 얘기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다) 감사한 일을 나눌 때에 안 믿는 사람도 할 말이 생긴다.
(라) 감사의 대화를 나눌 때에 개인적인 속 깊은 얘기가 나오기 쉽다.
(마) 감사거리를 찾는 습관이 몸에 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 감사거리가 없다는 사람은 현재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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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사) 목원이 어려운 문제를 나누었을 때 즉시 다함께 합심기도를 해 주면 위로도
되고 다음 나눔도 풍성해 진다.
(3) 자신을 노출시켜야 치유가 된다.
(가) 교인들 가운데에는 치유가 필요한 결손 가정 출신이 많다.
(나) 내적 치유는 문제를 말하고 들어주는 가운데에서 일어난다.
(4) 인도자가 노출 수위를 결정한다.
(가) 가능한 한 투명하게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나) 인도자가 문제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노출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말
한다.
(5) 그러나 인도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가) 정죄하거나 훈수하지 않는다.
(나) 추임새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저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다) 감사와 간증의 말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감사와 상관없는 말을 하면 말이 끝
난 후에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게 되지요?” 물어서 감사의 말을 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사의 말이 나오도록 하는 유도 방법을 하나 첨가했습니다.)
(라) 목장 식구들의 말이 끝난 후에 코멘트를 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목자가
코치하는 시간이 되어 진솔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 간증과 질문만을 한다.
(가)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도록 한다.
(나) 성경 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한다.
(다) 경험이 없으면 유도질문을 던져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7) 비밀을 지켜준다
(가) 나눔의 시간에 나누어지는 얘기는 비밀임을 목장 식구들에게 수시로 주지시
킨다.
(나) 비밀을 주고받으면 비밀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비밀이 지켜진다.
(8) 인간에게는 자기표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가) 이 표현 욕구가 사회생활에서는 채워지지 않는다.
(나) 자주 만나는 친척에게도 솔직한 나눔은 어렵다.
(다) 술을 마시는 이유도 술김을 빌어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라) 이 표현 욕구가 채워질 때에 안 믿는 사람도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9) 목장은 다음과 같은 Cycle을 지난다.
(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나) 허물이 발견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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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
(라)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
(마) 분가의 단계
7) 중보기도 : 10~15분
(1) 목자는 목장식구들이 모임에서 나눈 내용을 기도로 만들어 준다.
(가) 목장 식구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한다.
(다) 본인의 허락을 얻어 이 제목을 놓고 목장 식구가 같이 중보기도 한다.
(2) 다음 주일에 반드시 기도 응답 여부를 점검한다.
(3) 기도 응답이 되어야 비신자 전도가 된다.
(가) 현대인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8) 선교와 전도 도전 : 5~10분
(1) 목장이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고 목장
모임을 끝낸다.
(2) 전도 보고도 하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는다.
(3) 선교사와 VIP(Very Important Person)을 위하여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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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1. 성서유니온 선교회 세대별 큐티교재
『매일성경(장년)』『청매(청소년)』『어린이(저학년)』『어린이(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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